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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삼성 공익 제보자 강OO

저는 삼성에서 41년간 환경안전보건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환경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6년 넘게 일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도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 환경안전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삼성에 큰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2012년 12월 베트남 출장으로 박닌 공장의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사업장 책임자와 본사 

경영진에 보고했고 일부 문제는 개선되었지만 핵심 문제였던 ‘악취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제가 환경안전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도 ‘악취’는 변하지 않았고, 공장 주변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환경문제를 대하는 삼성의 “지속 불가능한” 태도를 보게 되었고 삼성에 대한 자부심은 

사라졌습니다. 

베트남에서 환경안전보건 담당자로 6년 넘게 일하며 삼성과 협력회사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삼성의 해외공장들은 아직도 관리가 부실하고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지만 삼성과 

협력회사 노동자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익 제보자로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이 보고서가 그 변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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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AFTA	 ASEAN Free Trade Area

APHA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HRRC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BOD	 Biological oxygen demand

CDI	 Centre for Development and Integration

CGFED	 Research Centre for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CO	 Carbon monoxide

COD	 Chemical oxygen demand

CRT	 Cathode ray tube

EGEs	 Ethylene glycol ethers	

EH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GDP 	 Gross Domestic Product

GEF	 Global Environment Fund

GSO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HANEL	 Hanoi Electronics Company 

IC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s Management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PA	 Isopropyl alcohol

IPEN	 International Pollutants Elimination Network

K-COMWEL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South Korea)

KOSHA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South Korea)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LCD	 Liquid crystal display

MNE	 Multi-national enterprise

MOE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outh Korea)

MOLISA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Vietnam)

MoNRE	 Ministry of Resources and Environment (Vietnam)

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etnam)

NCI	 National chemical inventory (Vietnam)

NHL	 Non-Hodgkin lymphoma 

NOx	 Nitrogen oxides

O2	 Oxygen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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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ry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S	 Samsung Austin Semiconductor

SAVINA	 Samsung Vina Electronics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V	 Samsung Display Vietnam

SEHC	 Samsung Electronics Ho Chi Minh City CE Complex

SEM	 Samsung Electro-Mechanics

SEV	 Samsung Electronics Vietnam

SEVT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i Nguyen

SHARP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MD	 Surface-mounted devices

SO2	 Sulfur dioxide

TAVOI	 Taiwan Association for Victims of Occupational Injuries 

TCEQ	 Texas Commission on Environmental Quality

TDS	 Total dissolved solids

UN	 United Nations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SD	 United States of America dollar

VEI	 Vietnamese electronics industry

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VGCL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WEM	 Workplace environmental monitoring report

WRO	 Workers representative organization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7삼성 내부 자료로 확인된 베트남 공장의 화학물질 부실 관리와 환경오염 실태  2024년 6월

감사의 말 

이 보고서를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해주신 황투트랑, 공유정옥, 팜티민항, 설갑수 님과 베트남어 번역 

비용을 지원해 주신 IPEN에 감사합니다. 보고서 내용 검토를 도와주신 임자운, 설갑수 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공익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이 사안을 예리하게 탐사하여 보도해주신 뉴스타파에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공익 제보자 강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환경보건안전에 대한 강 선생님의 전문성과 삼성 

베트남 공장의 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서 주신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보고서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8

이 보고서에 대하여

이 보고서는 전자 산업 내부에서 폭로한 진실을 담고 있다. 공익 제보자 강OO(신상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공개하지 않음)은 삼성전자에서 환경보건안전 전문가로서 40여 년을 일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삼성 베트남의 환경안전 관리자로 근무했다. 그는 2023년 뉴스타파의 탐사 보도에서 공익 제보자로서 

삼성 공장 운영의 참모습을 폭로했다. 이 보도 내용들은 아래 링크나 큐알 코드로 접속해 볼 수 있다. 영상 보도는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자막이 제공된다.

1: 글로벌 삼성의 위험한 공장 #1: 안전 관리자의 고백1

2: 글로벌 삼성의 위험한 공장 #2: 7년 악취의 비밀2

3: 글로벌 삼성의 위험한 공장 #3: 위험은 진화한다3

4: 글로벌 삼성의 위험한 공장 #4: 이전된 위험4

5: 글로벌 삼성의 위험한 공장 #5: 구멍난 ‘관리의 삼성’5

이 보고서는 공익 제보자의 폭로로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에서 더 나아가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삼성 내부 

문서들을 검토하여 만들어졌다. 2017년에 우리는 다른 보고서를 통하여 베트남 삼성 휴대폰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경험을 조명한 바 있다.6 이번 보고서는 그 조사의 바탕 위에 있으며, 전자 산업의 

노동 조건과 공장 운영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에 더하여 특히 개발 도상국 내 다국적 기업의 운영 

사례로서 특징적인 베트남 현실에 대한 정보를 준다.7 8 9 10 

이 보고서에는 삼성의 여러 환경보건안전 부서들이 나온다. 글로벌 환경안전센터는 회사 전체의 환경보건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삼성전자 본사에 있다. 구미 사업장의 환경안전그룹은 한국 구미시의 삼성 휴대폰 공장에 

자리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생산하는 베트남 박닌 공장의 환경보건안전 업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베트남 내 삼성 공장들 중에는 박닌 공장 EHS팀과 호치민 공장 EHS그룹이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삼성전자 및 그 협력업체들의 공장 운영에 대해 삼성 내부의 시각에서 바라본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의 악명 높은 비밀주의를 생각하면 이런 내부의 통찰은 실로 찾아보기 힘든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산업 및 

환경보건안전 관리에 태만했던 삼성의 진면목이, 바로 삼성 자신의 직원이었던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정보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환경보건안전관리에 대해 삼성이 대외적으로 말해왔던 것들이 실제 

현실과는 얼마나 달랐는지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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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보고서는 베트남의 주요 외국 투자 기업이자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를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전자 

산업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제조업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들은 삼성 내부 문서와 사진을 이용하여 삼성 스스로 자신의 운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사실들은 전자 산업에 관련된 한국의 암울한 경험과 함께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할 정책 대안의 개발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자 산업을 위한 베트남의 야심찬 계획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가전제품과 전 세계 삼성 휴대폰의 약 절반을 생산하며 베트남 전자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1 삼성은 1996년부터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자로 빠르게 성장했다.2 3 4 전자 

산업은 베트남 정치 최고위급에서 핵심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투자를 환영해왔다.5 베트남은 전자 산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을 반도체 제조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6

전자 산업의 환경 오염에 취약한 베트남

베트남 전자 산업의 환경 영향과 산업보건은 아직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는 하나 전자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며 베트남 최대 고용주 중 하나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7 8 9 

그런데 전자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접근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적 문서들에는 환경 보호, 노동 조건,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다.10 대중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나 

규제 기관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존재하지만 소수의 물질만 다루고 있으며 대중이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11 

전자 산업 노동력에서 여성의 중요성

베트남 전자 산업 노동력의 다수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12 13 2017년 한 조사에서 삼성 

휴대폰 공장 여성 노동자들은 실신, 어지러움, 유산, 높은 수준의 소음,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14  삼성은 이 여성 노동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보고서를 작성한 공익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다.15 그 뒤 삼성이 보고서와 저자들을 비방하는 활동을 너무 격화시켜 유엔 

인권 관계자들이 삼성과 베트남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어 협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16 

삼성 공익 제보자가 나서다

2023년, 삼성전자에서 40년 간 근무한 경력의 전 환경보건안전 관리자가 한국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공익 제보자로 나섰다.17 18 19 20 21 공익 제보자는 베트남 삼성 공장에 대한 회사 내부 보고서와 

사진들을 이 보고서의 저자들에게도 제공하였다. 그 내부 자료들은 삼성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고위 경영진의 

무관심 속에 어떻게 베트남의 대기·토양·수질을 오염시켜왔는지를 보여주었다.22 삼성의 내부 조사를 통해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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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들의 위반 사례들도 기록되어 있었다.23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삼성이 휴대폰과 가전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 비용을 베트남의 지역사회, 노동자, 환경에 전가하는 일관된 패턴이 드러난다.

내부 자료로 확인된 삼성의 화학물질 부실 관리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라면 허용되지 않을 부실한 관리 방식들이 베트남 삼성 사업장들에서 일관되게 발견된다.24 

삼성은 독성 생산 폐기물에 대한 폐수 처리 시스템이 없는데도 공장 가동을 개시했다.25 삼성은 3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생산 폐수를 환경에 불법 배출했다.26 27 28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부적절하게 

설계하고 운영한 결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초래했다.29 30 31 인근 지역사회를 7년 간 오염시킨 후 삼성은 가장 

유독한 제조 공정들을 환경보건안전에 대한 역량과 인식이 삼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훨씬 낮은 협력업체들에 

외주화했다.32 33 이러한 삼성의 결정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여러 지역사회들의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34 35 적어도 한 지역에서 삼성이 주요 유해 폐기물 발생원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삼성의 

부주의한 폐기물 관리 방식은 우려스럽다.36 베트남에서는 삼성 공장과 협력업체들의 배출물질이 공개적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PRTR) 시스템을 통해 400여 종의 물질에 

대한 배출과 이동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배출물질을 대중이 알 수 있다.37 삼성은 베트남에 PRTR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유독성 폐수 투기를 규제 당국과 대중에게 숨긴 것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부실 관리

삼성은 협력업체들을 책임있게 관리한다고 주장하나, 조사 결과 대기오염 방지 시설 관리가 부실하였고 오수와 

독성 폐수를 직접 환경으로 배출하였으며 기름과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폐기물도 부적절하게 관리해왔음이 

드러났다.38 39 삼성의 협력업체들은 ‘책임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 규정을 

기반으로 만든 삼성 자체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40 그러나 삼성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축소하고 회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RBA 규정의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심각하게 약화시켰다.41 또한 삼성의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은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하여 협력업체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고 좋은 점수를 

받은 업체에게 더 많은 계약으로 보상함으로써 부정 행위에 대한 문을 열어두고 있기도 하다.42 협력업체가 

삼성의 환경보건안전 정책이나 정부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삼성과의 사업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속된다.43 

조직적인 환경보건안전 문제 은폐

삼성의 개별 공장에 있는 EHS팀들과 본사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역할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각 공장의 EHS팀들은 회사의 규정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매년 삼성 공장과 모든 협력업체들의 운영을 조사할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삼성 본사의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에서는 삼성전자 전반의 환경보건안전 문제들을 감독하며, 삼성의 환경안전보건 경영 실천 정보를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놀랍게도 글로벌 환경안전센터는 박닌 공장의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반 종합점검에서 규정 준수 최고점을 주었다. 이는 삼성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일반 점검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은폐해서라도 완벽한 규정 준수 결과를 

대중에게 보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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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 은폐에 사용되어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대외 이미지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중, 투자자, 언론인 등에게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회사 운영의 현실과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박닌 공장이 주변 지역사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최적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45 46 박닌 공장에 독성 생산 폐기물을 처리할 폐수 처리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3년 동안 폐수를 환경에 투기해왔던 당시에도 삼성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폐수 처리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47 48 49 50  삼성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베트남 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제3자 

감사의 긍정적인 결과들만 언급하고, 삼성의 자체 내부 조사에서 4년 동안 확인된 약 13,000건의 협력업체 

규정 위반 사실은 숨겨왔다.51 52 53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사고로 규제 당국의 시정 조치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약 300만 리터의 독성 폐수를 3개월 이상 강 

지류에 배출하여 모든 수생 생물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다.54 55 56 삼성의 비밀주의 문화는 회사의 문제를 

대내외에 모두 은폐하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를 부인할 여지를 만든다. 삼성에 깊이 뿌리내린 이러한 경영 

방식은 환경보건안전 문제의 해결을 극도로 어렵게 한다.

무책임한 화학물질 관리 문제는 현재 진행형

삼성은 유해한 독성 공정들을 협력업체로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박닌 공장의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관리했다. 

이러한 외주화 때문에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가 다른 지역사회에 이전되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57 58 59 2023년 

뉴스타파 기자들은 삼성 협력업체 공장 바깥에서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였다.60 삼성 협력업체가 

밤낮으로 심각한 대기 오염과 먼지를 배출하고 있다는 베트남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은 

호흡기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인후 및 호흡기 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공중보건 관계자의 지적도 있었다.61 

삼성은 메탄올 및 기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자사 공장과 협력업체의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62 63 그러나 삼성전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규제하고 있는 물질은 단 25종이며 메탄올은 

그 중 하나이다.64 삼성은 벤젠과 노말 헥산 두 물질만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른 23종의 화학물질들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만을 제한할 뿐이다. 이처럼 허술한 규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23년에는 금지된 용도로 

메탄올을 사용하던 삼성의 한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37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었다.65 66 노동자 한 명은 사망하였고 

최소 세 명의 십대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삼성과 협력업체 둘 다 몇 주 동안 노동자들이 호소한 중독 증상을 

무시하였으며, 실제로 중독의 원인을 규명해낸 것도 혼수 상태로 입원한 노동자의 가족이었다.67 삼성은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금지된 화학물질 사용을 은폐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협력업체 자가 

평가에 의존하고 있기에 삼성의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 방침은 한층 더 허술해지고 있다. 메탄올 중독 참사 및 삼성 

내부 조사에서 드러난 정보들은 베트남 삼성 공장들과 협력업체들의 산업 및 환경 보건안전 관리에 대한 삼성의 

안일한 접근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험은 베트남과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한국에서 ‘일반 기술’(첨단 반도체 산업이 아닌) 전자 산업의 각종 직업적 위험들이 학술 연구를 통해 기록되어 

왔다.68 69 70 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발생 중이다.71 72 예를 들어 2023년 이천시의 한 전자 부품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7명이 클로로포름에 중독되어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세정제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73 한국에서 삼성 등 첨단 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과 희귀 질환의 심각성을 조명한 

학술 연구들도 있다.74 75 76 77 78 79 80 81 82한국 전자 산업의 환경 오염 경험도 베트남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구미시는 삼성 휴대폰 제조 공장을 포함하여 1,700여 개의 기업이 있는 한국의 주요 ‘일반 기술’ 전자 제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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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이다. 2015년에 구미시의 대기 중 독성 휘발성 유기화학물질(VOCs)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 산업에서 

사용하는 독성 화학물질들이 ‘어디에나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83 한국은 첨단 전자 산업의 확장에 따라 환경 

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에서는 삼성 등 반도체 칩 공장들에서 2030년까지 약 100만 톤의 폐수가 

공공 수로로 배출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84

인권 침해와 실사의 필요성

삼성전자는 휴대폰과 가전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 비용을 시종일관 베트남 지역사회와 환경과 노동자에게 

전가해왔으며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85 관련된 내용에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86 
87 88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아동의 권리,89 90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 91 92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93 94 95 96 97 등이 있다. 또한 삼성의 운영 및 정부의 대응 방식은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에 명시된 인권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원칙들에는 정보에 대한 권리,98 99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100 101 102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원칙103 104 105 106 등이 있다. 2023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기업인권환경보호법)’을 

발의하였다.107 전세계 공급망을 포함하여 기업의 인권과 환경 실사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다.108

공익 제보자는 중요하지만 환경보건안전 시스템이 공익 제보자에게 의존해서는 안된다 

이 보고서에 삼성전자의 운영에 대한 섬세한 통찰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의 회사 경험과 환경보건안전 

문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한 공익 제보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를 끼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의 행태를 개혁하는 데 공익 제보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위협이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109 궁극적으로 인권, 건강, 환경의 보호는 공익 제보자의 용기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엄격한 규제를 제정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전 세계에서 인권 의무를 이행하고 노동자와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결과

이 보고서에 담긴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삼성은 박닌 휴대폰 공장의 생산 용량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작게 지었다. 그 결과, 

화학물질이 정화되지 않은 오염 공기가 약 7년간 배출되었다. 

2. �삼성 박닌 공장은 3년 간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장 폐수를 처리할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가동하였으며 

폐수를 은밀히 환경에 불법 투기했다. 

3. �삼성 박닌 공장에는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구역 여러 곳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독성 화학 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4. �삼성 본사의 최고 경영진들은 삼성 베트남 박닌 공장의 대기 및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보고받았으나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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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이 불충분하고 독성 폐기물을 위한 폐수 처리 시설은 아예 없었는데도 베트남 정부 

규제 당국은 삼성 박닌 공장에 인허가를 내주었다. 배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정화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삼성은 광범위한 오염을 은폐하고 정화 비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6. �삼성 본사의 글로벌 환경안전센터는 박닌 공장 특별 점검에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부실 관리 등 

광범위한 사내 규정 위반 사항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일상 점검 보고서에서는 대기 오염 방지 시설과 폐수 처리 

시설에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이 모순은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무시하면서 공장 관리를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역할임을 시사한다.

7. �2017년, 삼성은 용량이 부족했던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증축하는 대신 가장 유해한 공정들을 

협력업체들로 외주화시켰다. 이로써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가 다른 지역사회들로 이전되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8. �대외적으로 삼성은 협력업체들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급망 내 환경보건안전 문제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왔다. 전자 산업계가 설계한 기준을 토대로 협력업체들의 규정 준수를 삼성이 자체 

조사한 결과 매 분기 수 백 건씩 4년 동안 약13,000건의 규정 위반을 발견하였다. 규정 미준수 문제들에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관리 부실 등이 있다. 협력업체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시된 경우에도 삼성은 규정 

위반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을 지속했다. 삼성의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은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자가 보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좋은 점수를 받으면 더 많은 계약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 

행위에 대한 문을 열어 두고 있기도 하다.

9. �타이응우옌 지역에는 시멘트, 화학, 전자, 플라스틱, 제철 등 환경 오염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제조업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 지역 유해 폐기물 중 90%를 배출한 곳은 다름아닌 삼성 타이응우옌 

휴대폰 공장이었다. 

10. �삼성의 자체 조사를 통해 삼성 박닌 공장의 광범위한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다수 발견된 것은 

2012년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2012년의 활동을 보고하는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한다.” 라고 썼다. 또한 

삼성의 자체 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이후에도 오염 문제는 계속 확인되었지만 삼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이 사실을 

숨겼다.

11. �2013년〈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대기 오염 물질 관리’ 부분에는 “신규 라인증설 시 최적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의 효율 향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삼성은 박닌 공장 건설 시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규모로 지었으며,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삼성의 자체 

규정마저 위반해가면서 필터와 활성탄을 치운 채 가동하여 오염 공기를 배출하고 있었다. 삼성 EHS팀에서 이 

문제를 기록하여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한 것은 2012년이었다.

12.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수자원’ 부분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사내 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하천에 방류”하며 “방류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박닌 공장은 

가동 초기 3년 동안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독성 폐수를 고스란히 환경에 내버렸다는 사실이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삼성 EHS팀에서 이 문제를 기록하여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한 것은 201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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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1년도의 활동을 보고하는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삼성은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삼성 호치민 공장 EHS그룹은 

호치민에 있는 삼성 가전 공장에서 폴리우레탄 단열재 공정의 독성 폐기물을 처리 과정 없이 우수관으로 

방출한 점, 저장 탱크의 폐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된 점, 공장 안에서도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노동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점 등 회사 규정 위반 사실들을 발견해 기록하였다.

14. �삼성은 한국에서라면 일상적으로 따라야 할 조치들을 베트남에서는 무시하는 이중 잣대를 써서 베트남 

사업장들을 운영해왔다. 베트남에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 등록(PRTR)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삼성은 

규제 당국과 대중에게 광범위한 오염을 숨길 수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400종 넘는 성분들이 국가 PRTR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고된다. 삼성은 화학물질 배출을 한국에서는 

보고하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

15. �베트남에서 삼성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아동의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 등을 침해하고 

있다. 삼성의 운영 및 정부의 대응 방식은 정보에 대한 권리,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원칙 등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에 명시된 인권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다.

16. �삼성은 베트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의 자체 조사를 통해 법률과 회사 기준 및 인권 

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2023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기업인권환경보호법)’을 발의하였다. 전세계 공급망을 포함하여 기업의 인권과 환경 실사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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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베트남 전자 산업을 주도하는 삼성

이 장의 핵심내용

1. 전자 산업은 2022년 베트남 전 산업에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2. 삼성은 휴대폰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전자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3. �삼성은 베트남에 약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2년 65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 베트남 전체 수출의 

9%를 차지했다.

4. �베트남 전자 산업 노동자 중 다수는 여성이다.

5. �2017년, 여성 노동자들이 공익 제보자로 나서 삼성 베트남 휴대폰 공장에서 발생한 잦은 실신, 어지럼증, 유산 

문제와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며 8~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선 채로 일하는 고충을 폭로했다.

6. �2018년, 삼성이 이 여성 노동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유엔 

특별보고관 3인이 그에 대한 우려의 서한을 보내게 되었다.

전자 산업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

베트남의 전자 산업은 제조업 분야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하며 베트남 경제의 고속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베트남 전자 산업은 총 1,08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으며 같은 해 베트남 총 무역 흑자 124억 달러 중 115억 달러를 차지했다.1 2 전자 산업이 베트남 총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 산업의 규모와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자 산업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사진 1. 박닌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 건물 외부에 막대한 수출 실적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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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엄격한 규제와 최신 정보는 부족하다. 베트남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 제품 표준 개발을 강조해왔다.3 

그러나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 산업의 구체적인 작업장 안전 규정은 없다.

전자 산업의 건강 영향과 노동 조건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전자 산업과 전자 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늘릴 필요가 더욱 중요해진다.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이용해 전자 산업 노동자와 주변 환경의 피해에 대한 예방 정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자 산업 노동력의 약 

60%가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여성 건강에 특히 중요하다.4 전자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대부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온 국내 이주자 출신이 많다. 이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주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5 6 

베트남 전자 산업을 주도하는 삼성

삼성은 1996년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베트남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2년에 

삼성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200억 달러로 늘려 베트남 최대 투자자가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7 2022년 

삼성 베트남 자회사의 매출은 총 7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다.8 삼성은 베트남에 약 10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2022년 베트남 전체 무역 매출의 9%인 65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9 10 전 세계 

삼성 휴대폰의 거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다.11 2023년에는 삼성 타이응우옌 공장이 베트남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500대 기업 중 2위를 차지했다.12 13

베트남에 진출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삼성은 베트남에서 총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2022년에는 스마트 기기, 네트워크 기술, 소프트웨어 연구를 위해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R&D 센터를 하노이에 

설립했다.14 또한 2022년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는 팜민친 베트남 총리를 만나 베트남에서 반도체용 전자 

부품인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ball grid array substrate)을 생산하기 위해 2023년에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 16 17  

사진 2.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2022년 8월 하노이에서 팜민친 베트남 

총리(오른쪽)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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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삼성의 전자 산업 관련 사업장

삼성 계열사 제품 및 사업 영역 위치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LCD 패널 및 디스플레이 박닌성 옌퐁 공업지구

삼성전자 호치민 가전복합단지 

(SEHC)

TV, 냉장고, 에어컨, 프린터, 

세탁기, 진공청소기, 모니터 등 

가전 및 오피스 제품

호치민시 첨단 기술 구역

삼성전자 베트남 휴대폰 및 부품 박닌성 옌퐁 공업지구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 휴대폰 및 부품 타이응우옌성 옌빈 공업지구

삼성전기
인쇄 회로 기판, 기타 전자 

전화 부품, 카메라 모듈
타이응우옌성 옌빈 공업지구

삼성SDI 휴대폰 배터리 조립 박닌성 옌퐁 공업지구

삼성 모바일 연구 개발 센터

스마트 기기, 네트워크 기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연구 

센터 

하노이

삼성 비나 전자(SAVINA) 영업 및 마케팅 사무소 호치민시

베트남의 전자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조바란다.

사진 3. 삼성 베트남 휴대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25삼성 내부 자료로 확인된 베트남 공장의 화학물질 부실 관리와 환경오염 실태  2024년 6월

베트남 삼성 휴대폰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 

2016년 9월, 삼성 타이응우옌 휴대폰 공장에서 일하던 22세 여성 노동자 르우티타인떰 씨가 클린룸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18 4개월 전 삼성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 따르면 떰 씨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았고 삼성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심각한 질병도 없었다. 떰 씨가 사망한 후 가족 중 병원에 처음 도착한 사람은 그녀의 오빠였다. 

그에 따르면 “삼성과 경찰이 부검 얘기부터 꺼냈다.”19 유족의 뜻은 부검을 시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는 베트남 

사회의 관점과 일치했기에 그는 부검을 거부했다.20 그러나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은 진행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떤 물질을 측정한 것인지는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떰 씨의 장기 샘플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부검이 끝나고 30분 뒤 삼성 직원이 관을 사 왔다. 떰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 관을 판 장의사 때문이었다.” 21 장례식에서 경찰은 가족에게 떰 씨의 죽음이 “공장과 

관계없다”라고 알렸다.22

2017년에는 45명의 여성 노동자가 삼성 박닌과 타이응우옌 휴대폰 공장의 노동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익 제보자 역할을 했다.23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다양한 건강 및 사회적 문제들이 드러났다: 

•	� 45명의 여성 모두 근무 중 실신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런 증상들은 교대 근무에 

따른 “일상적인” 결과라고들 했다. 유산도 “젊은 여성이라면 매우 일상적”이라고 했다. 그 밖에도 눈과 

시력 손상, 코피, ‘큰 다리(다리가 부음)’, 외모 변화, 복부나 뼈와 관절의 통증 등의 문제들이 알려졌다. 

•	� 이 노동자들은 4일 동안 주야간 교대 근무, 9~12시간 내내 서서 일하는 점, 베트남의 법적 한도를 

일상적으로 초과하는 높은 소음 수준 등 고된 노동 환경을 알렸다. 임신한 경우 휴식이 허락되기는 하나 

이들도 근무 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했다. 

•	� 이 여성 노동자들 중 세척제에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공장 내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휴대폰 공장에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페인트, 

잉크, 세척제를 사용하는 직무가 있다. 가열, 금속 코팅 시 가스 발생, 도장, 레이저 조각, 절단 등의 생산 

공정에서도 화학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

•	�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이들은 보육시설의 

부족, 의료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주야 교대 일정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회사 기숙사에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 자녀들은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서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했다. 

이후 삼성 휴대폰 공장에 대해 노동보훈사회부(MOLISA)가 약식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공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짧은 웹 게시물로는 소개되었다.24 노동보훈사회부의 조사로 과도한 노동 시간, 근로 계약 위반, 안전 

교육 미실시 등 앞에서 소개한 2017년 연구 결과들이 재확인되었다. 다만 노동보훈사회부의 조사에서는 과도한 

소음 수준, 불충분한 휴식 시간, 건강 문제, 화학물질 사용 및 모니터링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삼성의 반응

삼성은 여성 노동자들이 제공한 보고서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당시 삼성전자 베트남의 방현우 부사장은 이 

보고서에 “많은 근거 없는 비난”과 “거짓되고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25 삼성은 베트남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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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이 보고서가 “삼성 베트남의 위신에 영향을 미치고 손상을 입혔다”라고 말했다. 26

2017년 11월 삼성 베트남은 CGFED에 서한을 보내어 “위와 같이 부정확한 내용이 많은 보고서 때문에 SEV, 특히 

베트남의 SEVT 및 삼성 한국 법인 전반의 명성, 평판, 생산 및 사업 활동 상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27

같은 달에 CGFED는 삼성 베트남에 답신을 보내어 보고서의 어떤 내용이 틀렸거나 부정확한지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28 이에 대해 삼성은 지금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대한 삼성의 공격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유엔 인권 관계자들이 삼성과 베트남 정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 아니타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베트남에 대한 성명을 내고 다음과 같이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 내용을 평가하려면 해당 기관들의 답변이 필요하지만, 불건강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노동 조건을 보고한 연구자나 노동자가 민간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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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삼성 공장은 어떻게 베트남 환경을 오염시켜왔나

이 장의 핵심내용 

1. �삼성은 박닌 휴대폰 공장의 생산 용량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작게 지었다. 그 결과, 

화학물질이 정화되지 않은 오염 공기가 약 7년간 배출되었다.

2. �삼성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시설들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터가 금세 막혀 공기가 배출되지 않았다. 

삼성은 필터를 새로 교체하는 대신 일부 필터를 제거하여 분진과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오염 물질을 베트남 

대기로 직접 배출했다.

3. �삼성 박닌 공장은 3년 간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장 폐수를 처리할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가동하였으며 

폐수를 은밀히 환경에 불법 투기했다.

4. �삼성 박닌 공장에서는 수년 간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환경에 배출되었다.

5. �삼성 박닌 공장에서는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구역 여러 곳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독성 화학 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6. �삼성 베트남 공장들에서는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가 불량했다. 실외 

폐기물 보관소 관리도 부적절하여 추가적인 오염이 초래되었다.

7. �삼성 본사의 최고 경영진들은 삼성 베트남 박닌 공장의 대기 및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보고받았으나 침묵을 

지켰다. 삼성 그룹의 재벌 총수를 보좌하는 사실상의 최고 경영 조직이었던 미래전략실도 삼성 박닌 공장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

8. �삼성전자 본사 글로벌 환경안전센터는 박닌 공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관리 

불량 등 광범위한 회사 정책 위반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일반 점검 보고서에서는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관리와 

폐수 처리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모순은 삼성 본사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역할이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조차 외면한 채 공장 관리가 양호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임을 시사한다.

9. �삼성은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시설 용량 부족을 개선하는 대신 2017년경 가장 유독한 작업들을 

협력업체들로 외주화했다. 이렇게 해서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다른 지역사회로 옮겨버렸으며 이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10. �타이응우옌 지역에는 시멘트, 화학, 전자, 플라스틱, 제철 등 환경 오염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제조업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 지역 유해 폐기물 중 90%를 배출한 곳은 다름아닌 삼성 타이응우옌 

휴대폰 공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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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호치민 시에 있는 삼성전자 가전 공장의 EHS그룹(환경보건안전 담당 부서)는 최근 2021년까지도 수질 

오염과 공장 내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노동자 노출 문제 등 심각한 규정 위반 사안들을 적발하였다.

12. �삼성은 독성 화학물질을 흡착하여 대기 오염을 제어하는 활성탄의 교체 주기에 대하여 자사 공장 및 

협력업체에 적용하는 기준을 월 1회에서 3개월에 1회로 대폭 완화시켰다. 그런데도 베트남에 있는 다수의 

대기 오염 방지시설들에서 활성탄을 1~3년 동안 교체하지 않아 삼성 자체 교체 주기 기준을 12~36배나 

위반하였음이 내부 EHS 부서의 조사로 발견되었다.

13. �삼성의 자체 조사로 삼성 박닌 공장의 광범위한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다수 발견된 것은 2012년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2012년의 활동을 보고하는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한다.” 라고 썼다. 또한 

삼성의 자체 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이후에도 오염 문제는 계속 확인되었지만 삼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이 사실을 

숨겨왔다. 

14. �2013년〈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대기 오염 물질 관리’ 부분에는 “신규 라인증설 시 최적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의 효율 향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삼성은 박닌 공장 건설 시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규모로 지었으며,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삼성의 자체 

규정마저 위반해가면서 필터와 활성탄을 치운 채 가동하여 오염 공기를 배출하고 있었다.

15.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수자원’ 부분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사내 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하천에 방류”하며 “방류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박닌 공장은 

가동 초기 3년 동안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독성 폐수를 고스란히 환경에 내버렸다는 사실이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16. �2021년도의 활동을 보고하는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삼성은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삼성 호치민 공장 EHS그룹은 

호치민에 있는 삼성 가전 공장에서 폴리우레탄 단열재 공정의 독성 폐기물을 처리 과정 없이 우수관으로 

방출한 점, 저장 탱크의 폐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된 점, 공장 안에서도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노동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점 등 회사 규정 위반 사실들을 발견해 기록하였다.

17. �삼성은 한국에서라면 일상적으로 따라야 할 조치들을 베트남에서는 무시하는 이중 잣대를 써서 베트남 

사업장들을 운영해왔다. 베트남에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 등록(PRTR)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삼성은 

규제 당국과 대중에게 광범위한 오염을 숨길 수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400종 넘는 성분들이 국가 PRTR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고된다. 삼성은 화학물질 배출을 한국에서는 

보고하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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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설립한 최초의 휴대폰 공장은 박닌 성에 있다. 이 공장은 2008년에 휴대폰 조립 공정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 도장 공정을 추가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독성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는 

공정을 협력업체로 외주화했다(3장 참조). 

이 보고서의 분석은 삼성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삼성 환경보건안전 담당 부서들의 내부 문서를 토대로 하였다. 

일차적으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 베트남 공장들의 규정 위반 기록들을 다루고 있다. 박닌 휴대폰 

공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호치민의 가전 공장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 환경보건안전 담당 

부서들이 수행한 내부 조사 결과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관리 불량 등 사내 환경보건안전 규정 위반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다. 삼성의 내부 문서를 종합해 보면 삼성이 휴대폰과 가전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의 

대가를 베트남 환경에 전가하는 일관된 양상이 드러난다.

대기 오염 방지시설의 요건 

공장 인근이나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는 대기 오염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화학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 베트남 공장과 협력업체에서는 주로 활성탄, 각종 필터, 

스크러버를 사용하여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 오염 방지시설의 필터는 먼지를 거르는 역할을 한다. 필터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오염된 공기가 통과하기 

어려워지므로 그 전에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 

공기가 필터를 통과한 다음에는 화학 물질을 흡착, 제거하기 위해 활성탄을 통과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오염된 공기가 통과하는 경로에 활성탄이 충분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활성탄은 포화 

상태가 되면 오염 물질 흡착을 중단하므로 포화 상태가 되기 전에 교체해야 한다.

스크러버는 도장 및 도금과 같이 다량의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된 공정에서 자주 사용된다. 적절한 간격으로 

이 장비를 교체하거나 청소하는 등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장 가동 중 발생하는 오염 공기를 

정화할 충분한 용량을 갖추는 것은 대기 오염 방지시설 설계의 기본이다. 

사진 1. 삼성전자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왼쪽)과 그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그래픽(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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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 방치

삼성의 박닌 공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은 공장에서 나오는 공기를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있었다. 이 심각한 결함은 공익 제보자가 박닌 공장을 점검한 후 본사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1 놀랍게도 삼성전자는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설계, 설치함에 있어서 대형 전자 제품 

공장의 환경보건안전 경험이 있는 업체를 고용하지 않았다. 대신 페인트 도장 시스템 설치 회사를 고용했다. 이 

놀랍도록 무능한 경영상의 결정 때문에 수년 간 베트남 환경을 화학물질로 심각하게 오염시켰던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초래된 것이다.

도장 시스템 회사에서 설치한 대기 오염 방지시설의 용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단 며칠 만에 필터가 먼지로 가득 차 

막혀버렸다. 필터가 너무 심하게 막혀 공기가 전혀 통과할 수 없었다. 생산 라인을 자주 멈추고 필터를 교체하거나, 

더 근본적으로는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용량을 늘려야 했으나, 삼성은 그 대신 아래 사진과 같이 필터와 활성탄을 

옆으로 치워서 오염된 공기가 막힘없이 바로 환경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오염된 공기가 필터나 

활성탄으로 정화될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오염 방지시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필터와 

활성탄이 있는 설비를 개방해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눈에 띄지 않았다.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를 나온 사람들은 공장 

가동 중단 권한이 없었으므로 박닌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사진 2. 삼성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제어 시설의 필요 용량(왼쪽)과 실제 시설 용량(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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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은 심한 냄새가 시작된 것은 삼성 공장이 가동을 개시했을 때부터라고 했다. 주민들은 그 끔찍한 

냄새는 고문과도 같았으며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호흡한 결과 기침과 잦은 병치레를 겪었다고 했다.2

오염된 공기의 배출을 방지하려면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시설 용량을 늘리기 위한 삼성의 투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삼성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박닌 공장 설비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대신 삼성은 2017년과 

2018년에 오염 공기 배출량이 많은 도금, 도장, 인쇄 공정 등 독성 화학물질 집약 공정들을 협력업체에 

외주화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에 비해 환경보건안전 인프라와 인식 수준이 훨씬 낮다3(3장 

참조). 결국 삼성은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문제 일부를 해결했을 뿐, 베트남 대기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오염 공정들은 협력업체들에서 계속 가동되었다.

삼성이 유해 공정들을 협력업체로 외주화시킨 결과가 무엇인지는 박닌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이자 삼성 

협력업체인 SIT Vina의 대기오염 문제가 잘 보여준다.4 이 회사는 삼성 휴대폰에 쓰이는 부품을 제조하는데 이 

과정에는 스프레이 도장 공정이 있다. 도장 공정은 발암물질 등 독성 화학 물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며, 삼성 박닌 

공장이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로 외주화했던 유해 공정 중 하나이다. SIT Vina 공장 굴뚝으로 

페인트 분진이 배출되고 있었는데, 이는 공장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삼성 

박닌 공장에서처럼 도장 공정의 페인트 입자와 독성 가스가 필터와 활성탄을 거치지 않은 채 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2022년 VTC 뉴스와 인터뷰했던 반두옹구(Van Duong Ward) 보건소의 응웬 반 투옌(Nguyen Van 

Thuyen) 박사는 “최근 몇 년간 인후통, 비염, 알레르기, 흉부 답답함,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암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폐암”이라며 “2022년 초부터 우리 병동에 

오염된 공기는 대기 오염 제어 시설의 필터와 활성탄을 통과하면서 정화된다(왼쪽 위). 그러나 삼성 박닌 공장에서는 먼지가 

필터를 완전히 막아서 공기가 통하지 않자 필터를 교체하는 대신 옆으로 치워서 오염 공기를 통과시켰고(왼쪽 아래), 이 

때문에 활성탄에도 먼지가 가득 쌓여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오른쪽 위). 그 결과 먼지가 제거되지 않아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주변에 두꺼운 먼지 층이 남았다(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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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환경안전그룹의 박닌 공장 점검 보고서. 표지(왼쪽), 규정 위반 사항 설명(오른쪽). 

암환자가 10명 정도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환자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5

SIT Vina는 삼성의 2차 협력업체라 할 수 있다. 공익 제보자는 “2차 협력업체에 방문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SIT Vina와 같은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의 공급망에서 2차 이하의 협력업체가 삼성 휴대폰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삼성은 이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있다. 게다가 삼성의 협력업체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관리도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차 이하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를 방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해당 사례와 협력업체 문제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3장 참조).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아 지속된 대기 오염

2012년 12월, 한국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환경안전그룹은 베트남 박닌 공장을 방문하여 환경보건안전 문제를 

조사했다. 이들이 작성한 〈SEV[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환경안전/유틸리티 지원 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활성탄 교체 주기가 월 1회에서 3개월에 1회로 대폭 완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약화시킨 교체 

주기조차 지켜지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관들의 지적이었다.6 이는 삼성이 대폭 약화된 자체 

활성탄 교체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베트남 공장의 심각한 대기 오염을 알고도 방치한 삼성의 고위 경영진

삼성 박닌 공장의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는 2010년에 이미 본사 고위 관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나중에는 

미래전략실에서도 문제를 알게 되었다. 미래전략실은 이재용(현 삼성그룹 회장) 등 주요 임원 60여 명을 포함해 

삼성 계열사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재벌 총수를 보좌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최고위급 조직이었다.7 이 

조직은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 때문에 지금은 사라지고 다른 이름의 조직으로 축소되었다.8 9 
10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2013년 미래전략실에서 “악취 전문가 두 명”을 베트남 박닌 공장에 보냈다.11 삼성 최고 

경영진이 보낸 전문가들이 베트남을 방문한 이후에도 박닌 공장의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는 수년 간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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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방지시설 운영 기준을 약화시킨 삼성

활성탄은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이 삼성의 규정이었다. 대기 오염 방지시설이 너무 작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교체 주기는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그런데 삼성은 이 허술한 자체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았다. 필터와 활성탄을 교체하려면 생산 라인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데, 삼성은 환경을 오염시키더라도 휴대폰 

생산을 멈추고 싶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여러 차례의 삼성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한국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환경안전그룹과 본사 글로벌 환경안전센터가 작성한 박닌 공장 조사 보고서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삼성은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설계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마다 활성탄을 교체하는 것으로 자체 

기준을 완화했다. 활성탄 교체 주기를 늘려도 베트남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할 만한 어떠한 근거 데이터도 없이 취한 조치였다. 이는 삼성이 공장에서 배출하는 공기의 

독성물질 정화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결정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들이 많다”, “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감기에 걸린다.” 라고 했다.12

내부적으로 은폐된 대기 오염 문제

삼성 베트남 공장의 심각한 악취 문제는 수년 간 내부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삼성전자 본사의 글로벌 

환경안전센터가 수행한 일반 점검에서는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가령 글로벌 환경안전센터가 작성한 

2012년 〈SEV[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환경안전/유틸리티 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악취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문제점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환경법 위반은 없었다고 적혀 있다.13

그 보고서에 사용된 2012년 ‘환경안전 감사 체크리스트’ 결과 또한 부정확하고 모순적이었다.14 이 체크리스트 중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는가?” 라는 항목에 최고 점수인 A를 주었다. 평가 수준 A등급은 1) 

방지시설 용량이 실제 배출량 대비 30% 이상 여유를 두고 설치되어 있고, 2)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법적 기준의 

50% 이하이며, 3) 방지시설 관리 기준 준수율이 100%임을 뜻한다. 실제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시설은 

용량이 너무 적어 공장에서 만들어진 오염 공기를 처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삼성의 체크리스트로 정직하게 

평가한다면 잘해야 C등급(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12년 8월 삼성전자 본사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박닌 공장 점검 보고서 표지(왼쪽)와 환경법 위반이 없다고 기록된 

부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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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삼성전자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에서 작성한 박닌 공장 환경안전 감사 체크리스트 결과.

자체 조사로 드러난 삼성의 대기 오염 관리 정책 위반

박닌 공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 최고 점수를 부여한 지 3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 삼성전자 본사 글로벌 

환경안전센터는 악취 문제에 대하여 〈SEV법인 악취원인 및 저감 검토(안)〉 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15 이 

보고서에서 글로벌 환경안전센터는 삼성전자 박닌 공장이 활성탄을 매달 교체해야 하는 설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중 적어도16개소에서는 1년 이상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아 삼성 자체 기준을 12배 초과하였으며, 8개소는 활성탄을 3년 이상 교체하지 않아 회사의 기준을 36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염된 공기를 이동시키는 설비가 파손돼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사례도 3건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활성탄 교체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 부서와 라인 가동 중단 

일정을 협의하고,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활성탄 흡착시설을 소각시설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 

사항 중 어느 것도 실행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권고를 따르면 휴대폰 생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삼성은 권고를 따르는 대신 대기 오염의 대가를 주변 지역사회와 베트남의 자연 환경에 외부화시켜 생산 비용을 

아꼈다.

2012년 11월 삼성전자 본사 글로벌 환경안전센터가 작성한 삼성 박닌 공장 악취 관련 조사 보고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왼쪽)과 

원인을 설명한 부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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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본사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역할: ‘완벽한’ 결과를 위한 사실 은폐

삼성 본사의 글로벌 환경안전센터는 삼성전자 전체의 환경안전보건문제를 총괄하며 삼성의 환경안전보건 

관리실태를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위한 자료를 생성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2012년 

11월에 악취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특별 점검 보고서에서 박닌 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의 심각한 결함들을 

지적하였다. 2012년 12월 구미사업장 환경안전그룹이 실시한 박닌 공장 환경보건안전 점검에서도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2013년 미래전략실에서 악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삼성 

최고경영진이 박닌 공장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삼성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에 대한 삼성의 내부 조사들

내부 조사 주요 결과

2012년 8월: 글로벌 환경안전센터 보고서.

(종합환경안전보건 일반 점검)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 문제가 없고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박닌 공장에 규정 준수 부문 최고 점수를 부여함.

2012년 11월: 글로벌 환경안전센터 보고서.

(악취 문제에 대한 특별 점검)

삼성의 자체 기준 상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 주기가 월 

1회인데 베트남 삼성의 대기방지시설 16개소는 1년 이상, 

8개소는 3년 이상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았음. 오염된 공기를 

이동시키는 설비가 파손돼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없었던 사례 3건을 보고함.

2012년 12월: 구미사업장 환경안전그룹 보고서.

(화재사건을 계기로 한 환경안전보건 특별 점검)

3개월에 한 번 교체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된 활성탄 교체 

주기조차 지키지 않아 악취가 발생되었다고 보고함.

2013년 초: 악취 문제를 감지한 삼성그룹 최고 경영 조직 

미래전략실에서 두 명의 악취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함.
이후 4년 간 박닌 공장의 극심한 악취 문제가 방치되었음.

그런데 삼성의 글로벌 환경안전센터는 악취 문제를 진단하기 불과 3개월 전에 시행한 종합 환경안전보건 일반 

점검에서는 박닌 공장에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악취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익 제보자가 삼성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에서 근무했을 때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쑤저우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및 가전 공장을 점검하던 중 팀장이 팀원들에게 “지난 해 평가보다 점수가 낮으면 안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16 

삼성 박닌 공장 대기 오염에 대한 내부 보고서들을 보면, 삼성의 글로벌 환경안전센터가 수행하는 일반 점검의 

목적은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추어서라도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완벽한 결과들은 삼성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담겨 공개적으로 발표된다. 삼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환경보건안전 부문의 문제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삼성의 비밀주의 문화 

때문이다.

삼성 박닌 공장의 폐수 처리 시설 부재로 인한 수질 오염

산업 폐수는 방류되기 전에 반드시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 정화되어야 한다.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면 수로, 

퇴적물, 토양 등 주변 환경을 유독성 화학물질로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삼성 박닌 공장은 2008년 

가동 시작부터 공익 제보자가 공장을 방문해 시설 개선을 진행했던 2013년 초까지 폐수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다. 즉, 도장 공정이 가동하기 시작했던 2010년 이후 최소 3년 동안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박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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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폐수가 강과 토양 등 외부로 배출된 것이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휴대폰을 생산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를 인근 지역사회와 환경이 치렀다는 뜻이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삼성 박닌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 지역이 푸른 논밭이었다.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뒤로 

주민들은 더 이상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17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생계가 막막하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환경 조사도 보상도 없다.”18 삼성은 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회사가 져야 할 

오염 처리 비용을 베트남의 환경과 주민들에게 전가했다. 삼성은 자기 비용만 절감했을 뿐 오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 이러한 삼성의 행태는 환경 비용을 내부화하여 “원칙적으로 오염자가 오염 비용을 져야 한다”라는 

화학물질 안전의 핵심 원칙에 위배된다.19

삼성 박닌 공장의 독성 폐수 처리 방식

박닌 공장에는 적절한 폐수 처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독성 폐수를 환경에 그냥 버렸다. 

공장 밖 환경으로 이어지는 우수관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흘려버리는 처리장으로 

사용되었다. 사내 식당과 화장실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도 생산 공정에서 나온 폐수를 처리할 수 없었다. 

산업 폐수가 유입되면 그 속의 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오수를 정화하는 미생물들이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독성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단이 없었다. 삼성은 화학 탱크에서 나오는 독성 화학 폐기물도 

그들의 방식대로 ‘해결’했다. 박닌 공장에서 탱크 청소를 담당했던 한 전직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하청을 받은 

(화학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인근 강에 버렸다.”20 옥외 시설과 화학물질 저장소의 기름과 화학물질 

누출도 있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악취만큼 명백하지는 않았지만 독성 폐수 투기 문제도 삼성 고위 

경영진의 관심을 끈 것은 분명하다.

박닌 공장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삼성 환경보건안전 부서들의 기록

2012년 12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환경안전그룹이 작성한 삼성 베트남 공장 관련 보고서 〈SEV 법인 환경안전/

유틸리티 지원 결과〉에는 “일부 공정폐수(부품3동, 도장공정, 대기 오염방지시설)가 우수관로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21 구미사업장 환경안전그룹은 박닌 공장의 다양한 수질 오염 문제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 중에는 수질 오염 문제가 위에서 설명한 부적절한 대기 오염 방지시설과 복합된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사진 3. 삼성전자 박닌 공장의 오수 처리 시설은 산업 폐수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삼성은 폐수 처리 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수년 간 독성 폐수를 환경에 그대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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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공정에서는 대기 중으로 분사된 페인트를 회수하는 ‘워터 스크린(수막)’에서 폐수 입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대기 오염 방지시설의 설계가 미흡해 이 폐수 입자를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 보니 아래 사진과 같이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수가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었다. 

아래 사진은 도장 공정의 워터 스크린(수막) 순환 펌프에서 누수가 발생해 폐수가 시설 주변 토양으로 누출된 

모습이다. 산업 폐수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누출을 막기 위한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고, 누출된 폐수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의 배수로도 설치하지 않았다. 삼성이 설비 결함을 

방치하는 동안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장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는 대기 오염 방지시설과 순환펌프를 

통해 계속 배출됐고, 비가 오면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주변 토양을 오염시켰다.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서 흘러나오는 도장 공정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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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공정의 워터 스크린(수막) 순환 펌프를 통해 누출된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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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과 같이 박닌 공장의 폐화학물질 저장소 내 집수조에 모인 화학물질이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외부 

배수 시스템으로 바로 배출되는 것도 확인되었다.

도장 공정 폐수 처리 시설에서 누출된 폐수가 우수관을 오염시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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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베트남 뉴스 매체에서 삼성 공장의 누출 사고를 보도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한 매체에서는 삼성 

타이응우옌 공장 밖 인도에서 거품이 치솟는 영상을 게재하였다.22 타이응우옌 지역 공업지구 책임자인 트랑 

반 롱(Tran Van Long) 씨에 따르면 “이것은 산업 폐수이다. 이 폐수는 삼성에서 나와서 옌빈(Yen Binh) 폐수 

처리장으로 집결된다. 여기 폐수가 새어나오는 곳이 그 맨홀이 설치된 지점이다.”23 그는 “이 백색 거품을 분석하기 

위해 당국에서 시료를 채취해갔다.”라고도 덧붙였다. 환경보호 당국(타이응우옌 지역 자연자원환경부)의 

관계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었으며, “이 폐수는 모든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처리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펌핑되어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첨언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시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24

폐수 무단 투기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한 삼성 환경보건안전 부서의 우려 

2012년 12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환경안전그룹은 삼성 박닌 공장 관련 보고서 〈SEV법인 환경안전/유틸리티 

지원 결과〉에서 “폐수가 발생하나 폐수처리장 건설 시점이 늦어 법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25 

2023년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는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올라갔다. 특히, 폐수 유출의 문제는 공장 전체에 퍼진 

악취 문제와 달리, 소수의 경영진만 알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보도했다.26 삼성 공익 제보자는 대기 오염 

문제가 더 커 보였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폐수 불법 방류”가 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27 공익 제보자는 “이건 

삼성전자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죠. 어떻게 보면 

한국 같으면 협력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라고 표현했다.28 유독성 폐수 무단 투기에 대해 

고위 경영진은 대기 오염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29 덮어두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폐화학물질 저장소(왼쪽), 폐화학물질 저장소 내부의 집수조(오른쪽 위), 저장소 내부의 집수조와 연결된 외부 

배수구(오른쪽 아래). 



43삼성 내부 자료로 확인된 베트남 공장의 화학물질 부실 관리와 환경오염 실태  2024년 6월

내부적으로 은폐된 수질 오염 문제

삼성전자는 박닌 공장에 대한 〈2012년 환경안전평가 체크리스트〉에서 “회사는 하수 및 폐수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했다.30 삼성의 답변은 최고 등급인 A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공장은 제대로 된 오폐수 처리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A등급은 

오염방지시설의 여유 용량이 30% 이상이고, 배출 오염물질 농도가 법적 기준의 50% 이내이며, 오염방지시설 

관리기준을 100%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삼성에서 사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불미스러운 소식이 

내부적으로도 은폐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삼성에서는 공장 가동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표준 관행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쑤저우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및 가전 공장을 점검하던 중 팀장이 팀원들에게 “지난 해 평가보다 점수가 낮으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31 이는 회사 자체 조사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조차 이를 은폐하는 기업 문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은폐되면 삼성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회사의 환경보건안전 관리 실적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주게 된다.

오수를 정화없이 방류한 삼성 박닌 공장

삼성전자 박닌 공장에서는 수년 간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범람했다. 오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관이 막힌 

채 방치되었다. 그 결과 오수가 처리시설로 이송되지 못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주변 환경으로 넘쳐흘렀다. 이처럼 

부적절하게 누출된 오수는 주변 토양을 오염시켰고, 비가 오면 우수관을 통해 흘러나가 수질을 오염시켰다.

삼성 박닌 공장에서 오수가 탱크 꼭대기까지 차올라서(왼쪽) 탱크 밖으로 흘러넘쳐(오른쪽 위)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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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삼성 가전 공장의 수질 오염

아래 사진은 2021년 2월 삼성전자 베트남 호치민 사업장의 폐액 저장 탱크에서 폐액이 누출된 모습이다. 이 

폐액은 냉장고 생산 과정 중 폴리우레탄 단열재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무런 정화 과정 없이 우수관을 통해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었다.

아래 사진 역시 2021년 2월 삼성전자 호치민 공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2층 화학물질 공급실에서 누출된 

화학물질이 천장을 통해 1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화학물질을 받아내기 위해 곳곳에 노란색 상자들을 가져다 

두었으나, 상자 주변 바닥도 누출된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다.

2021년 삼성 호치민 공장의 폐화학물질이 저장 탱크에서 우수로로 유출되어 환경으로 유입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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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2021년 삼성의 호치민시 공장의 프레스 기계에서 유출된 기름(위)과 냉장고 생산 라인에서 누출된 

화학물질(아래)로 공장 바닥이 오염된 모습이다. 이 경우 유해 화학물질이 우수관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휘발되어 공기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노동자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위험도 있다. 이처럼 기초적인 

환경보건안전 문제가 2021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삼성이 베트남 공장 내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 호치민 공장의 2층 화학물질 공급실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천장을 통해 1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화학 물질을 모으기 위해 노란색 용기가 놓여 있고 용기 주변이 오염되어 있다.

삼성 호치민 공장의 생산 설비 주변에 기름과 화학물질이 누출된 채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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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박닌 공장의 기름 및 화학물질 누출

앞선 사례들에서 삼성 베트남 박닌 공장에서 불법 누출된 화학물질 폐수와 오수는 대부분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갔다.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 사진은 삼성 박닌 공장의 화학 폐기물 보관소를 보여준다. 폐화학물질이 보관 용기 꼭대기까지 차올라 있고, 

보관 용기 밖으로 흘러나와 보관소 바닥을 오염시키고 있다. 화학물질이나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화학물질이 누출되더라도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누출방지턱 등 화학물질 확산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삼성 베트남 공장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화학물질이 보관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었다.

삼성 박닌 공장에서 폐화학물질이 보관 용기 꼭대기까지 가득 차 있고 보관소 안팎으로 유출되어 보관소 바닥과 공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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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유 방지턱을 설치한 경우조차 그 기능과 유지 관리가 부실했다. 아래 왼쪽 사진은 폐수 처리 시설 안에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폐수 처리용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차수벽을 넘어 벽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벽을 

구성하는 패널 사이에는 틈이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벽을 통해 새어나와 폐수 처리 시설 외벽을 타고 흘러내려 

아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외부 토양으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누출된 화학물질은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우수관을 통해 수로로 흘러들어간다.

국소배기장치 부족으로 오염된 작업 환경

국소배기장치란 각 공정에서 오염된 공기를 모아 대기 오염 방지 시설로 보내는 설비를 말한다.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오염된 공기 속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다. 환기구나 창문을 통해 환기를 

할 경우 오염된 공기가 정화되지 않은 채 공장 밖으로 바로 배출되어 인근 환경은 물론 노동자와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환경안전그룹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박닌 공장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IPA)을 사용하는 

세정실 2개소에 대기 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삼성전자 본사의 글로벌 환경안전센터가 수행한 

조사에서도 도장 폐수 집수조 6개소에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집수조가 밀폐되지 않아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아래 사진은 삼성 박닌 공장에서 페인트 분사 공정 후 

발생하는 폐수를 모으는 집수조를 보여준다. 집수조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국소 배기 설비가 없기 때문에 독성 

화학 폐수의 악취가 공장 안팎으로 방출되어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모두 노출되고 있었다.

수산화나트륨이나 황산알루미늄 등의 폐수 처리용 화학물질이 폐수 처리 시설 탱크에서 누출되어 방지턱을 넘어 시설 외부로 

흘러나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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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구미사업장 환경안전그룹의 박닌 공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나 

국소배기장치를 갖추지 않은 생산 구역이 이밖에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인쇄 공정, 잉크 계량 및 희석 공정, 

사출 성형 공정, 폐기물 보관 부스 등에도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구체적인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1) 무선 1동의 표면 실장 장치(SMD) 2개 공정

2) 무선 2동의 인쇄 회로 기판 및 솔더 마스크 세척실

3) �부품 3동의 이소프로필 알코올(IPA)을 사용하는 오토포그설비(Auto Fog)와 실리콘 디스펜서, 마킹 설비, 

수동 납땜 공정

4) 부품 1동의 SMD 공정, 사출실 및 프라이머 부스

5) 부품2동의 인쇄 2개 공정, 잉크 계량 및 희석작업실, IPA 세척설비

삼성 베트남 박닌 공장의 도장 공정에서 페인트 스프레이 폐수 처리 구역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독성 화학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49삼성 내부 자료로 확인된 베트남 공장의 화학물질 부실 관리와 환경오염 실태  2024년 6월

6) 청소기동의 사출실, 인쇄 공정, 수지 건조실

7) 식당동의 수동 납땜 공정

이 공정들은 모두 오염된 공기를 통해 다량의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유해 공정으로, 산업안전 및 환경안전을 위해 

국소 배기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다음 사진들은 국소 배기 장치 규정 위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 박닌 휴대폰 공장의 인쇄 공정.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독성 화학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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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박닌 휴대폰 공장의 잉크 계량 및 희석 공정.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독성 

화학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삼성 박닌 휴대폰 공장의 사출 성형 공정.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독성 화학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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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박닌 휴대폰 공장의 마킹 설비.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독성 화학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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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보관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프라이머 부스(primer booth)에도 국소 배기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된 

공기를 방출하고 있었다.

삼성 베트남 공장의 폐기물 부실 관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분리 

보관해야 하며, 지정폐기물은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 베트남 공장은 이러한 기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정폐기물은 전문업체가 수거해야 하지만 박닌 공장에서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구분하지 않은 채 수거업체에 지정폐기물을 넘기는 일이 흔했다. 따라서 공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대부분 구분되지 않은 채 배출되었다.

타이응우옌은 베트남의 주요 제조업 지역이며,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정보를 일부 찾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대형 공장뿐 아니라 시멘트, 화학, 전자 제품, 플라스틱, 철강 등의 제조업체들이 

있다. 이 지역 내 산업 폐기물 중 약 23%는 유해 폐기물이다.32 타이응우옌 자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타이응우옌 지역에서 생성된 유해 폐기물 코드는 약 60종이며(자연자원환경부 고시 제36/2015/TT-

BTNMT호에서 지정한 유해 폐기물 목록에 의거), 주로 전자 부품, 화학물질과 유기용제, 합성유, 중금속을 

함유한 침전물 등의 폐기물 유형이 중심이다. 2018년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의 양은 138,300톤을 

넘었는데, 이 중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 사업장에서만 약 124,000톤을 발생시켰다.33 해당 지역 내에 공해 

산업으로 알려진 제조업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2018년 이 지역의 총 유해 폐기물 중 90%가 삼성 타이응우옌 

공장에서 발생했다는 뜻이다.

삼성은 폐기물 처리 역량을 갖추겠다는 베트남 정부와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삼성전기 프로젝트(기술개선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승인했던 타이응우옌 인민위원회의 2022년 3월 10일자 결정문 

447호(Decision No. 447/QD-UBND)에 따르면, 삼성은 다음과 같은 규모의 환경보호 시설을 갖추겠다고 

국소 배기 장치가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는 보고서 내용. 

오염 공기가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무단 배출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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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다:

•	� 1,488m2 크기의 쓰레기장

•	� 하루에 총 28,000 m3의 폐수 처리 용량을 갖추기 위하여 하루 14,000 m3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 

처리 모듈 2개를 추가

그러나 이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삼성은 쓰레기장을 건설하지 않고 있다. 폐수 처리 모듈은 (약속했던 

2개가 아니라) 단 1개를 지었으며 이 설비의 용량은 하루 7,000 m3에 불과하다. 삼성은 하루 28,000 m3의 폐수 

처리 모듈을 약속했지만 약속했던 용량의 25%만을 설치한 것이다.34

실외 폐기물 부실 보관으로 오염 심화

지정폐기물은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이 보관소에는 폐기물이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붕과 누출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 폐기물과는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 베트남 박닌 공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 박닌 공장에서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정폐기물(왼쪽)과 유기용제(오른쪽)가 뚜껑 없이 방치되어 악취를 일으키고 있다.

삼성 박닌 공장의 표면 실장 장치(SMD) 공정에서는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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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박닌 공장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고 있다.

삼성 박닌 공장 밖 인도에 일반 폐기물과 페인트 공정에서 

나온 지정 폐기물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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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장의 심각한 오염을 은폐하는 삼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삼성 베트남 박닌 공장에서의 광범위한 오염과 환경 관리 부실을 확인한 후 발간된 2013년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한다.”35라고 썼다. 해당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베트남 환경 오염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삼성의 노력 덕분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있”고 “오염물질 및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12년 

법규위반 사항은 없다”36라고 자평하였다.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대기오염 물질 관리 부분에서는 “신규 라인증설 시 최적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의 효율 향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37다고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박닌 공장이 제대로 

된 규모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건설되었다는 점, 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공기 배출 경로 상의 필터와 활성탄을 치워버려서 오염 공기를 그대로 배출하였다는 점 등은 이미 

2012년에 확인된 상태였다. 한국 구미사업장 환경안전그룹과 본사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조사를 통해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활성탄 교체 주기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도 밝혀져 있었다.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사내 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하천에 

방류” 38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류수는 법적 기준치보다 엄격한 사내기준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방류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 39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는 박닌 공장이 최소 

3년 동안 폐수 처리 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은 채 독성 폐수를 환경에 직접 배출하면서 가동하였음이 드러났다. 

삼성 공익 제보자가 지적하듯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는 “공장의 폐수가 우수관을 통해 인근 강으로 직접 

배출되었”다. 40 박닌 공장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담긴 탱크 청소를 담당했던 전직 노동자는 “하청을 받은 회사가 

폐기물을 인근 강에 버리곤 했다.” 41라고 진술했다.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는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불투과 처리된 저장시설 내에 

분리 보관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공장 내 사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삼성 박닌 공장에서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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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사용처”를 관리하고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42 그러나 

베트남 공장의 화학물질 저장소 및 폐기물 저장소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되어 인근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 

사례들이 삼성의 자체 조사를 통해 다수 발견되었다. 

2021년의 활동을 담고 있는 2022년 삼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화학물질이 입고된 후에는 정확한 사용량과 재고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고 있으며 “사용을 완료한 화학물질은 별도 폐기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폐기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43 

이 보고서는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치민시에 있는 삼성의 가전 공장의 회사 규정 위반 사례들이 2021년 삼성 호치민 공장 EHS그룹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나 있었다. 그 중에는 폴리우레탄 단열재 공정에서 발생한 독성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으로 배출한 사례, 저장 탱크에서 환경으로 폐화학물질이 유출된 사례, 화학물질이 공장 내부로 누출되어 

노동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비단 베트남 삼성 공장들에서 발생한 오염만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미국 

텍사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독성 폐수 25만여 톤이 하천으로 유출되었던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44  

2023 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2022년에 텍사스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하천으로 3백만 리터의 독성 폐수를 

3개월 이상 방류하여 모든 수생 생물들을 죽게 만들었던 사실45 46 47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동 보고서의 환경 

법규 위반 사례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미국 환경당국(TCEQ)은 2022.6.10. 삼성전자 DS 부문 텍사스 오스틴 

법인(SAS) 폐수 유출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통지를 하였으며 보고일 기준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조치는 없는 상황” 
48이라고만 언급했다. 이 문장을 읽고 삼성의 부실 관리 실상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환경보건안전 상의 도전을 논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환경보건안전 위반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삼성 공익 제보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왜 분명한 사실을 기록해야 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거짓을 

기재했나요. 그건 삼성 당신들이 지속 불가능한 삼성이라는 거죠.”49

한국에서와 달리 베트남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보고하지 않는 삼성 

삼성 베트남 공장의 대기 오염 문제는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로 인해 그나마 지역 주민들의 눈에 띄었지만, 

독성 폐수를 환경에 직접 버리거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당시 베트남에는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을 정부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규제 당국도 삼성의 화학물질 배출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독성 폐수를 무단 방출하던 같은 시기에, 삼성은 한국을 

비롯하여 사업장을 가동하고 있는 타 지역들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량 등록 제도(PRTR)에 따라 공장의 

배출을 보고하고 있었다.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삼성전자는 총 400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대기, 토양, 수계, 

폐기물로 배출 및 이동되는 양을 국가 PRTR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그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50 하지만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베트남에서는 그저 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당시 베트남에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량 등록 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편승하여 규제 당국과 대중에게 무단 배출 

사실을 숨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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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화학물질 배출 정보

베트남에서는 2017년에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량  등록  시스템 계획 초안이 발표되었다. 51 52 그 후 2020년에 해당 

내용이 환경보호법에 통합되었다. 53 추가 수정 사항은 2022년에 발행된 정부령 08/2022/ND-CP에 설명되어 

있다.54

지방 정부 정책으로는 빈즈엉성 자연자원환경부가 한 회사와 협력하여 개발한 시험용 소프트웨어가 있다. 

빈즈엉성에는 아디다스, H&M, 맥도날드, 나이키 등 외국 투자자의 제조 시설들이 있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는 없다. 특기할 점은 이 기획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und, GEF)과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된 자연자원환경부(MoNRE)의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및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55 2019년에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 농축 산업 폐수 처리, 섬유 

염색, 종이 및 펄프 제조, 화학 제품 생산, 살충제 생산, 목재 및 목재 제품 가공, 고무 생산, 금속 제품 제조 등 9개 

업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한차례 있었다.56

베트남 정부의 폐수 처리 배출 보고 서식에는 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폐수 내 화학물질 18종과 총유기화합물, 처리 

후 폐수 내 화학물질 22종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57 소각장에 대한 보고 서식에는 다이옥신/퓨란과 수은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58 이와 대조적으로 삼성은 한국에서는 대기, 토지, 수질, 폐기물로 배출되는 400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59

베트남 정부령 40/2019 제47조는 시간당 5,000m3 이상의 배기가스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생산 시설은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출량은 배기 가스 처리 시스템 및 

장비의 총 설계 용량 또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및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서 승인된 배기 가스 유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환경 지표에는 유량, 온도, 압력, 잔류 산소(O2), 총 먼지,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및 일산화탄소(CO)가 포함된다.60 이런 물질들을 배출하는 모든 시설들은 매년 환경 모니터링 

수행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계획을 전년도12월 31일 이전에 자연자원환경부에 제출하여 모니터링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의 배포에 대한 요건도 있다. 자연자원환경부는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생산 

설비 목록을 그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해당 부처 웹사이트에서 그런 목록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삼성과 그 협력업체들이 이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2012년 4월에 작성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박닌 공장은 배출량이 커서 배출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하는 곳에 해당한다. 삼성은 유량, 총 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18개 지표를 

모니터링했다. 해당 측정치들은 모두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박닌 공장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도와 매우 

대조적이었다. 실제 대기오염과 측정 결과 사이의 모순은 삼성이 자사의 실제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었음을 뜻한다. 삼성의 비밀주의와 문제 은폐 문화가 단지 대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삼성 

내부에도 뿌리깊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 하겠다.

정부령 08/2022/ND-CP의 부록 1, 파트 2에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목록이 있다. 이 목록에서는 

세 가지 수준으로 심각도를 구분하는데, 전자 산업에서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부품,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는 오염 위험도가 가장 낮은 등급의 마지막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61 이 세 가지 수준의 심각도 

분류 기준에는 주거 밀집 지역, 가정용 상수도 공급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원, 생물 다양성 및 어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자연 보호 구역, 유형 문화 유산, 기타 자연 유산,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논, 중요한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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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재정착 및 기타 민감한 환경 요인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된다.62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량 등록 제도의 이점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량 등록 시스템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국가들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량 등록 시스템은 오염 배출자에게 최종 오염 배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대중의 환경에 대한 알 권리를 보호하며, 언론과 시민 사회가 배출량 감축을 감시하고 

촉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독성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63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량 등록 시스템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상당한 

이점들이 있다.64

•	� 현지 시설들의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	�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시간 경과에 따른 오염 추세를 추적한다.

•	� 배출량 감축의 진행 상황을 검토한다.

•	� 국제적 약속에 대한 준수 및 국가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	�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될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 환경 혁신을 위한 우선순위 업종을 파악한다.

•	�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	� 대규모 관료 조직이 감시 및 집행해야 하는 규제 관리의 부담을 줄이면서 오염 예방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통합 보고 시스템을 제공하여 정부와 업계의 비용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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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오염을 외주화하고 부실하게 관리한 삼성

이 장의 핵심내용

1. �삼성전자 환경보건안전 부서들이 베트남 내 협력업체를 평가하여 삼성의 자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만, 

점검 인력이 소수에 불과하여 수많은 협력업체를 모두 포괄할 수가 없다.

2. �삼성은 협력업체들을 점검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 등 각종 규정 위반 사항들을 

적발했다. 삼성 박닌 공장 EHS팀은 협력업체 점검에서 매 분기 수백 건에 달하는 전자 산업 업계 규정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4년 간 적발한 총 위반 건수는 13,000건을 넘었다. 환경안전보건 문제가 있더라도 삼성과 

사업하는 데 영향이 없다 보니 협력업체들이 환경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한다 해도 느리고 

미흡했다.

3. �삼성 박닌 공장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2017년과 2018년에 가장 유해한 공정들을 

협력업체로 외주화시켰다. SIT Vina 사례는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 공장에서 

밤낮으로 배출하는 연기와 분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공중보건 공무원이 인후 및 폐암 환자 수의 증가를 지적할 정도였다. 삼성은 대기오염과 그 피해가 협력업체 

주변의 문제이니 외면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박닌 공장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 대신 확대를 초래했다.

4. �삼성의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에는 협력업체의 자체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은 좋은 점수를 받은 업체에게 

사업 확대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런 절차는 부정 행위를 유발하며 협력업체들이 금지 행위를 

은폐하기 쉽게 만든다.

5. �때로는 삼성이 협력업체에 대해 제3자 감사를 의뢰하여 높은 점수가 나온다. 이런 식의 감사로는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또한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 발견한 협력업체의 광범위한 규정 미준수 문제들은 이런 

감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6. �삼성은 협력업체들이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력회사가 환경안전보건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할 때조차 삼성 경영진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관계를 지속한다.

7. �삼성은 삼성전자의 협력회사 행동규범이 ‘책임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의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축소하고 회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RBA 규범을 수정하여 상당히 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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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스마트폰에는 회로 기판, 안테나, 액정 디스플레이(LCD), 마이크, 스피커, 배터리, 케이스, 카메라 등 약 

1,500개의 부품이 들어간다.1 이 수많은 부품들은 베트남 내 100개 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제조 및 수입되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 중 일부는 삼성 공장만큼 규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환경보건안전에 대한 역량과 인식이 낮다.2 

삼성전자의 환경보건안전 전문가들이 베트남 내 삼성 협력업체들의 환경보건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들의 조사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 등 삼성 협력업체들의 규정 위반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3 삼성 협력업체인 SIT Vina의 사례를 통해(뒤에서 상술) 삼성 박닌 공장에서 독성 공정을 외주화하여 

환경 오염이 더 광범위하고 심각해졌음을 볼 수 있다.4

본 보고서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 협력업체들의 규정 위반을 기록한 삼성 박닌 공장 EHS팀의 

문서를 삼성 공익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삼성 EHS팀은 화재, 전기 및 유틸리티, 안전, 환경, 보건 

부문을 점검하였다. 모든 협력업체를 조사한 것이 아닌데도 삼성의 내부 조사를 통해 베트남 내 삼성 협력업체 

공장에서 발견한 규정 위반은 4년 간 13,000건을 넘었다. 삼성 박닌 공장 EHS팀은 삼성 자체 규정이나 전자 

산업시민연대(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또는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같은 제3자 

단체가 만든 전자 산업 업계 규정을 기준으로 매 분기 삼성 협력업체들에서 수백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기록하였다. 삼성 호치민 공장에는 환경안전보건 담당 직원 수가 적어서 이런 조사 데이터가 매우 적었다. 이 

장에서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베트남 환경을 어떻게 오염시켜왔는지를 보여주는 삼성전자의 조사 사례를 

살펴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요건

공장 인근이나 협력업체 공장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안에서 화학물질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 부실로 화학물질이 대기에 배출되기 때문이다. 삼성 베트남 공장과 협력업체들은 주로 활성탄, 각종 

필터,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도장, 도금 등 유해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흔히 스크러버가 사용된다. 적절한 간격으로 이 장비를 교체하거나 청소하는 등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계의 기본은 공장 가동으로 발생하는 오염 공기를 정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1. 

삼성전자 박닌 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용량 부족을 설명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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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삼성에 따르면 삼성은 ‘책임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의 표준에 가입하고 

있으며, RBA 표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다섯 가지 범주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협력업체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배출량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여 RBA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검증한 적은 없다. 실제로 많은 협력업체에서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 및 악취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장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삼성 박닌 공장의 경우처럼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부실이나 설계 오류 때문일 수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실 관리

삼성 박닌 공장 EHS팀의 기록에 따르면 삼성 협력업체들은 활성탄 교체 주기를 지키지 않는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부실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은 활성탄을 충분히 자주 교체하지 않아 대기오염 방지시설 

주변이 심각하게 오염된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 1. 뉴스타파 기자가 베트남 삼성전자 협력업체 외부의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한 결과, 

PM2.5와 PM10이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활성탄 흡착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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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활성탄과 필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려면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 

박닌 공장 EHS팀에게는 조사를 위해 협력업체의 생산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었다. 게다가 활성탄의 수명은 약 

1개월이지만 협력업체들은 보통 6개월마다 활성탄을 교체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관행은 모두 대기오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협력업체 공장들은 항상 악취, 즉 화학물질들을 내뿜게 되었다. 

삼성 박닌 공장 EHS팀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측정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배출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배출 공기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이는 

협력업체 공장 설계 시 대기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삼성 

협력업체의 대기오염 문제는 협력업체 자신과 삼성전자 모두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베트남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삼성 협력업체의 대기오염 사례

베트남 언론에서 삼성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협력업체의 환경오염 문제를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뉴스에서는 박닌에 위치한 한국 기업이자 삼성 협력업체인 SIT Vina에서 요란한 소음과 ‘정화되지 

않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전자 부품, 휴대폰 및 기타 장치용 금속 금형을 제조하며 도장 

작업을 수행한다. SIT Vina의 굴뚝 8개에서는 ‘밤낮으로 연기가 나오고’ ‘하얀 먼지가 짙게 날려 눈과 비처럼 

도로 표면을 덮고 있다.’5 타는 냄새가 심해 주민들은 두통, 호흡 곤란, 가슴 통증을 겪었다. 인근의 한 상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이곳에서는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 기침, 폐렴으로 

고통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했으며, 좀 나아지면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의 오염으로 인해 다시 병에 걸린다.” 한 공중보건 공무원은 “이 지역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을 자주 

앓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보다 다음 해 암 환자 수가 많아지고, 주로 폐암, 인후암, 호흡기 질환이 많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보니 이 기간 동안 병동에서 인후염, 비염, 알레르기, 가슴 불편감 및 호흡 곤란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다.6 SIT Vina가 심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초래된 피해를 보면 삼성에서 오염이 심한 

공정을 협력업체로 외주화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삼성은 대기오염과 그 피해는 협력업체 인근 지역의 

문제이니 외면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박닌 공장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 대신 확대를 초래했다.

사진 2. 박닌에 있는 삼성 협력업체 SIT Vina 공장에서 나온 먼지가 인근 지역사회를 오염시키고 있어 대기오염 부실 관리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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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처리 기준

삼성이 사용하는 RBA 기준에 따르면, 폐수 처리시설 허가는 공장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취득해야 한다. 또한 RBA 

기준은 폐수 처리시설이 폐기물 속 화학물질을 처리할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제대로 가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절한 처리 없이 화학 폐수 및 생활 하수를 배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폐수는 지정된 

항목 및 측정 주기에 따라 측정해야 하며, 각 항목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화학물질이 실외로 

누출될 경우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실외로 화학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면 누출방지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삼성 베트남 협력업체의 폐수 배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17년 3분기부터 삼성 박닌 공장이 협력업체의 

환경보건안전 점검 도구로 RBA 기준7을 도입한 이후, 삼성 박닌 공장 EHS팀은 폐수 내 오염물질 배출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견해왔다. 그 중에는 삼성이 사용하는 RBA 기준 상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뜻하는 

‘최우선 부적합’ 상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미처리 폐수를 무단 방류

RBA 기준은 폐수 배출량에 따라 다섯 가지 범주의 폐수 처리시설을 지정하고 있지만, 삼성은 베트남 

협력업체들이 적절한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다. RBA 기준에 기본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협력업체 공장들이 폐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강으로 이어지는 우수관에 

직접 무단 방류하다가 삼성에게 적발된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옥외 시설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누출되거나 실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폐수가 실외로 누출되는 경우도 많다. 아래 사진은 베트남의 여러 

협력업체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직접 환경으로 배출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폐유 및 유독 폐수 배출구가 옥외 우수관으로 바로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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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맨홀 주변에 오염물질이 유출된 채 방치되어 있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CNC 가공 시 발생한 화학 폐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외부로 

배출되고 있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처리되지 않은 화학 폐수가 실외로 직접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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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하수를 무단 방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폐수뿐 아니라 구내식당과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도 방류 전에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협력업체들이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오수를 우수관으로 방류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미처리 오수를 환경으로 직접 배출하고 있다고 삼성 박닌 공장 EHS팀에서 기록한 삼성 협력업체 

사례들이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화학 폐수통을 우수구 옆에 두고 우수구에 계속 버리고 있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우수관 속 물이 누출된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우수 맨홀로 대량의 오수가 방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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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및 화학물질의 환경 유출 

화학물질이나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와 화학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유출 방지 장치 등 

화학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협력업체가 많다. 

지정폐기물 저장소나 유류 저장소에 배수로나 누유방지턱 등 집수설비가 없어 누출 시 확산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관 장소에 지붕이 없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발전기, 공기압축기 등에서는 유류를 

함유한 폐수가 누출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경우 폐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아래 사진들은 삼성의 협력업체에 예방 시스템이 없어 유류 및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된 사례를 삼성 

박닌 공장 EHS팀에서 기록한 것이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처리되지 않은 주방 오수를 방류하고 있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누유방지턱 등 

유출 방지 시설이 없어 폐기물 보관소에서 

나온 폐수가 야외로 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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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누출을 방지하는 배수로나 누유방지턱을 만들지 않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모습. 흘러나온 오염물질이 옥외로 확산될 수 있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유류 저장고에 유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경으로 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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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폐기물 적치 부적절

지정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취급 및 폐기에 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실외에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지정폐기물과 

비지정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지정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삼성 

협력업체들 중에는 옥외 보관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사진들은 삼성의 협력업체에서 

부적절하게 폐기물을 실외에 보관한 사례를 삼성 박닌 공장 EHS팀에서 기록한 것이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누유방지턱이나 라벨도 없이 인화성 유기 용제를 다량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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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에 보관 중인 폐수처리장 슬러지가 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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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옥외에 보관 중인 지정 유해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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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유해 폐기물 보관 시설에서 오염 물질이 누출되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에서 용기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이 방치되고 있는 모습.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확산 방지 시설과 

지붕을 갖추지 않아 폐화학물질이 인근 우수관으로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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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시설이나 지붕도 없이 옥외 공간에 지정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보관 및 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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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협력업체 관리 방식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은 삼성전자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며 ‘모든 협력회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8 또한 삼성은 각 협력업체가 ‘해당 협력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9 삼성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이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행은 매우 다르다.

삼성은 자사의 협력회사 행동규범이 RBA 행동 규범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다.10 11 그러나 두 규범 사이에는 

노동자의 권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환경보건안전 및 노동보건안전 조치를 약화시키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이 장의 뒷부분 참조). 삼성전자는 RBA의 일반 회원(Regular Member)이며, 아직 정회원(Full 

Member) 자격에는 미치지 못한다.12 정회원이 되려면 삼성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삼성의 현장 점검, 

협력업체의 자가 평가, 제3자의 검증이 있다.13

삼성의 협력업체 현장 점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삼성 베트남 박닌 공장 EHS팀의 현장 점검 결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계 오류, 

대기오염 방지 기술의 관리 부실, 유독 폐수의 무단 방류, 오수의 불법 배출, 오염 폐기물 관리 관행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삼성 공익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삼성 본사 직원들이 감독에 

나서야 겨우 개선 노력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소수의 인력으로 수많은 협력사들을 감독하다보니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14

삼성은 RBA 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 협력업체를 점검한다. 삼성의 평가 도구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삼성 공익 제보자를 통해 구할 수 있었다. 이 평가 도구에는 ‘산업안전, 산업재해 및 질병, 산업위생, 

비상사태 대비, 환경 허가 및 보고, 오염예방과 자원절감, 유해물질, 폐수 및 고체 폐기물, 대기 배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 회사의 준수 의지, 교육, 근로자 피드백 

및 참여, 시정조치 프로세스’ 등의 평가 항목도 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삼성의 점검에서 협력업체가 삼성의 환경보건안전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을 

때 삼성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이다. 협력업체의 환경보건안전 위반에 대해, 심지어 매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삼성 경영진은 대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비즈니스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예를 들어, 한 협력업체에서 분진 배기관 폭발로 34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15 기초적인 

안전 사항 관리 부실이 폭발의 원인이었다. 또한 이 협력업체는 환경보건안전 평가에서 만 2년 간 ‘부진’ 또는 

‘불합격’을 받아왔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공장 증설과 CNC 공정에 대한 사전 안전성 평가에 계속 

불합격했으며, 심지어 환경안전이 부진하다는 삼성 박닌 공장 EHS팀의 지적을 받은 후에도 개선에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복되는 부진 또는 불합격 평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자체 EHS팀의 조사 결과를 

묵살한 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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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익 제보자를 취재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삼성 환경보건안전팀의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삼성의 일상적인 관리 방식이다. 협력업체들이 삼성과 ‘거래하는 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되는 것’이며, 구매부서에 통보하여 관리를 요청해도 거래가 계속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개선이 

지연된다.16 뉴스타파는 “결국 협력사 관리 체계를 만들어놓고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희천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사전영향평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화되고 실질적 효과는 없는 단순 페이퍼 작업으로만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17

사진 3. 베트남의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분진 배기관이 폭발해 노동자 3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초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폭발의 원인이었다. 

그림 2. 삼성은 2017년, 2018년, 2019년에 이 협력업체의 환경안전관리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것을 

확인했지만, 부실 이력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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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자가평가

삼성전자는 베트남 등지의 협력업체들에게 위에서 소개한 자가평가 도구를 이용해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자가평가 결과가 양호할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분명하다. 삼성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협력업체들이 ‘다음 연도 물량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8 자가평가에 의존하면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삼성은 자가평가 점수가 좋은 협력사에게 더 많은 거래 계약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부정행위의 동기를 더욱 강화해왔다. 뉴스타파는 이렇게 자가평가에 의존하는 것을 ‘자기 모순’이라 평하고, 

협력업체가 금지화학물질 사용 등 용납되지 않는 관행을 숨기고자 하면 쉽게 숨길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19 

협력업체 유해물질에 대한 삼성의 관리 방식이 협력업체가 유해물질 사용 현황을 온라인에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협력업체가 특정 물질의 사용을 숨기고자 하면 쉽게 숨길 수 있다.

삼성 협력업체에 대한 제3자 검증

삼성은 경우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의뢰하기도 한다. 삼성의 2022,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의 노동인권, 보건안전,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에 대한 제3자 검증 

결과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20 21 예를 들어, 2022년에 이 다섯 가지 항목의 준수율 중 가장 낮은 것이 96%였다. 

제3자 검증 보고서는 비공개이며, 감사를 수행한 기관이나 감사 기준에 대한 정보도 없다. 유의할 점은 삼성의 

자체 환경보건안전팀이 확인한 다종다양한 위반 사항들은 제3자 검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현실을 감춘 채 제3자가 수행한 고득점의 긍정적 평가만을 

보여주게 된다.

제3자 검증은 기업이 공급망의 운영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해 충돌, 속임수, 투명성 부족 

등 검증 결과를 훼손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삼성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제3자 검증 기관들이 현장 문제를 

제대로 확인할만한 검증 역량을 갖지 못한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22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지적하였듯 ‘비용을 지불하고 검증기관을 선임하는 기업들 중 일부는 검증 대상 협력업체에 주문을 하거나 계속 

거래하기를 원하여 관대하게 감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23 불리한 문제를 은폐하는 경우도 흔하며, 그밖에 

그림 3. 삼성이 협력업체들의 온라인 보고에 의존하여 유해물질 사용을 관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도식. 

이러한 자가 보고 방식은 협력업체들에게 유해물질 사용을 은폐할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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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을 속이기 위한 수법으로 직원을 훈련시키기, 이중 장부 및 자료 위조, 불법적으로 고용한 아동 노동자 

숨기기 등이 사용되는데, 사회적 검증을 사전에 예고하면 이런 수법을 쓸 위험이 높아진다.’24

역설적이게도 제3자 검증의 효용에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는 바로 검증을 수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아래 세 

가지 예가 있다.

앤드류 에이: “문제임을 감지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검증 업계는 검증 도구와 

보고서에 온통 집착하느라 문제를 밝혀낸다는 목표를 놓치고 있습니다.”25

아룬: “검증인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장에 갈 수만 있을 뿐, 마치 화재 진압과 비슷합니다. 

[검증을 의뢰한] 브랜드 기업들 대다수는 감사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자사의 관행이 어떻게 문제를 

초래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근본 원인 분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브랜드 기업들 대부분은 비용을 

해당 공장에 직간접적으로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공장을 떠나니 (공장에는) 더 

이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할 자금이 없습니다.” 26

탄 티: “큰 문제들은 모두 그냥 내버려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검증업체의 상사] 말로는 

‘우리 고객이다. 당신이 우리와 우리 고객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면 안된다. 그냥 공장에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27

협력업체의 규정 준수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노동권 보호는 노동자 주도로, 실행 

중심으로,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한 노동자 주도형 사회적 책임이 바로 그것이다.28 노동자 주도의 

사회적 책임과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구별하는 몇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 

조직이 모니터링과 집행을 주도하고, 2) 브랜드 및 유통업체는 노동자가 설정한 노동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노동자 조직과 체결해야 하며, 3)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엄격한 작업장 점검이 

실시되고, 브랜드 및 협력업체 이름과 위치가 공개되며, 노동자의 신고 제도를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효과적인 

조처를 취하게 된다.29

삼성과 RBA 행동규범의 차이점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30은 ‘책임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 행동규범31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두 규범 간에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며, 

삼성전자의 규범이 RBA 규범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하다.

중요한 RBA규범 내용을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에 누락시킨 경우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에는 RBA 규범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결국 삼성의 규범은 RBA 규범보다 상당히 

약화되었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축소하고 회사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경향으로 삭제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RBA 규범 중 삼성 규범에는 누락된 내용들로는 다음이 있다:

•	� 근로자 기숙사 또는 숙소를 비롯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물 출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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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절차의 일부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 외국인 이주 근로자가 출생 국가를 떠나기 전에 서면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 약관 및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국가에서 근로자의 입국 시 근로 계약서의 교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하고 기존 약관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약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	� 기업 관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피로는 생산성 저하, 이직률 증가, 부상 및 질병 증가와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	�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자들의 종교 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 지속적인 근로자 투입과 교육이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	� 비상 훈련은 최소한 매년 또는 현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둘 중 더 엄격한 방식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 환경적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합니다.

•	� 참여 기업은 제조 공정에서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 근로자들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RBA규범 문구 일부를 바꾸거나 삭제하여 약화시켜서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에 넣은 경우

삼성의 규범 중에는 RBA 규범 문구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식으로 편집하여 상당히 약화시킨 경우가 많다. 삼성의 

편집 방향은 대체로 회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쪽이다. 이렇게 약화시킨 부분들 중 몇몇은 한국어 버전에서는 약화되지 않았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삼성의 

협력회사 행동규범 영어와 한국어판의 차이는 번역 오류 때문일 수도 있고 삼성이 한국 바깥의 노동자들에게 

사용하려고 영어 버전을 더 약하게 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다음은 삼성 협력회사 행동규범 영어판에서 작은 

문구의 변화가 노동자 권리와 안전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	� 삼성: “The Supplier shall control all of the environmental pollutants derived from its business activities, and 

use its best efforts to reduce its environmental impact when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to Samsung.” 

(협력회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 물질을 관리해야 하며, 삼성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RBA: “Participants shall identify the environmental impacts and minimize adverse effects on the 
community,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within their manufacturing oper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기업들은 제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영향을 

파악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보호해야 한다.)

•	� 삼성: “Suppliers shall adhere to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hemical and waste management, recycling, 

wastewater and air emissions.” (협력업체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재활용, 폐수 및 대기 배출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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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BA: “…a business, in all of its activities, must operate in full compliance with the law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ies in which it operates.” (...기업은 모든 활동에서모든 활동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 법률, 

규칙 및 규제를규칙 및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여 운영해야 한다.)

•	� 삼성: Workers should be allowed at least one day off every seven days. (근로자들에게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이 허용되어야 한다.)

	� RBA: Workers shall be allowed at least one day off every seven days. (근로자들에게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이 반드시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	� 삼성: “There is to be no harsh and inhumane treatment including any sexual harassment, sexual abuse, 

corporal punishment, mental or physical coercion or verbal abuse of workers; nor is there to be the threat of 

any such treatment.”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언어적 학대 등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를 받을 위협이 있어서도 안 된다.)

	� RBA: “There is to be no harsh or inhumane treatment including violence, gender-based violence, sexual 

harassment, sexual abuse, corporal punishment, mental or physical coercion, bullying, public shaming, or 

verbal abuse of workers; nor is there to be the threat of any such treatment.” (근로자에 대한 폭력, 젠더에 폭력, 젠더에 

기반한 폭력,기반한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따돌림, 공개적인 망신따돌림, 공개적인 망신, 언어적 학대 등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를 받을 위협이 있어서도 안 된다.)

•	� 삼성: “Companies shall not engage in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color, age, gender, sexual orientation, 

ethnicity, disability, pregnancy, religion, political affiliation, union membership or marital status in hiring 

and employment practices such as wages, promotions, rewards, and access to training.” (회사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제공 등 채용 및 고용 관행에서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지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적 성향, 노조 가입 여부 또는 결혼 여부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RBA: “Companies shall not engage in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based on race, color, age, gender,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expression, ethnicity or national origin, disability, pregnancy, religion, 

political affiliation, union membership, covered veteran status, protected genetic information or marital 

status in hiring and employment practices such as wages, promotions, rewards, and access to training.” 

(회사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관행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성 

정체성 및 표현,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출신 국가, 장애, 임신, 종교, 정치적 성향, 노조 가입 여부, 퇴역군인 신분, 보호 퇴역군인 신분, 보호 

대상 유전 정보대상 유전 정보 또는 결혼 여부에 따른 차별이나 괴롭힘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	� 삼성: “Potential or actual worker exposure to safety hazards (e.g. chemical, electrical and other energy 

sources, fire, vehicles, and fall hazards) are to be identified, assessed, and controlled through proper design, 

engineering and administrative controls, preventative maintenance and safe work procedures (including 

lock out/tag out), and ongoing safety training.”(근로자들이 잠재적으로나 실제로 노출되는 안전 위험(예: 

화학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 위험)들은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관리 통제, 

예방적 유지보수 및 안전한 작업 절차(락아웃/태그아웃 포함),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확인, 평가 및 

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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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BA: “Worker potential for exposure to health and safety hazards (chemical, electrical and other energy 

sources, fire, vehicles, and fall hazards, etc.) are to be identified and assessed, mitigated using the Hierarchy 
of Controls, which includes eliminating the hazard, substituting processes or materials, controlling 

through proper design, implementing engineering and administrative controls, preventative maintenance 

and safe work procedures (including lockout/tagout), and providing ongo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training.” (근로자가 보건보건 및 안전 위험(화학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 위험 등)들에 

노출될 가능성을 확인 및 평가해야 하고, 위험의 제거, 공정 또는 자재의 대체,위험의 제거, 공정 또는 자재의 대체, 적절한 설계를 통한 통제, 

엔지니어링 및 관리를 통한 통제, 예방적 유지보수 및 안전한 작업 절차(락아웃/태그아웃 포함) 구현, 

지속적인 산업 보건 및 안전 교육 제공 등을 포함하는 통제의 계층구조를 사용하여등을 포함하는 통제의 계층구조를 사용하여 이를 완화해야 한다.)

•	� 삼성: “Potential emergency situations and events are to be identified and assessed, and their impact 

minimized by implementing emergency plans and response procedures including: emergency reporting, 

employee notification and evacuation procedures, worker training and drills, appropriate fire detection and 

suppression equipment, clear and unobstructed egress adequate exit facilities and recovery plans.”(잠재적인 

비상 상황과 사건을 확인 및 평가해야 하고, 비상 보고, 직원 알림 및 대피 절차, 직원 교육 및 훈련,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명확하고 방해받지 않는 적절한 탈출구 시설 및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실행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RBA: “Potential emergency situations and events are to be identified and assessed, and their impact 

minimized by implementing emergency plans and response procedures including emergency reporting, 

employee notification and evacuation procedures, worker training, and drills. Emergency drills must be 
executed at least annually or as required by local law, whichever is more stringent. Emergency plans 

should also include appropriate fire detection and suppression equipment, clear and unobstructed egress, 

adequate exit facilities, contact information for emergency responders, and recovery plans.” (잠재적인 

비상 상황 및 사건을 확인 및 평가해야 하며, 비상 보고, 직원 알림 및 대피 절차, 직원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시행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상 훈련은 적어도 매년 또는 비상 훈련은 적어도 매년 또는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더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더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명확하고 장애물이 없는 탈출로, 적절한 비상구 시설, 비상 구조대원 연락처 정보,비상 구조대원 연락처 정보, 복구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	� 삼성: “Workers shall be encouraged to raise safety concerns.” (근로자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RBA: “Workers shall be encouraged to raise any health and safety concerns without retaliation.” 

(근로자들이 건강이나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어떤어떤 문제도 보복을 받지 않고보복을 받지 않고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 삼성: “Energy consumption and all relevant Scopes 1 and 2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to be tracked 

and documented, at the facility and/or corporate level. Suppliers are to look for cost-effective methods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to minimize their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에너지 소비량과 스코프 1 및 2와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설 및/또는 기업 수준에서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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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BA: “Participants are to establish a corporate-wid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Energy 

consumption and all relevant Scopes 1 and 2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to be tracked, documented, and 
publicly reported agains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Participants are to look for methods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to minimize their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참여 

기업들은 회사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회사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량과 스코프 1 및 2와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교하여 추적하고, 문서화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해야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참여 기업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 삼성: “Programs that ensure the confidentiality and protection of supplier and employee whistleblower are 

to be maintained unless prohibited by law.”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 및 직원 내부고발자의 기밀 

유지와 보호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 RBA: “Programs that ensure the confidentiality, anonymity, and protection of supplier and employee 

whistleblowers are to be maintained, unless prohibited by law.”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 및 직원 

내부고발자의 기밀성, 익명성익명성 및 보호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	� 삼성: “…workers are to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well-maintain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근로자들에게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RBA: “…workers are to be provided with and use appropriate, well-maintain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ree of charge.” (... 근로자들에게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무료로 제공하고 

사용하게 해야사용하게 해야 한다.)

•	� 삼성: “Chemicals and other materials posing a hazard to humans or the environment are to be identified, 

labelled and managed to ensure their safe handling, movement, storage, use, recycling or reuse and disposal.” 

(사람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은 안전하게 취급,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할 수 있도록 확인, 표시 및 관리되어야 한다.)

	� RBA: “Chemicals, waste, and other materials posing a hazard to humans or the environment are to be 

identified, labeled, and managed to ensure their safe handling, movement, storage, use, recycling or reuse, 

and disposal.” (사람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폐기물폐기물 및 기타 물질은 안전하게 취급,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할 수 있도록 확인, 표시 및 관리되어야 한다.)

•	� 삼성: “Air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hemicals, aerosols, corrosives, particulates, ozone depleting 

chemicals and combustion by-products generated from operations are to be characterized, monitored, 

controlled and treated as required prior to discharge according to local laws and regulations.”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물질, 미립자,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 및 

연소 부산물의 대기 배출은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배출 전에 필요에 따라 특성화, 모니터링, 제어 및 

처리해야 한다.)

	� RBA: “Air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hemicals, aerosols, corrosives, particulates, ozone depl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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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s, and combustion byproducts generated from operations are to be characterized, routinely 
monitored, controlled, and treated as required prior to discharge.”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물질, 미립자,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연소 부산물의 대기 배출은 배출 전에 

필요에 따라 특성화, 정기적 모니터링,정기적 모니터링, 제어 및 처리해야 한다.)

•	� 삼성: “The Supplier shall clearly identifies company representative[s] responsible for ensuring 

implement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s and associated programs.” (협력업체는 관리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회사 대표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 RBA: “The Participant clearly identifies senior executive and company representative(s) responsible for 

ensuring implement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s and associated programs.” (참여 기업은 관리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고위 임원 및고위 임원 및 회사 대표를 명확히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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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표준과 인권 원칙에 비추어 본 삼성의 운영 방식

이 장의 핵심내용

1. �삼성 박닌 공장에는 수년 동안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용량이 부족했고 유독성 폐수 처리 시설이 전혀 

없었는데도 베트남 정부 규제 당국은 공장 가동을 승인하였고 이후로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성인과 아동의 권리(adults’ and children’s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the Framework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을 어긴 것이다.

2. �삼성 박닌 공장에서는 약 7년 간 화학물질을 함유한 오염 공기를 처리 없이 배출했다. 3년 동안 폐수 처리 시설 

없이 공장을 가동하며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공정 폐수를 조용히 환경에 불법 투기하였다. 여러 해 동안 

오수가 환경으로 흘러 넘쳤다. 이런 행위들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성인과 아동의 

권리’,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어긴 것이다.

3. �삼성이 협력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대기 오염, 폐수 기준 위반, 산업단지와 폐수 처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도장 폐수와 공기 압축기 폐수를 우수관으로 직접 배출, 화학물질 저장소에서 기름 유출, 폐수 측정에 

관한 환경 규정 미준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장 가동 등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런 

행위들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성인과 아동의 권리’,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4. �삼성은 협력업체들이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력회사가 환경안전보건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할 때조차 삼성 경영진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관계를 지속한다. 삼성은 협력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입력한 자료에 의지하여 유해물질 및 

금지물질을 관리한다. 이런 방식은 사실과 다른 답변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경영 관행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5. �삼성 박닌 공장에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기를 제거할 국소 배기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장소가 많아서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 화학물질의 라벨은 베트남어가 아니라 일본어나 영어로 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호치민 공장에 대한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광범위한 화학물질 유출로 공장 바닥이 오염되고 보관 용기에서 폐 화학물질이 새어나와 

노동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에는 삼성 협력업체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37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인권(the human right to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정보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information)’,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원칙(human rights principles to respect and protect 

workers from toxic occupational exposures)’에 위배된다.

6. �삼성은 한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PRTR) 시스템에 일상적으로 배출량 데이터를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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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베트남에서는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정보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7. �삼성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환경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최적방지시설”로 대기 

오염을 관리하고 있고, 공정 폐수는 모두 “사내 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하천에 방류”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박닌 공장에 대한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는 만연한 대기 오염, 위험한 노동 조건, 생산 폐수를 위한 

폐수 처리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공장 등의 현실이 확인되었다. 삼성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베트남 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제3자 감사의 긍정적 결과는 언급해왔으나 삼성 자체 조사를 통해 4년간 베트남 내 삼성 

협력업체들에서 발견한 약 13,000건의 규정 위반 사례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행태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과 ‘정보에 대한 인권’을 위배한다.

8. �베트남에서는 독립 노동조합이 불법이다. 삼성은 베트남이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을 비준하는데 반대하는 로비를 활발히 벌여왔고 베트남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9. �한국에서 삼성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그 배포를 막기 위한 

소송을 벌여왔다. 2019년 한국 국회는 삼성의 입장을 반영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련된 어떤 정보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도 포함된다. 이 법은 인체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경우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없다. 이는 ‘정보에 대한 인권’ 및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10. �한국에서 발의되었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은 

삼성 등 상시 고용 500인 이상이거나 연 매출액 2천 억원(미화 약 1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실사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은 2023년에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다.

11. �진정한 업계 리더라면 자국 및 타국에서 경영에 임할 때 엄격한 법률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에서도 인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노동자와 환경 보호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또한 환경 및 산업 안전 

인프라가 부족한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자사 공장과 동일하게 행할 것이다.

삼성 박닌 공장, 환경보건안전 기준을 위반하고도 허가를 받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삼성의 박닌 공장은 수년 동안 적절한 대기 오염 제어나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폐기물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삼성 공장들은 베트남의 대기, 토지, 수질의 주요 오염원이 

되었으나, 환경 정화나 피해에 대해 삼성이 부담한 비용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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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삼성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환경 인허가를 받고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삼성전자 

글로벌 환경안전센터가 2012년 8월에 작성한 〈SEV 법인 환경안전/유틸리티 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16종과 일반폐기물 7종에 대한 배출허가는 2010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대기 배출허가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총 36개 시설에 대해 완료되었다.1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용량이 불충분하였는데도 베트남 정부는 삼성에 인허가를 내주었고 그 후로도 삼성이 

공기 정화 시설의 필터와 활성탄을 제거하여 유독성 대기 배출물을 환경으로 직접 방출하였는데도 감독에 

나서지 않았다. 게다가 삼성은 3년 동안 독성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환경에 직접 투기하였고,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공장 내부와 외부를 오염시켜왔다. 삼성 공익 제보자는 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박닌공장이 

운영되는 14년 내내 베트남 정부가 이런 문제를 조사한 일은 내가 알기론 없었다.”라고 회상했다.2

삼성이 부적절한 환경 관리에도 인허가를 취득하고 오랫동안 환경 문제를 초래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베트남에 대한 삼성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버드 대학교가 베트남 정부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삼성은 베트남 사업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10만 명이 넘는 베트남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3 삼성 

스스로도 삼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심원환 전 삼성 베트남 법인장은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에 대한 특혜에 대해 “...모든 특혜는 베트남의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 삼성은 베트남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촉구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최고 수준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4

삼성 협력업체의 폐수 처리 기준 위반 사례

삼성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일부 협력업체는 산업단지와 폐수 처리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협력업체는 유독성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였다.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협력업체에서도 폐수 

처리를 전혀 거치지 않고 우수관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고유해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도장 

공정이 있는 공급업체에서 폐수를 우수관으로 방류한 사례도 있었다. 도장 공정에서 나온 폐수와 폐 페인트가 

환경으로 바로 연결되는 우수관으로 직접 방류된 것이다. 공기 압축기 폐수가 우수관으로 배출되거나 화학물질 

저장소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발생해왔다.

2012년 8월 삼성전자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삼성 베트남 법인 환경안전/유틸리티 진단 결과 보고서. 박닌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시설이 전혀 없거나 미흡함에도 환경 인-허가가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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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없이 운영하는 삼성 협력업체들

삼성의 자체 조사 결과, 삼성 베트남 협력업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폐수 처리장을 새로 

짓고 최소 6개월 동안 허가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 삼성 협력업체들도 폐수를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이다. 폐수 측정 결과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협력업체도 많았다. 폐수 배출로 인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은 협력사도 있지만, 협력사가 삼성전자에 알리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이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 삼성이 협력사의 규제 위반과 처벌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협력사와의 소통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이었다. 아래 사진은 삼성 박닌 공장 EHS팀이 적발한 삼성 협력업체의 폐수 

처리 관련 주요 위반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베트남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 중 발견된 폐수 처리 관련 주요 위반 사항.

실외 장비에서 누출된 오염 물질이 적절한 처리 없이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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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측정 규정을 위반한 삼성 협력업체들

삼성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의 베트남 협력업체들은 측정 주기와 관련된 환경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특정 필수 

항목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때로는 삼성의 공급업체가 아무것도 측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 내 삼성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 중 발견된 주요 위반사항 중 폐수 처리에 관련된 내용.

베트남 내 삼성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 중 발견된 주요 위반사항 중 환경 측정에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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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도의 폐수를 배출한 삼성 협력업체들

폐수 처리 시설 관리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폐수가 법적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박닌 공장 EHS 팀의 조사에서 협력업체가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협력업체들 중에는 배출 폐수 측정 결과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총 용존 고형물(TDS), 암모니아 및 박테리아 

수와 같은 기초 지표들조차 법적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는 폐수 처리 시설의 설계 또는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아래 사진에서 삼성이 베트남 내 어느 협력업체의 폐수 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베트남 법규 위반 사항들

2019년 베트남에서는 법령 40/2019/ND-CP가 발표되었다. 이는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몇 가지 긴급한 

과제와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 및 발표된 법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령은 당시 총리가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경제를 발전시키지 말라. 경제를 위해 환경을 거래하지 말라.”5 라고 했던 말처럼 환경 오염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새 법령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생산, 비즈니스, 서비스 사업장들은 정기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상세 

계획을 포함한 환경보호계획을 등록해야 한다:

•	 하루 20m3 이상 500m3 미만의 폐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	 하루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고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	 시간당 5,000m3 이상 20,000m3 미만을 대기로 배출시키는 사업장

위 기준의 상한치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은 법령 08/2022/ND-CP의 부록 II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 모니터링에서 암모니아 2.9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1.06배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위반이 확인되어 삼성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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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배출하거나, 먼지 및 배기가스를 배출하거나, 소음 공해 또는 진동을 유발하거나, 폐기물 안전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매립과 투기 및 배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규정 위반이 심각한 경우 환경보호 행정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벌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6

사업장은 CCTV가 장착된 자동 연속 폐수 모니터링 시스템(자동 연속 모니터링 장비 및 자동 샘플링 장비 

포함)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천연자원환경부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자동 연속 폐수 모니터링 지표에는 

유량(유입수 및 유출수), 온도, pH, 총 부유물질,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 등이 포함된다. 염소 또는 염소 

기반 소독제가 포함된 냉각수의 경우 유량, 온도, 염소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CCTV가 있는 자동 연속 폐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법령 번호 08/2022/ND-CP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의 세부사항〉에 따라 테스트, 

조사 및 보정을 거쳐야 한다.

폐수 모니터링과 관련한 천연자원환경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자동 연속 폐수 모니터링 데이터 감독, 

매일(24시간마다) 측정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폐기물 기술 규정상 오염 지표의 최대 허용 한도와 비교, 모니터링 

데이터가 중단되거나 환경 기술 규정을 초과하는 지표가 검출된 경우 폐수 처리 방식에 대한 감독 및 조사. 이런 

경우 천연자원환경부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2007년 11월에 제정된 화학물질법(06/2007/QH12)에 따라 투자, 생산, 포장, 상업, 수출, 수입, 

운송, 보관, 사용, 연구, 테스트 및 화학 폐기물 처리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 제30조 제2항은 화학물질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안전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적시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8조는 화학물질 사용자가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화학물질 안전에 대해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2조는 금지 화학물질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매년 1월 31일 이전에 금지 화학물질 사용자는 해당 부서와 

산업통상부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현재 화학물질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다.7

베트남은 2012년부터 국가 화학물질 목록(National chemical inventory, NCI)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이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 물질로 분류하여 베트남에서 수입, 사용 또는 생산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8 2021년 현재 최종 목록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9

한국에서라면 처벌받았을 삼성의 베트남 사업장 운영 방식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들은 한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 아래 표는 삼성 공익 

제보자가 고발한 문제들 중 한국 법에 따른다면 처벌되었을 주요 사례들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베트남에서 

운영되어온 삼성의 사업 중 한국 법률을 위반하여 베트남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베트남 법률과 

삼성의 자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하여 삼성은 “전 세계 사업장에서 환경 안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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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베트남의 환경보건안전 문제들이 한국에서 발생했을 경우 한국 법률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

환경보건안전 문제 관련 한국 법률 벌칙

대기 오염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1항 제5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 

등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제1항
공장 허가를 받을 수 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 

등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제 6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 폐수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 

등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제 1항
공장 허가를 받을 수 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 

등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제6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문제

- 적절한 차폐, 환기 또는 공기 보호 시설 없이 

독성 화학 물질 사용

- 부적절한 보호구 또는 보호구 없이 작업

- 유해 화학 물질의 부적절한 취급 및 폐기물 

처리

- 폭발성,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의 위험한 

방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1~3항, 제39조(보건조치) 제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중잣대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기준이 덜 엄격한 국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중잣대를 써서 자국에서라면 불법이었을 방식을 해외 공장에서 지속하곤 한다. 자국 내에서는 노동력이 

저렴하고 공정의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는 하청업체들에게 독성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나 유해공정을 외주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중잣대의 행태를 보인다.  

이중잣대가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한 국가에서 규제나 대중의 압력으로 통제되거나 퇴출된 독성 물질이나 

공정이 이러한 규제 압력이 없는 다른 국가에 설립된 동일 기업의 공장에 나타날 수 있다. 동일 국가 내에서도 

이중잣대가 나타나는데, 협력업체들이 비용 압박, 감독 부족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원청 기업의 공장에서라면 

허용되지 않을 방식으로 계약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외 공장에서 환경 오염이나 산업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심지어 해당 국가에 관련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말한다. 국내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업체 직원의 일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기 공장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조차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중잣대를 

이용하는 것을 흔히 ‘위험의 외주화’라 부른다.

진정한 업계 리더라면 엄격한 법률을 갖추지 않은 국가이거나 환경 및 산업 안전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협력업체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직영 및 협력업체 현장에서 인권 의무를 이행하고 노동자와 환경에 대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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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보호 기준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런 기업이라면 위험을 외주화하며 위험한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강력한 국가 규제와 실천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침해

삼성전자는 휴대폰과 가전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 비용을 시종일관 베트남 지역사회와 환경과 노동자에게 

전가해왔으며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채택했다.11 2022년 유엔 총회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편적 인권으로 선언했다.12 또한 202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노동 기본 원칙이자 권리(fundamental principle and right at work)’에 

포함시켰다.13 202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14 또한 2023년 대한민국 국회는 아시아 최초로 기업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기업 인권 및 환경 

보호법)’을 발의했다.15

삼성은 위와 같은 원칙들을 비롯하여 기타 ‘인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이 ‘납품업체, 제3자 계약업체, 하청업체, 파트너 기업, 판매업체 등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한국어 문서에서는 ‘협력회사 직원, 고객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표현하고 있다).16 그러나 삼성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베트남 공장 및 협력업체들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관리와 광범위한 오염, 그리고 그 해결에 대한 경영진의 무관심이 인권 원칙과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은 보편적인 인권

2022년 유엔 총회 결의안인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에서는 “...대기, 토지 및 수질 

오염,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불건전한 관리” 및 기타 환경 피해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며 환경 피해가 모든 인권의 효과적인 향유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였다. 
17 이 결의안에서는 “모든 기업이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도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안의 내용과 함의는 삼성의 

베트남 사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삼성 박닌 공장은 약 7년간 처리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서울 본사의 고위 경영진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침묵으로 대응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고문을 당했다”라며 오염으로 인해 기침과 질병을 앓았다고 말했다.18 삼성은 박닌 공장이 수년 동안 

공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취를 유발하는 유해 작업들을 환경보건안전에 

대한 역량과 인식이 훨씬 낮은 협력업체에 이전함으로써 위험을 외주화했다.19 이러한 협력업체의 유해 공정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삼성의 조사 결과 협력업체들은 대기오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협력업체 

공장들에서는 항상 악취가 배출되고 있고, 이는 곧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을 뜻한다. 삼성의 EHS팀은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는 등 협력업체들이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 활성탄의 수명은 약 1개월이지만 삼성의 협력업체들에서는 보통 6개월마다 교체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대기 오염은 전 세계에서 질병과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며, 매년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고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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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안에는 수질 오염도 포함되어 있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성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산 폐기물을 처리할 폐수 처리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박닌 공장을 3년 동안 운영했다. 삼성은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신 슬그머니 환경에 투기했다. 박닌 공장에서 화학물질 탱크 청소를 담당했던 한 전직 

직원은 “폐기물 처리를 하청받은 업체가 폐기물을 인근 강에 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21 삼성은 베트남의 

협력업체 공장들이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강으로 이어지는 우수관에 직접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주 

발견했다. 또한 옥외 시설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누출되거나 실내에서 발생한 화학 폐수가 실외로 

누출되는 경우도 많다.

삼성과 베트남 내 협력업체들이 대기, 토지, 수질에 독성 화학 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행위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은 노동기본 원칙이자 권리 

2019년 제108차 국제노동회의는 〈노동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을 채택했으며 베트남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약속했다.22 23 이 선언에는 “직장에서의 젠더 평등 달성”을 비롯하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의 실효성 

있는 인정에 중점을 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4

202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노동 기본 원칙 및 권리’에 포함하도록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을 업데이트했다.25 ILO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본 원칙 및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 즉 사회 및 경제 생활에 필수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부, 고용주 및 노동자 

단체의 약속의 표현”이며 “ILO 가입에 내재된 의무와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다.26 또한 이 선언에 따르면 ILO 

회원국은 “경제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관련 협약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다.”27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ILO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약〉(제155호)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추진체계〉(제187호)를 비준하였다.28

베트남에서 삼성이 실시한 자체 조사를 통하여 박닌 공장에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오염 공기를 대기오염 

방지 시설로 보내는 국소배기 시스템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회사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수많은 생산 

공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2장 참조). 2021년 호치민 공장에 대한 삼성 자체 

조사에서도 기름 유출과 화학물질 누출로 공장 바닥이 오염되어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의 협력업체 관리 방식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 협력업체에서 분진 

배기관이 폭발해 노동자 34명이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29 기초적인 안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폭발의 원인이었다. 또한 이 협력업체는 2년 동안 환경 보건 및 안전 실천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미흡 또는 불합격이라는 평가가 반복되었음에도 삼성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무시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계속했다. 이는 삼성이 협력업체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우선순위의 하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에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의 행동 규범을 기반으로 한 협력업체 행동 규범이 있다.30 31 

그러나 두 규범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삼성전자 규범이 RBA 규범에 비해 상당히 약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RBA 규범에는 존재하나 삼성 

규범에서는 삭제된 문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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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행태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노동자가 받는 압박은 생산성 저하, 이직률 증가, 부상 및 질병 증가와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다.

•	� 일터의 보건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노동자의 의견 수렴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	�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 비상 훈련은 적어도 매년 또는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더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삼성의 내부 조사와 일상적인 경영 행태 및 관리 방식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전자 산업의 경험이 베트남에 시사하는 점

한국 전자 산업에서의 경험은 전자 산업을 핵심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1장 및 부록 1 참조) 베트남과 매우 

관련이 깊다. 환경오염과 직업병 및 사망이라는 한국 전자 산업의 암울한 역사는 노동 환경 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국의 ‘일반’(첨단 반도체 산업이 아닌) 전자 산업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적 위험은 여러 학술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다. 건강 문제들로는 세척액으로 인한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능 손상, 납 노출과 연관되었을 수 있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노말 헥산 노출로 인한 말초 신경계 손상 등이 있다.32 33 34 전자 산업의 건강 문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노동자 16명의 클로로포름 중독으로 전자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을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한 일이 있었다.35 2023년에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또다시 7명이 클로로포름에 중독되어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세척제 취급 사업장 특별 감독에 나서기도 했다.36

한국의 첨단 전자 산업에서도 노동자의 직업성 암과 희귀 질환의 심각성을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식 건강과 암 위험을 경고한 연구, 반올림에 보고된 질병 사례의 

작업환경 특성을 분석한 연구, 첨단 전자 산업 여성 노동자의 생식건강 위험을 조사한 결과 자연유산과 월경 이상 

위험이 유의하게 높음을 발견한 연구,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발암성과 노출 위험성을 규명한 

연구, 기존 유해화학물질 노출 관리 및 노출 평가 방법의 한계 등을 다룬 연구 등이다.37 38 39 40 41 42 43 44 45 

2023년 7월까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제보된 한국 전자 산업 노동자의 직업병 

사례는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포함해 700건이 넘는다. 이 중 대부분은 삼성전자나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 사례들로,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문제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숫자일 것이다. 한국 정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반도체 산업 직업성 암 역학 연구에 따르면 1,178명의 암 사망자와 3,442건의 암 

발병자 수가 확인되었다.46 이 연구가 반도체 기업 6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암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반도체 산업의 모든 직업성 질병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47 게다가 반도체 산업 이외의 

다른 전자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에서 역학 연구가 수행된 적 없다.

반올림에 제보된 700여 건 중 179명의 노동자가 총 38종의 질병에 대해 반올림의 지원을 받아 산재 보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118건), SK하이닉스(13건), LG디스플레이 및 LG전자(5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5건) 등 다양한 기업에서 일했다. 산재를 신청한 179명 중 산재 보상을 승인받은 

경우는 98명(55%)이다. 대부분 한국 전자 산업 최초로 산재를 인정받은 질병들이었다. 여기에는 백혈병과 

림프종(38건), 유방암(16건), 뇌종양(13건), 폐암(6건), 난소암(3건) 등 직업성 암과 루푸스(3건), 다발성 

경화증(3건) 등 희귀난치성 질환, 그리고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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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베트남에서 현재 한국이나 대만처럼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으나, 베트남은 미국의 지원 속에 

반도체 생산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48 2023년 9월에는 앰코, 글로벌파운드리, 인텔, 마벨 등 미국 기업들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기간에 베트남 대표자들을 만났다.49 그 결과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에는 

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 광물에 대한 협력과 함께 

“반도체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역량 개발과 생산 확대를 돕기 위한 미국의 지원 약속” 도 포함되어 있다.50

현재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정보통신부 및 관계 부처들은 베트남 내 반도체 제조업을 위한 실행 기획과 전략을 

개발 중이다. 2030년까지 5만 명의 기술 엔지니어를 훈련시킨다는 노동력 개발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51  

또한 베트남 국가 혁신 센터(the National Innovation Center)와 세 곳의 하이테크 구역을 설립하여 고도의 

인센티브로 반도체 산업 투자자들을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가 혁신 센터와 하이테크 구역들은 베트남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빅토리 자이언트(중국), 인피니언(독일)도 베트남에서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52 게다가 베트남은 현재 

미국 테크 기업인 인텔의 최대 칩 검사 및 조립 공장을 호치민 시 하이테크파크에 두고 있다. 베트남은 인텔의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치민 공장은 인텔의 세계 생산 총량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텔과 더불어 삼성도 베트남에서 반도체용 전자 부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타이응우옌에 있는 

삼성전기 베트남 공장에서 시험 생산을 마친 뒤 2023년 말까지 반도체용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을 대량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53 한국 반도체 공장들에서 발생한 직업병의 암울한 역사는 베트남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 전자 산업의 환경 오염 경험 역시 베트남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구미시는 ‘일반’ 전자 산업 제조 

허브로, 삼성 휴대폰 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1,700여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2015년 도시 공기 중의 독성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조사한 연구 결과, 벤젠, 톨루엔, m,p-자일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메틸에틸케톤 

등 전자 산업에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들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54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가 도시 공기 중 가장 심각한 독성 성분들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주된 

발생원은 공장들이었다.

한국에서는 첨단 전자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그로 인한 환경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의 평택에서는 반도체 칩 

공장(삼성을 포함)에서 2030년까지 약 1백만 톤의 폐수가 공공 수로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55 시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역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지적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한국 정부 기관)의 한 

연구자는 폐수 내 불소 화합물과 구리 침전물이 “독성을 유발하며 공장 인근 동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했다.56 그러나 전직 삼성 간부가 이끌던 여당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시간 낭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업들이 면제받기 쉽도록 하자”라는 입장이었다.57

삼성은 미국에서도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2021년 텍사스에 있는 삼성 반도체에서는 약 25만 리터의 독성 

폐수를 하천으로 유출하였다.58 이 공장은 2022년에도 독성 폐수 약 3백만 리터를 동일한 하천으로 유출하였으며 

이는 3개월 넘게 지속되었다.59 규제 당국은 “지류 전역에서 살아남은 수생 생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60

환경오염과 직업병이라는 한국 전자 산업의 암울한 역사가 베트남 혹은 다른 그 어느 곳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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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196개국이 비준했다.61 202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확인하고 “기후 비상사태, 생물다양성 붕괴, 만연한 오염”을 

특별히 강조하는 〈일반논평 26(General Comment 26)〉을 발표했다.62 이 새로운 법적 지침은 “독성 물질 

및 유해 폐기물에 대한 노출을 포함하여 과거 및 현재의 산업 활동과 관련된 오염은 건강에 더 복잡한 위협을 

초래하며, 종종 노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63 이 지침은 또한 “기업 활동은 

심각한 환경 피해의 원인이며 아동 인권 침해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예를 들어 유해 및 독성 물질의 

생산, 사용, 방출 및 폐기로 인해 발생한다...”64 라고 기업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유니세프(UNICEF)는 베트남에 18세 미만 아동이 2,600만 명 이상 있다고 추정한다.65 이는 전체 인구의 

25% 이상에 해당한다.66 삼성 공장과 협력업체가 대기, 토양, 수질로 배출하는 유독성 공장 생산 폐기물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최근 업데이트된 법적 지침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삼성의 공장이나 협력업체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자의 생식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아동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경우, 역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연유산, 선천성 기형, 생식력 감소 등 반도체 제조 작업으로 인한 여성의 생식 위험을 시사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67 이에 따라 정밀 전자 산업 20~39세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식 위험을 조사한 결과 자연유산과 

월경 이상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8 베트남에 있는 삼성 휴대폰 공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연구에서는 노동자들이 유산이 “매우 일상적”이라고 응답했다.69

삼성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삼성과 공급업체는 베트남의 대기, 토지, 수질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염시켜온 

책임이 있으며, 이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시아 최초로 기업에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2023년 9월, 한국 국회에 “기업 인권 및 환경 실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 인권 및 환경 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70 이 법안은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 실사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인권 정책 수립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개, 고충처리 

메커니즘 등 다섯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나 상시 종업원 500명 이상 혹은 매출액 

2천억 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 사업장들에서 인권 원칙을 이행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이 법안의 기초가 되는 모든 기본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으니, 인권에 대한 자신의 

공개적인 약속이 보다 가시적인 형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통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마땅하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은 기업이 활동을 통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을 때조차 

비즈니스 관계에 의한 운영, 제품,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해야 한다.71 삼성의 

운영이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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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72
위반 사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다음과 같은 책임도 

포함한다.

      �a.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

삼성의 박닌 공장은 약 7년간 처리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대기 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했다.73 

삼성 박닌 공장은 가동 첫 3년 동안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산 폐수를 처리할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환경으로 폐수를 배출했다.74 75

삼성전자 박닌 공장의 오폐수는 약 4년간 정화되지 않은 채 환경으로 불법 배출되었다.76 77

      �b. 만약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사업 관계에서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베트남 협력업체들의 환경보건안전 기준 위반에 대한 예방이나 대응 없이 묵과하는 일이 

흔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78 79 80 81 

삼성에 따르면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환경보건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더라도 삼성 경영진은 이를 무시하고 거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82

삼성의 유해물질 및 금지물질 관리는 협력업체가 온라인으로 입력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입력되기 쉽다. 실제로 2021년에는 삼성 

협력업체들에서 금지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음이 내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2023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83 84 85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다고 

파악한 경우, 기업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개선을 

제공하거나 협력해야 한다.

삼성 조사관들은 박닌 공장의 광범위한 대기 및 수질 오염에 대해 고위 경영진에게 반복해서 

알렸지만 상부 경영진은 침묵을 지켰다.86 그 결과, 수년간의 광범위한 대기 및 수질 오염에 

대해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3년, 베트남에 있는 삼성 협력업체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 십대 노동자 

최소 3명이 실명, 다른 노동자 33명이 부상을 당했다.87 88 삼성은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올림은 삼성이 “협력사들도 무인 자동화 공정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메탄올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한다”라는 대외 선전과 달리 “많은 

노동자들의 건강 이상이 발생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혼수상태로 입원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알콜의 독성을 

의심한 피해자 가족이 알콜을 독극물 관리소에 보내어 문제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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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 영향 대응에 

대해 책임감 있는 설명을 

하려면, 기업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그에 

관해 우려를 제기하였을 

때 기업의 자체적 대응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활동 보고는 

다음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b) 특정한 인권 

영향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2년 삼성의 자체 조사 결과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광범위하게 드러났으나, 
역설적이게도 삼성은 2012년의 활동을 보고하는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지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한다.”라고 썼다.91 92 

또한 자체 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93 2012년 이후에도 오염 문제가 계속 확인되었지만 삼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이 사실을 숨겼다.94

2013년〈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대기 오염 물질 관리’ 부분에는 “신규 라인증설 시 최적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의 효율 향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95 그러나 삼성은 박닌 

공장 건설 시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규모로 지었으며,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삼성의 자체 규정마저 위반해가면서 필터와 활성탄을 치운 채 가동하여 오염 

공기를 배출하고 있었다.96 97 98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수자원’ 부분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사내 

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하천에 방류”하며 “방류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99 그러나 박닌 공장은 가동 초기 3년 동안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독성 폐수를 

고스란히 환경에 내버렸다는 사실이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100 101

2021년도의 활동을 보고하는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삼성은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02 그러나 

2021년 삼성 호치민 공장 EHS그룹은 호치민 공장을 조사하여 폴리우레탄 단열재 공정에서 

미처리 독성 폐기물을 우수관으로 방출한 점, 저장 탱크의 폐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된 점, 

공장 안에서도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노동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점 등 회사 정책 위반 사실들을 

기록하였다.103

삼성의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는 한국 대법원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104 105 106 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명의 

삼성 임직원들에게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고, 이는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뜻한다.107

삼성의 〈202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는 텍사스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300만 리터 이상의 독성 

폐수를 강 지류로 유출했고, 유출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모든 수생 생물이 죽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108 109 110 이 사건은 동 보고서의 환경 법규 위반 혹은 인권 위반 사례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미국 환경당국(TCEQ)은 2022.6.10. 삼성전자 DS 부문 텍사스 오스틴 법인(SAS) 폐수 유출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통지를 하였으며 보고일 기준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만 

언급했다.111 이 문장을 읽고 삼성의 부실 관리 실상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삼성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베트남 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제3자 감사의 긍정적 결과들을 

다루어 왔으나 회사 자체 내부 조사를 통해 4년 동안 협력업체 공장에서 발견한 약 13,000건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숨겨왔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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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권리

유엔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은 2015년에 유엔 총회에 ‘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113 

정보에 대한 권리와 충돌하는 현실이나 행태의 사례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의 예 

정보에 대한 권리 위반 사례

국가는 개인과 지역사회, 특히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환경, 신체, 식품 

및 소비재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하여 그에 대한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포함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 인권 단체들의 많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아직 국가 관리 전문 기관을 

감독하고 환경 인권 등 인권 전반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인권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환경 보호가 여전히 국가의 중앙집중적 통제로 간주되고 있어, 환경오염 

통제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사회단체의 감시 역할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베트남에는 관계 기관과 정보 공개 형태에 따라 널리 공개되어야 할 환경 

정보 유형을 규정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

여러 법률 문서에는 국가 기관의 활동 범위 내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사안과 

영역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환경 보호 및 운영 관리 기관 등 국가 기관의 활동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의무로 간주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의 

활동에 대한 공개와 투명한 이행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아, 시민의 권리를 지연시키고 

훼손하고 있다. ‘언론법’과 ‘부패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은 국가 기관이 다른 기관, 

단체, 단위, 시민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기관이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은 여전히 흔하며 이에 대한 

제재는 없다.

2017년 CGFED와 IPEN은 삼성 공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동 조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114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삼성 휴대폰 공장을 조사한 뒤에 

“근로계약, 근무 환경, 정기 건강진단, 임금 및 수당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를 

따르고 있다”라고 결론내렸다.115 이는 규제 당국이 공장의 수많은 환경보건안전 

이슈들을 묵인하였으며 삼성의 환경보건안전 행태를 감독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기업은 활동과 관련된 유해 물질 

및 폐기물의 실제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해 강력한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삼성은 박닌 공장에서 7년 동안 미처리 화학물질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동안 이 사실 및 그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대중이나 규제 당국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은 박닌 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산 폐기물을 환경에 투기한 사실과 

그러한 투기로 인한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대중이나 규제 당국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은 삼성전자 박닌 공장에서 약 4년간 정화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환경에 범람한 

오수와 그 잠재적 악영향에 대해 대중이나 규제 당국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 조사관들은 회사의 광범위한 대기 및 수질 오염에 대해 최고 경영진에게 반복해서 

알렸지만 고위 경영진은 침묵으로 일관했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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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채굴 또는 기타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배출될 수 있는 

대기, 수질 및 토양 내 유해 

물질의 존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정보를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생성해야 한다.

삼성은 박닌 공장에 생산 폐기물에 대한 폐수 처리 시설 없이 공장을 세울 때와 용량 

미달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지을 때 이러한 정보를 마련하지 않았다.117 118 119 이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베트남 정부 규제 당국은 삼성 공장 가동을 

승인하였다.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대중에게 누락된 정보를 

알리고 정보를 생성, 수집 및 

평가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삼성의 베트남 공장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지 않았다. 대중은 삼성과 

그 협력업체들의 환경 규제 위반 사실을 사고가 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는 사고의 기본 윤곽에 대한 설명으로 제한된다. 

대중은 배출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나 조사 당국의 결론과 벌금 등 후속 단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국가는 불균형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들을 포함하여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위험에 

대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가는 사람들이 

환경과 일상 제품에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절한 언어와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령 및 법률 문서들에는 베트남 관리 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생산 시설들의 

목록을 제공하거나 생산 시설에 대한 감독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이 어떻게 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제재는 없다. 베트남 관리 기관들의 웹사이트에 이런 유형의 문서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기업 활동으로 인해 긴급한 

위협이 초래될 경우 그 기업은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정부 당국과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 위험과 

영향 및 완화 조치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완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삼성은 박닌 공장에서 7년간 처리되지 않은 대기 오염 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고 

3년간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환경으로 직접 투기하는 동안 규제 당국이나 

대중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120 당시 한국에서는 삼성도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PRTR) 시스템을 통해 화학물질 200여 종의 환경 배출량을 공개해야 했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PRTR 제도가 없었기에 삼성은 한국에서 했던 배출량 보고를 베트남에서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베트남 내 삼성 공장이나 협력업체들의 화학물질 배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은 베트남 내 협력업체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제3자 감사의 긍정적인 

결과들만 언급하고 4년 간 회사 자체의 내부 조사를 통해 발견한 13,000건의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감추어왔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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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및 존중과 관련된 

정보는 절대로 “기밀” 또는 

“비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환경으로의 배출, 독성 연구, 

화학물질의 정체 등 유해 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보건 및 안전 

정보는 기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삼성은 수년 동안 영업 기밀 정보라고 주장하며 화학물질 사용 및 노동자 

노출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차단하여 병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보상을 가로막아왔다.122 
123

2018년 삼성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한국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124 125 같은 해 삼성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장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가 국가 안보 수준으로 ‘격상’되었다.126

2019년 한국 국회는 삼성의 입장을 반영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법)을 개정했다.127 

개정법은 곧바로 ‘삼성 보호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법에서 정보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사 결정이 비공개 위원회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점, 사람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과 충돌하는 점, 기업이 아무 정보나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며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모호한 점, 형사 처벌을 통해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점, 사법 절차 외의 권한을 정보기관에 부여하는 점.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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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정부에 정보를 소통해야 

하며 정보에 대한 규제와 엄격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공급망과 제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용자 친화적인 형식으로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2012년 삼성의 자체 조사 결과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광범위하게 

드러났으나, 역설적이게도 삼성은 2012년의 활동을 보고하는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지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한다.”라고 썼다.129 130 또한 자체 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31 2012년 이후에도 

오염 문제가 계속 확인되었지만 삼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이 사실을 숨겼다.132

2013년〈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대기 오염 물질 관리’ 부분에는 “신규 라인증설 

시 최적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의 효율 향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133 그러나 삼성은 박닌 공장 건설 시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규모로 지었으며,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삼성의 자체 규정마저 

위반해가면서 필터와 활성탄을 치운 채 가동하여 오염 공기를 배출하고 있었다.134 135 136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수자원’ 부분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사내 

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하천에 방류”하며 “방류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137 그러나 박닌 공장은 가동 초기 3년 동안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독성 

폐수를 고스란히 환경에 내버렸다는 사실이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138 139

2021년도의 활동을 보고하는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삼성은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40 그러나 2021년 삼성 호치민 공장 EHS그룹은 호치민 공장을 조사하여 

폴리우레탄 단열재 공정에서 미처리 독성 폐기물을 우수관으로 방출한 점, 저장 탱크의 

폐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된 점, 공장 안에서도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노동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점 등 회사 정책 위반 사실들을 기록하였다.141

2023년, 베트남에 있는 삼성 협력업체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 십대 

노동자 최소 3명이 실명, 다른 노동자 33명이 부상을 당했다.142 143 삼성은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올림은 삼성이 “협력사들도 무인 자동화 공정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메탄올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한다”는 대외 선전과 

달리 “많은 노동자들의 건강이상이 발생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혼수상태로 입원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알콜의 독성을 의심한 피해자 가족이 알콜을 독극물 관리소에 보내어 문제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144 145

삼성의 현장 점검은 몇몇 고위험 협력업체에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베트남 및 타 

지역에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관리는 RBA 기준을 토대로 한 평가 도구를 사용한 

협력업체들의 자체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평가 결과가 좋은 협력업체들은 “다음 

해 물량 배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146 이처럼 자체 평가에 의존하면 사실과는 다른 

답변을 유도하게 된다. 삼성은 자체 평가 점수가 좋은 협력업체에게 더 많은 거래 계약을 

제안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할 동기를 더욱 강화시켜온 것이다.

국가는 외국 정부가 해외에서 

생산, 방출, 사용 또는 운송될 

수 있는 유해 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의 산업기술법에 대한 내용 참조)

한국 정부는 삼성의 기업 이익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2018년 한국 외교통상부는 

삼성 휴대폰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주 베트남 대사로 삼성 휴대폰 임원 

출신인 김도현을 임명했다.147 2019년 외교통상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김도현 

대사를 해임했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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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환경 특별보고관은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149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엔 인권 환경: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
위반 사례

국가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이행해야 한다. 

2017년 CGFED와 IPEN은 삼성 공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동 조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150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삼성 휴대폰 공장을 조사한 뒤에 

“근로계약, 근무 환경, 정기 건강진단, 임금 및 수당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를 

따르고 있다.”라고 결론내렸다.151 이는 규제 당국이 공장의 수많은 환경보건안전 

이슈들을 묵인하였으며 삼성의 환경보건안전 행태를 감독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국가는 정보를 수집 및 

배포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시기적절하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베트남에는 대중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고 어떤 정보가 제공 
가능하며 어떤 정보가 제공될 수 없는지를 명시한 규정도 없다. 국가 정보 중에는 
“기밀”이라 표시된 것이 많으나 그렇게 분류되는 이유는 표시되지 않는다. 국가 기관의 
활동, 투자 유치에 관한 정책과 계획, 경제 개발 방향과 계획, 그리고 지역의 사회경제 
상태에 대한 통계 등 법적 정책 결정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에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다.

베트남에는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PRTR) 시스템이 없으며, 이는 삼성이 환경에 
배출하는 화학물질을 배출을 보고할 필요가 없었고 광범위한 오염을 대중과 규제 
당국으로부터 숨길 수 있었음을 뜻한다. 삼성은 현재 한국에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PRTR 시스템을 통해 400여 가지 화학물질의 배출과 이동을 보고해야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는 2017년 PRTR 시스템을 위한 계획 초안이 발표되었다.152 153 이어서 
2020년에는 환경보호법에 PRTR 요소가 삽입되었다.154 이후 추가적인 변화는 2022년 
발효된 정부령 08/2022/ND-CP에 서술되어 있다.155 나이키, 아디다스, H&M, 
맥도날드 등 해외 투자 제조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는 베트남 남동부의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에서는 지방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천연자원환경부가 어느 기업과 
함께 빈증성 내에서 사용할 PRTR소프트웨어 시험판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정보가 없다. 폐수 처리 배출에 관한 정부 
보고용 서식에는 처리 전 폐수에 대하여 18종의 화학물질 및 총유기화합물을, 처리 후 
폐수에 대하여 22종의 화학물질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156  천연자원환경부는 부처 
웹사이트에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생산 시설들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부처 웹사이트에서 이런 생산 시설 목록을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삼성은 수년 동안 영업 기밀 정보라고 주장하며 화학물질 사용 및 노동자 노출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차단하여 병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보상을 가로막아왔다.157 158

2018년 삼성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한국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159 160 같은 해 삼성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장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가 국가 안보 수준으로 ‘격상’되었다.161

2019년 한국 국회는 삼성의 입장을 반영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법)을 개정했다.162

개정법은 곧바로 ‘삼성 보호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법에서 정보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사 결정이 비공개 위원회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점, 사람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과 충돌하는 점, 기업이 아무 정보나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며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모호한 점, 형사 처벌을 통해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점, 사법 절차 외의 권한을 정보기관에 부여하는 점.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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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영향을 미쳐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방해하는 행동을 

수행하거나 승인하지 않기 위해 

국가는 인권 향유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하여 제안된 

프로젝트 및 정책의 가능한 

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삼성 박닌 공장은 폐수 처리장도 없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용량 미달인 채 지어졌다.164 
165 166 한국에서는 이런 심각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장 가동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나, 

베트남에서는 생산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7년간 대기오염을 처리하지 않고, 3년간 

유독성 폐수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계속했다.167

국가는 환경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국가 관리와 정책 및 법률 개발에 대한 대중의 참여권은 2013년 헌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시민은 국가 및 사회 관리에 참여하고 풀뿌리, 

지역 및 국가 문제에 대해 국가 기관과 토론 및 권고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시민이 국가 및 사회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국가는 시민의 의견과 

권고의 수용과 응답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권리 행사의 

기전에 관한 법적 규정들은 대중이 이 권리를 실제로 사용하는데 우호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2016년 정보접근에 대한 법률 제24조 2항 d에 따르면 정보를 요청하는 자는 정보 

제공의 사유 및 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 등의 안전 보호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출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다. 

정책 및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과 비판 참여에 대한 규정이 불완전하며, 특히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이 투명하게 모니터링되지 않으며 

특정 이해관계 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민 대표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법에서는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베트남 국가 기관들의 법률 문서에 대한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투명성 없는 개방성’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168 문서와 정책에 대해 국민과 

사회단체가 국가 기관에 보내는 많은 의견과 피드백은 침묵 속에 묻혀버리는 것 

같다. 응답도, 설명도, 논쟁도, 비판도 기관 자체의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관들은 흔히 이런 식으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의견을 요청하는데, 겉으로는 요구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국가는 비차별적이고 

퇴행적이지 않으며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이행하는 실질적인 환경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해왔다. 

2020년 환경보호법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현실적인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일보 진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 문서 체계의 통일성 부족, 실현 가능성 부족, 예측 가능성 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 관리에 한계가 많다고 여겨지고 있다. 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관련 부처 및 하부 기관들의 기능이 부적절하거나, 중복되거나, 상충된다. 

문서들 간의 일관성이나 세부 사항이 결여된 문서들이 많다. 또한, 공문과 법적 

문서들의 적용 기간이 짧아 규제 대상의 실제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때문에 환경 보호에 관한 행위를 조정하는 효과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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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공 및 민간 행위자에 

대한 환경 기준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베트남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의 행위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문서는 약 300여 개에 달한다. 이처럼 수많은 규제 

문서들이 있지만, 최대 이윤이라는 목표 때문에 환경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환경의 

퇴화와 오염 및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업체들이 많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 단지 중 65%가 환경 보호 작업을 완수하였다는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10.7%는 중앙 폐수 처리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않은 상태로 가동 중이다.

2013년 전에는 베트남 헌법이나 법적 문서들에서 환경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처음 나타난 것은 2014년 환경보호법 제2절 4조와 2020년 

환경보호법 제3절 4조에서였다.

법적 문서 및 하위 문서의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권에 관련된 규제를 분석한 결과 실행 

기전 및 절차 상에 여전히 부적절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환경 정보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공안부(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가 

천연자원 및 환경 영역의 국가 기밀 목록을 규정하는 지침을 만들어 두었다.

둘째, 면제 대상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가 기밀인지 또는 국가 기관 및 기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는지 여부의 ‘공익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다. 이 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관은 이러한 공익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셋째,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의 유형과 공개 형태 및 해당 정보 제공을 책임지는 

기구에 대한 규정들이 여러 다른 문서들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환경 정보를 청구할 권리도 법적 문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한다.

베트남은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정책 결정 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출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환경을 위한 국가 관리 기구들을, 특히 

성·현·사·지역 수준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환경 인권 등 인권 전반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관리 전문 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국회 인권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다. 베트남은 환경 오염 관리에서 공공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장하고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촉진해야 한다. 널리 공개되어야 하는 환경 정보의 

유형 및 공개 형식을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결사 

및 평화적 집회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독립적인 노동조합은 불법이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국가 비준을 반대하는 로비를 벌여왔다.169 170 베트남은 아직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171

국가는 인권 또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개인, 단체, 사회 

기관이 위협, 괴롭힘, 협박,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유엔 특별보고관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 

데이비드케이(David Kaye) 씨는 베트남에 대한 성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베트남 

여성 노동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보고서 결과에 대한 평가에는 관할 당국의 

답변이 필요하지만, 건강하지 않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에 대해 보고하는 연구자나 

노동자가 민간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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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원칙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15개 원칙을 발표했다.173 삼성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운영이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원칙에 위배된 사례

유엔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존중 및 보호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15가지 원칙

위반 사례

기업은 독성 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삼성 박닌 공장은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구역에 국소 배기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독성 화학물질 흄에 직접 노출되었다.174

호치민 공장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누출된 화학물질이 공장 바닥을 오염시킨 채 

방치되어 있었다.175

박닌 공장에서는 폐화학물질이 보관용기 꼭대기까지 가득 차 있었고, 용기에서 

누출되어 보관 장소의 바닥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누출 방지턱은 없었다.176

노동자가 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적용된다.

삼성 베트남 공장의 건강 및 안전 문제는 한국에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적절한 차폐, 환기 또는 공기 보호 시설 없이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점, 유해 화학물질과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점 등이 포함된다.177

모든 노동자는 알 권리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

삼성의 내부 조사 결과, 화학물질에 베트남어가 아닌 일본어나 영어로 라벨이 붙어 있어 

자신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노동자들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178

2017년 베트남 삼성 공장 여성 노동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휴대폰 조립 노동자들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음이 드러났다.179

독성 물질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정보는 절대로 기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 내 삼성 공장이나 그 협력업체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나 배출물질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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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분리할 수 없다.

베트남에서 독립 노동조합은 불법이다. 베트남에서 삼성은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반대하는 로비를 벌여왔다.180 181 베트남은 아직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182

2021년 한국 대법원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유죄임을 확정 판결했다. 183 184 185  또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여명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186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은 조직적인 “위협, 설득, 감시, 폭력”이라 묘사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최초의 해외 노동조합을 약 40일 만에 파괴했다.187 이는 한국에서 삼성이 회사 

지침에 따라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들이다.188

인도에서는 삼성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 직원을 동원하여 정부 당국을 

사칭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89

삼성은 독일에서 종업원평의회를 설립한 노동자들을 해고하여 평의회 설립을 

봉쇄했다.190 삼성은 독일 노동재판소에 제소당했고, “평의회 구성을 보장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191

그밖에도 헝가리와 말레이시아에서 삼성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한 사례들이 있다.192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 

고발자 및 권리 옹호자는 모두 

협박, 위협 및 기타 형태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 

데이비드케이(David Kaye) 씨는 베트남에 대한 성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베트남 

여성 노동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보고서 결과에 대한 평가에는 관할 당국의 

답변이 필요하지만, 건강하지 않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에 대해 보고하는 연구자나 

노동자가 민간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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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및 제언

이 보고서는 베트남의 주요 외국 투자 기업인 삼성전자를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전자 산업에 대한 핵심 시사점 

아홉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전직 환경보건안전 관리자가 제공한 내부 정보를 통해 베트남 내 삼성 경영 방식의 

실체와 결과가 드러났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에 베트남은 전자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반도체 제조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에서 전자 산업에 관련하여 겪었던 암울한 경험과 베트남에서 삼성이 운영해온 

실태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베트남의 규제 인프라는 전자 산업으로 인한 오염을 관리하기에는 취약하다.베트남의 규제 인프라는 전자 산업으로 인한 오염을 관리하기에는 취약하다. 베트남 전자 산업의 환경 영향과 

산업보건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한데, 전자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며 베트남 최대 

고용주 중 하나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1 2 3 그런데 전자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접근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적 문서들에는 환경 보호, 노동 조건,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4 대중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나 규제 기관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 등록(PRT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존재하지만 소수의 물질만 다루고 

있으며 대중이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5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라면 허용되지 않을 부실한 관리 방식들이 베트남 삼성 사업장들에서 일관되게 발견된다.본사가 있는 한국에서라면 허용되지 않을 부실한 관리 방식들이 베트남 삼성 사업장들에서 일관되게 발견된다.6 

삼성은 폐수 처리 시스템이 없는데도 공장 가동을 개시했다.7 삼성은 3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생산 폐수를 환경에 불법 배출했다.8 9 10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부적절하게 설계하고 운영한 결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초래했다.11 12 13 인근 지역사회를 7년 간 오염시킨 후 삼성은 가장 유독한 제조 공정들을 

환경보건안전에 대한 역량과 인식이 삼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훨씬 낮은 협력업체들에게 외주화했다.14 15 이러한 

삼성의 결정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여러 지역사회들의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16 17 베트남 내 

적어도 한 지역에서 삼성이 주요 유해 폐기물 발생원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삼성의 부주의한 폐기물 관리 

방식은 우려할 만하다.18 베트남에서는 삼성 공장과 협력업체들의 배출물질이 공개적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PRTR 시스템을 통해 400여 종의 물질에 대한 배출과 이동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배출물질을 대중이 알 수 있다.19 삼성은 베트남에 PRTR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유독성 

폐수 투기를 규제 당국과 대중에게 숨긴 것이다.

삼성의 협력업체 부실 관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노동자 안전이 훼손되고 있다.삼성의 협력업체 부실 관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노동자 안전이 훼손되고 있다. 삼성은 협력업체들을 

책임있게 관리한다고 주장하나, 조사 결과 대기오염 방지 시설 관리가 부실하였고 오수와 독성 폐수를 직접 

환경으로 배출하였으며 기름과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폐기물도 부적절하게 관리해왔음이 드러났다.20 21 

삼성의 협력업체들은 ‘책임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의 규정을 기반으로 

만든 삼성 자체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22 그러나 삼성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축소하고 회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RBA 규정의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심각하게 약화시켰다.23 또한 삼성의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은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하여 협력업체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좋은 점수를 

받은 업체에게 더 많은 계약으로 보상함으로써 부정 행위에 대한 문을 열어두고 있기도 하다.24 협력업체가 

삼성의 환경보건안전 정책이나 정부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삼성과의 사업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속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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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환경보건안전 조사를 통해 사업장을 모니터링한 뒤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삼성은 환경보건안전 조사를 통해 사업장을 모니터링한 뒤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삼성의 개별 공장에 있는 

EHS부서들과 본사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역할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각 공장의 EHS부서들은 

회사의 규정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매년 삼성 공장과 모든 협력업체들의 

운영을 조사할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삼성 본사의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에서는 삼성전자 전반의 

환경보건안전 문제들을 감독하며, 삼성의 환경안전보건 경영 실천 정보를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놀랍게도 글로벌 환경안전센터는 박닌 공장의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반 종합점검에서 규정 준수 최고점을 주었다. 이는 삼성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일반 점검 목표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은폐해서라도 완벽한 규정 준수 결과를 대중에게 보고하는 것에 있음을 

시사한다.26

삼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환경보건안전 점검에서 드러난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삼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환경보건안전 점검에서 드러난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대외 이미지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중, 투자자, 언론인 등에게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회사 운영의 

현실과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박닌 공장이 주변 지역사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최적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27 28 박닌 공장에 독성 생산 폐기물을 처리할 폐수 처리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3년 동안 폐수를 환경에 

투기해왔던 당시에도 삼성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폐수 처리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29 30 31 
32 삼성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베트남 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제3자 감사의 긍정적인 결과들만 언급하고, 

삼성의 자체 내부 조사에서 4년 동안 확인된 약 13,000건의 협력업체 규정 위반 사실은 숨겨왔다. 33 34 35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사고로 규제 당국의 시정 조치가 

있었다고만 언급하고, 약 300만 리터의 독성 폐수를 3개월 이상 강 지류에 배출하여 모든 수생 생물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다.36 37 38 삼성의 비밀주의 문화는 회사의 문제를 대내외에 모두 은폐하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를 부인하도록 만든다. 삼성에 깊이 뿌리내린 이러한 경영 방식은 환경보건안전 문제의 해결을 극도로 어렵게 

한다. 

베트남 내 삼성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관리는 현재 진행형 문제이다. 베트남 내 삼성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관리는 현재 진행형 문제이다. 삼성은 유해한 독성 공정들을 협력업체로 

외주화하면서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도 효과적으로 다른 지역사회에 이전시켰고, 그곳에서 대기오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39 40 41 2023년 뉴스타파 기자들은 삼성 협력업체 공장 바깥에서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였다.42 삼성 협력업체가 밤낮으로 심각한 대기 오염과 먼지를 배출하고 있다는 베트남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은 호흡기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인후 및 호흡기 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공중보건 관계자의 지적도 있었다.43 삼성은 메탄올 및 기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자사 공장과 협력업체의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44 45 그러나 삼성전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규제하고 

있는 물질은 단 25종이며 메탄올은 그 중 하나이다.46 삼성은 벤젠과 노말 헥산 두 물질만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른 23종의 화학물질들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만을 제한할 뿐이다. 이처럼 허술한 규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23년에는 금지된 용도로 메탄올을 사용하던 삼성의 한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37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었다.47 48 노동자 한 명은 사망하였고 최소 세 명의 십대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삼성과 협력업체 둘 

다 몇 주 동안 노동자들이 호소한 중독 증상을 무시하였으며, 실제로 중독의 원인을 규명해낸 것도 혼수 상태로 

입원한 노동자의 가족이었다.49 삼성은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금지된 화학물질 사용을 은폐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협력업체 자가 평가에 의존하고 있기에 삼성의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 방침은 한층 더 

허술해지고 있다.

한국 전자 산업의 경험은 베트남과도 관련이 매우 깊다.한국 전자 산업의 경험은 베트남과도 관련이 매우 깊다.50 한국에서는 ‘일반 기술’(첨단 반도체 산업이 아닌) 

전자 산업의 각종 직업적 위험들이 학술 연구를 통해 기록되어 왔다.51 52 53 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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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중이다.54 55 예를 들어 2023년 이천 시의 한 전자 부품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7명이 클로로포름에 중독되어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세정제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56 한국에서는 삼성 등 첨단 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과 희귀 질환의 심각성을 조명한 학술 연구들도 있다.57 58 59 60 61 62 63 64 65 한국 전자 

산업의 환경 오염 경험도 베트남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구미시는 삼성 휴대폰 제조 공장을 포함하여 1,700여 

개의 기업이 있는 한국의 주요 ‘일반 기술’ 전자제품 제조 허브이다. 2015년에 구미시의 대기 중 독성 휘발성 

유기화학물질(VOCs)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 산업에서 사용하는 독성 화학물질들이 ‘어디에나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66 한국은 첨단 전자 산업의 확장에 따라 환경 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에서는 

삼성 등 반도체 칩 공장들에서 2030년까지 약 100만 톤의 폐수가 공공 수로로 배출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67

삼성전자는 휴대폰과 가전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 비용을 시종일관 베트남 지역사회와 환경과 노동자에게 삼성전자는 휴대폰과 가전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 비용을 시종일관 베트남 지역사회와 환경과 노동자에게 

전가해왔으며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전가해왔으며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68 관련된 내용에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69 
70 71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아동의 권리,72 73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 74 75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76 77 78 79 80 등이 있다. 또한 삼성의 운영 및 정부의 대응 방식은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에 명시된 인권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원칙들에는 정보에 대한 권리,81 82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83 84 85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원칙86 87 88 89 등이 있다. 2023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기업인권환경보호법)’을 

발의하였다.90 전세계 공급망을 포함하여 기업의 인권과 환경 실사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다.91

공익 제보자는 중요하지만 환경보건안전 시스템이 공익 제보자에게 의존해서는 안된다.공익 제보자는 중요하지만 환경보건안전 시스템이 공익 제보자에게 의존해서는 안된다. 이 보고서에 삼성전자의 

운영에 대한 섬세한 통찰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의 회사 경험과 환경보건안전 문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한 공익 제보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를 끼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의 행태를 개혁하는 

데 공익 제보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위협이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92 

궁극적으로 인권, 건강, 환경의 보호는 공익 제보자의 용기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엄격한 규제를 제정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전 세계에서 인권 의무를 이행하고 노동자와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결과

이 보고서에 담긴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삼성은 박닌 휴대폰 공장의 생산 용량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작게 지었다. 그 결과, 

화학물질이 정화되지 않은 오염 공기가 약 7년간 배출되었다. 

2. �삼성 박닌 공장은 3년 간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장 폐수를 처리할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가동하였으며 

폐수를 은밀히 환경에 불법 투기했다. 

3. �삼성 박닌 공장에는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구역 여러 곳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독성 화학 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4. �삼성 본사의 최고 경영진들은 삼성 베트남 박닌 공장의 대기 및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보고받았으나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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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이 불충분하고 독성 폐기물을 위한 폐수 처리 시설은 아예 없었는데도 베트남 정부 

규제 당국은 삼성 박닌 공장에 인허가를 내주었다. 배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정화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삼성은 광범위한 오염을 은폐하고 정화 비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6. �삼성 본사의 글로벌 환경안전센터는 박닌 공장 특별 점검에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부실 관리 등 

광범위한 사내 규정 위반 사항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일상 점검 보고서에서는 대기 오염 방지 시설과 폐수 처리 

시설에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이 모순은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무시하면서 공장 관리를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역할임을 시사한다.

7. �2017년, 삼성은 용량이 부족했던 박닌 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증축하는 대신 가장 유해한 공정들을 

협력업체들로 외주화했다. 이로써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가 다른 지역사회들로 이전되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8. �대외적으로 삼성은 협력업체들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급망 내 환경보건안전 문제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왔다. 전자 산업계가 설계한 기준을 토대로 협력업체들의 규정 준수를 삼성이 자체 

조사한 결과 매 분기 수백 건씩 4년 동안 약13,000건의 규정 위반을 발견하였다. 규정 미준수 문제들에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관리 부실 등이 있다. 협력업체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도 삼성은 규정 

위반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을 지속했다. 삼성의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은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자가 보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좋은 점수를 받으면 더 많은 계약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 

행위에 대한 문을 열어 두고 있는 셈이다.

9. �타이응우옌 지역에는 시멘트, 화학, 전자, 플라스틱, 제철 등 환경 오염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제조업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 지역 유해 폐기물 중 90%를 배출한 곳은 다름아닌 삼성 타이응우옌 

휴대폰 공장이었다. 

10. �2012년 삼성은 자체 조사를 통해 박닌 공장의 광범위한 대기 오염, 폐수처리시설 미비, 오수의 범람, 

폐기물 관리 부실, 위험한 근무 조건 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삼성은 2012년의 활동을 보고하는 〈201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환경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대기 오염에 관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사내 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한다고 

썼다. 당시 박닌 공장에는 가동 3년째 폐수 처리 시설조차 없이 독성 폐수를 직접 환경에 배출하고 있었다.

11. �2021년도의 활동을 보고하는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삼성은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삼성 호치민 공장 EHS그룹은 

호치민에 있는 삼성 가전 공장에서 폴리우레탄 단열재 공정의 독성 폐기물을 처리 과정 없이 우수관으로 

방출한 점, 저장 탱크의 폐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된 점, 공장 안에서도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노동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점 등 회사 규정 위반 사실들을 발견해 기록하였다.

12. �삼성은 한국에서라면 일상적으로 따라야 할 조치들을 베트남에서는 무시하는 이중 잣대를 써서 베트남 

사업장들을 운영해왔다. 베트남에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 등록(PRTR)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삼성은 

규제 당국과 대중에게 광범위한 오염을 숨길 수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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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종 넘는 성분들이 국가 PRTR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고된다. 삼성은 화학물질 배출을 한국에서는 

보고하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

13. �베트남에서 삼성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아동의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 등을 침해하고 

있다. 삼성의 운영 및 정부의 대응 방식은 정보에 대한 권리,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원칙 등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에 명시된 인권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다.

14. �삼성은 베트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의 자체 조사를 통해 법률과 회사 기준 및 인권 

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2023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기업인권환경보호법)’을 발의하였다. 전세계 공급망을 포함하여 기업의 인권과 환경 실사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다. 

권고

베트남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 삼성 자체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기반으로 우리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삼성은 베트남에 있는 삼성의 시설들에서 대기, 토지, 수질, 폐기물로 배출 및 이동되는 오염물질 등록(PRTR) 

데이터를 베트남어로 된 공개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최소한 한국에서 보고해야 하는 물질들의 

배출과 이동은 모두 보고해야 한다. 삼성은 이를 전 세계에서 시행해야 하며 각국의 언어로 보고해야 한다. 

삼성은 세계의 모든 현지 공급업체들이 PRTR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지원해야 한다.

2. �베트남은 PRTR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전자 산업도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상 물질의 수를 최소한 한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중이 적시에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감찰국은 모든 기업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 파일 이름은 표시되지만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거나 비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노동자가 보고서에 접근할 수 없다.

4. �베트남은 기업이 초래하는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개시나 확장 시 사전 허가 승인 및 감독 절차의 

엄격성을 높여야 한다. 

5. �베트남은 기업들이 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를 위한 기금을 지불하는 ‘오염자 부담’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여 오염 

비용을 베트남의 납세자들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여 내부화하도록 해야 한다.

6. �삼성은 공개적인 보고나 내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위반 사항들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포함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단순히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용 홍보 문서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건안전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7. �회사 규정과 법적 기준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삼성은 베트남 내 환경보건안전 인력을 늘려 공장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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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8. �삼성이 규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노동자 단체가 

모니터링과 집행을 주도하고 회사는 협력업체가 환경 및 노동 기준을 충족하도록 재정을 지원할 법적 의무를 

갖는 ‘노동자 주도형 사회적 책임 메커니즘’을 채택해야 한다.

9. �삼성의 협력회사 행동규범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정 위반 시 지금처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한국은 엄정한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법안은 삼성을 포함한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11.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경 오염, 산업안전보건 조치 미준수 등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저지르는 위반 

행위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투자자, 펀드 매니저, 보험 관계자, 은행 관계자들은 투자, 보험, 대출 관련 의사 결정 시 삼성전자 내부 

조사에서 드러난 삼성전자 공장과 협력업체의 환경 및 산업안전보건 부실 관리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13. �베트남 소비자 보호 협회 및 기타 소비자 단체들은 제품에 대한 권고 시 삼성전자 내부 조사에서 드러난 

삼성전자 공장과 협력업체의 환경 및 산업안전보건 부실 관리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14.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내부고발은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에 대한 인권의 일부이다. 삼성과 다른 모든 회사 및 기관, 모든 정부는 내부고발자를 위협이나 

보복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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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베트남 전자 산업 개요

이 부록의 핵심내용

1. �베트남의 정치 최고위급은 전자 산업을 주요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다.

2. �팜민친(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칩 및 반도체 생산 확대를 베트남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3. �베트남 정부의 〈전자 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에는 환경 보호, 노동 조건 또는 노동자 안전 보호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4. �베트남 전자 산업 노동력의 다수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2022년 베트남의 전자 산업 수출은 2021년 대비 약 6% 증가한 1,144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6.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전자 산업의 수출 성장률은 연 평균 13.9%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다.

7. �2022년 상반기 베트남의 휴대폰 및 부품 수출액의 99.73 %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차지했다.

8.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전자 산업 공급망에서 현지 기업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9. �17개 전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 규제 당국의 조사에서 노동 안전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10. �전자 산업은 화학물질 사용량이 많으나 아직까지 베트남 전자 산업 노동자 건강에 대한 심층적인 독립 연구는 

없다.

11. �베트남에서는 배출물질 정보 공개 의무가 미약하며, 전자 산업은 화학물질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위험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12. �현재 삼성은 베트남에서 전자제품 생산 법인 6개소, 영업 및 마케팅 센터 1개소, 연구 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13. �타이응우옌과 박닌에 있는 삼성의 대규모 공장들은 운영 첫 4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았고 이후 27년간 법인세 

10%만 납부한다. 이는 베트남 기업 세율의 절반 수준이다.

14. �(한국과 베트남 등) 약 140개국이 2021년에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최저한세) 때문에 베트남의 후한 

세금 지원 정책이 위태로워지자 삼성 등이 반대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11월 베트남 의회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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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부합하도록 법인세를 15%로 상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5. �삼성은 베트남이 노동자의 독립적인 노동조합 조직권에 관한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여왔다.

16. �삼성은 한국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훼손해왔다. 2021년 한국 대법원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들어가며

전자 산업은 베트남 경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2년 전자 

산업은 2021년 대비 약 6% 증가한 1,144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으며, 이는 베트남 총 수출액의 30%를 

넘는다.1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자 산업의 총 노동력은 2005년 46,000명에서 2020년 약 91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약 60%가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다.2 

개발 전략으로서의 전자 산업

전자 산업은 베트남 정치 최고위급의 환영을 받아왔다. 2007년 4월 23일자 〈총리 결정 55/2007/QĐ – 
TTg〉에서는 전자 산업을 2007-2020년 기간의 3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정했다. 베트남 공산당 최고 기구인 

중앙위원회의 2018년 3월 22일자 〈결의안 23-NQ/TW〉에 담긴 2045년까지의 비전과 2030년까지의 국가 산업 

발전 정책 수립 방향에서는 정보기술(IT) 산업과 전자 산업 개발이 “각각 주요 방법, 중심, 돌파구”라 규정했다.3

2007년 1월 1일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회원이 된 후 베트남의 WTO 가입 조건으로 전자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특혜가 없어졌다. 일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은 파산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상업 및 

서비스 분야로 전환했다. 그러나 삼성전자(한국), 인텔(미국), 니덱(일본), 폭스콘(대만), 메이콤(일본), 

노키아(핀란드) 등 대기업의 주요 전자 산업 투자를 포함하여 새로운 외국인 투자 물결이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유입되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정보기술국 국장의 말을 빌자면 “베트남은 발전 잠재력이 커서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명성 높은 투자처이자 ‘건설 중인 현장’으로 평가받고 있다.”4 

베트남 통계총국에 따르면 전자제품 수출은 2013년에 처음으로 베트남의 핵심 산업인 의류 부문을 넘어섰다.5 

전자 산업은 현재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6 2015년 베트남 전자 산업은 전화, 컴퓨터 및 기타 장치를 포함하여 

총 4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7  2016년에는 수출액이 530억 달러로 증가하여 다른 모든 산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전자 산업의 수출 성장률은 평균 13.9%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8 

통계총국에 따르면 2023년 7월 20일 기준 전자 산업에 등록된 총 외국인 투자 자본은 162억4천만 달러로 이전 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했다.9

베트남은 전자 산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을 반도체 제조 허브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 팜민친 

베트남 총리는 “칩과 반도체 생산 확대가 베트남 발전 전략의 우선순위임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10 2022년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사업부장 사장은 팜민친 베트남 총리를 만나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2023년부터 

베트남에서 반도체용 FC-BGA 기판을 생산할 계획을 발표했다.11 12 13 앰코(Amkor)는 팜민친 총리를 만난 뒤 

박닌성에 16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14 2023년 9월에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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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기간 동안 베트남 정부 공무원들과 만났다. 양국은 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희토류 광물을 매장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베트남의 역량 개발과 생산 확대를 돕기로 

약속하며 반도체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여 동반 관계 협정을 체결했다.15 2023년 10월, 한국 삼성의 공급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은 2025년까지 베트남 칩 생산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16 뜨란당호아 

FPT반도체 회장은 “장기적으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실리콘 밸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17

베트남 전자 산업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수출에 큰 역할을 하며 국가 기간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사실 베트남 전자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체 하드웨어 및 전자 산업의 

매출액은 정보 기술 산업의 90%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들은 

조립 및 무역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부티엔록 의장은 “전자 산업이 통합의 상징이기는 하나, 현지 기업은 공급망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현지) 기업들은 판지 상자, 가방, 포장 서비스만 공급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18 ILO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의 100대 전자 기업 중 99개 기업이 외국인직접투자였다.19 이 외국 기업들이 특정 

전자 제품의 수출을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총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베트남 휴대폰 및 부품 총 

수출액의 99.73%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차지했다.20

환경 영향과 노동 조건 

전자 산업은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며 베트남 최대 사업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환경 영향과 노동 조건은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21 22 23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약 91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24 그러나 전자 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주요 공식 문서들에 환경 보호나 노동 조건, 노동자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는 들어있지 않다.

베트남 정부의 〈2020년까지 전자 산업 발전 계획과 2030년 비전〉(총리 결정 제1290/QĐ-TTg호, 2014년)에는 

이런 과제가 들어있다:

“전자 산업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및 기술 규정을 검토, 수정, 완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전자 산업에서 공산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및 기술 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발한다.”

이 정책의 초점은 제조품에 대한 엄격한 표준이다. 전자 산업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및 규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2016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 산업 노동력의 대다수는 

여성으로, 이들은 “이 산업의 하위 계층에 속하며... 제품에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은 대부분 기술직이나 관리직을 맡지 않는다. 그리고 업계의 고위 관리직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25 

이는 여성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베트남에는 전자 산업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심층 연구가 없다. 다른 국가들에서 나온 방대한 산업보건안전 데이터가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이를 경고 신호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전국 17개 전자제품 제조 및 조립업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보훈사회부(MOLISA)의 첫 조사에서 노동안전법 위반 



134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26 노동보훈사회부 조사에서 알코올 세제, 부식성 세제, 황산 사용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전자 산업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으며 몇몇 회사들이 정부에 제공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사례가 있을 뿐이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전자 산업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자 산업의 노동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화학물질, 방사선 

및 전자파에 노출에 따른 암과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납 중독과 직업병이 존재함에도, 이를 

입증할 통계가 없으니 그저 추론일 뿐이다.”27

개발 및 통합 센터(CDI)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 및 조립 산업의 노동 조건은 힘들고 

유해하며, 특히 배터리와 마이크로칩 생산 단계 중 일부는 더욱 심하다.”28 이 연구는 쉽게 피로해지거나 생식 

건강을 해치는 등 전자 산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2년 5월 삼성 

박닌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실신한 사건도 소개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였으며 

관할 당국은 삼성 공장의 산업보건안전 실태 조사에 나섰다. 2013년 6월에는 한 생산 현장에서 임신 7개월 차의 

사산을 포함해 6건의 유산이 발생했고, 선천성 결함 때문에 임신중절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주 앓는 건강 문제로는 작업 자세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이명, 시력 저하 등이 있었다.29

노동보훈사회부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및 휴식 시간 위반이 가장 흔했으며, 일차적 원인은 경영진이나 

다른 주주들의 생산 명령 때문이었다. 17개 전자 기업 중 2개 기업은 성수기에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했다. 다른 두 회사는 월 60시간, 또 다른 회사는 월 50시간에 가까운 초과 근무를 실시했다.

노동보훈사회부 조사는 과도한 초과 노동이 산업재해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초과 노동은 전자 

회사에서 업무 중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30 이 보고서는 사고의 추가 원인으로 산업보건안전에 

대한 훈련 부족, 개인 보호 장비 부족, 고용주의 노동 조건 개선대책 미실행을 꼽았다.

베트남의 법에서는 월 30시간, 연간 20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앞의 정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자 기업 중 거의 3분의 1이 초과 노동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목할 점은 생산 현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엄격히 통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화기 조립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에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가 ‘화장실 카드’를 요청해야 화장실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통제된다.31

많은 국가에서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 등록(PRTR) 시스템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PRTR 시스템은 오염 배출자에게 최종 오염 배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대중의 환경 알 권리를 보호하며, 언론과 시민 사회가 배출량 감축을 감독하고 촉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독성 및 유해 화학물질을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32

베트남에서도 PRTR 정책을 개발 중이나 그 속도는 산업계 배출량 증가에 비해 훨씬 느리다. 때문에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 전자 기업들은 이중 잣대를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에서는 공장에서 

대기, 토지, 수질로 배출하는 400개 이상의 물질과 폐기물들을 PRTR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33 반면 

베트남에서는 정부 보고용 폐수 처리 배출 서식에 화학물질 18종, 유입 폐수 내 총유기화합물, 처리 후 폐수 내 

화학물질 22종만 열거되어 있다.34 소각장에 대한 보고 서식에는 다이옥신/퓨란과 수은만 들어 있다.35

또한 전자 산업이 무르익은 한국 등의 국가들이 겪어온 환경오염 문제들이 있는데도, 베트남에서는 전자 

산업을 잠재적인 주요 환경 오염원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정부령 08/2022/ND-CP의 부속서 1, 파트 2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산업 목록이 들어 있고 이 목록에서는 심각도를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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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 산업은 오염 위험도가 가장 낮은 마지막 항목에 속해 있다.36

전자 산업을 환경오염 저 위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삼성전자는 2022년에 

481,436톤에 달하는 유해 폐기물과 136,118톤의 화학물질 폐수를 배출하였다.37 베트남은 삼성전자가 한국 

다음으로 거대한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니, 이 중 상당량이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삼성전자 직원 270,372명 중에 8~10만 정도가 베트남 노동자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38 39 40 게다가 베트남 

정부의 타이응우옌 지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매우 오염이 심각한 제조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도 

2018년 이 지역의 총 유해 폐기물 중 90%인 12만 4천 톤을 배출한 곳은 다름 아닌 삼성 타이응우옌 공장이었다.41

위의 데이터들과 본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베트남에서 전자 산업의 환경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정보에 근거하여 전자 산업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전자 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베트남 대중들 중에는 전자 산업의 공조(air-

conditioned) 환경이 곧 이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뜻한다고 생각하여 위험이 적고 “청정한 산업”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다. 전자제품 생산 시 화학물질 노출의 위험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다. “이 

곳에서 청정이란 노동자가 아닌 제품을 위한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42

삼성의 베트남 사업장

삼성은 베트남에서 전자제품 관련 생산법인 6개소, 판매 및 마케팅 센터 1개소, 연구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43 2022년 삼성은 하노이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삼성 R&D 센터 중 최대 규모인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R&D 

센터를 개소했다.44 

베트남 내 삼성의 전자 산업 관련 사업장

삼성 계열사 제품 / 활동 위치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LCD 패널 및 디스플레이 박닌성 옌퐁 공업지구

삼성전자 호치민 

가전복합단지(SEHC)

TV, 냉장고, 에어컨, 프린터, 세탁기, 

진공청소기, 모니터 등 가전제품
호치민시 첨단 기술 구역

삼성전자 베트남 휴대폰 및 부품 박닌성 옌퐁 공업지구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 휴대폰 및 부품 타이응우옌성 옌빈 공업지구

삼성전기
인쇄 회로 기판, 기타 전자 전화 부품, 

카메라 모듈
타이응우옌성 옌빈 공업지구

삼성SDI 휴대폰 배터리 어셈블리 박닌성 옌퐁 공업지구

삼성 모바일 연구 개발 센터
스마트 기기, 네트워크 기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연구 센터 
하노이

삼성전자 베트남 판매법인(SAVINA) 영업 및 마케팅 사무소 호치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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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법인세율은 베트남 기업의 절반

삼성은 베트남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자로서 상당한 세금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심원환 전 삼성 베트남 법인장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우리 제품이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며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정당화했다.45 아이러니하게도 삼성과 같은 외국 투자자들은 매출 규모가 

큰데도 베트남 국내 기업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베트남 통계총국 팜딘뚜이 국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 부문은 국영 및 민간 기업을 포함한 다른 경제 부문보다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기여도는 더 낮다.”46

삼성의 경우 타이응우옌과 박닌의 대규모 공장들은 운영 첫 4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았고 이후 27년간 법인세 

10%만 납부하기로 하였다.47 이는 베트남 기업의 납세 의무(20%)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삼성과 

같은 첨단기술 기업은 원자재, 예비 부품 및 부품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된다. 2014년 타이응우옌 공장을 확장할 

때 지방 정부는 법인세 50% 감면과 옌빈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장해 주었다.48 운영 첫 4년간 

전액 면세, 이후 9년간 50% 면세에 추가된 혜택이었다.

2019년 삼성은 베트남 정부에 기존 설비 증설도 세금 인센티브 자격 요건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은 베트남 당국에 “정부가 증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거부했다면 다른 국가로 투자를 확대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9 부이꽝빈 기획투자부 장관은 삼성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하여 베트남을 압박하는 삼성

2021년에 베트남과 한국을 포함한 136개국이 202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국경 간 조세 규칙에 합의했다.50 

OECD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설정하는 등 그 시행을 조율하고 있다.51 새 규칙이 시행되면 국내 세율 

20% 대신 5~10%의 법인세율 등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왔던 베트남의 관행에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다. 

2022년 김용석 삼성 대외협력실장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돕기 위한 새로운 계획과 조치를 베트남 

정부가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했다.52 2023년 홍선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베트남이 “기업의 적격 투자비용에 따라 정부의 적격 공제를 충족할 수 있는 현금 보조금이나 환급액 등 새로운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53 2023년 4월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최주호 삼성 

베트남 CEO는 “베트남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54 이 컨퍼런스에서 호득푹 베트남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하에서는 베트남이 후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외국인직접투자 수입의 변화를 상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주호 삼성 베트남 

최고경영자(CEO)는 “베트남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어 우대 정책을 잃게 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완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베트남은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패널을 구성하였고, 베트남 중앙은행은 새로운 글로벌 최저한세를 

위반하지 않고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재무부 및 삼성을 포함한 기업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55 연간 최소 2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를 

상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제조 또는 연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출되기도 했다.56 이 방안에 대해 

OECD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세금 증가분에 대한 보상으로 확인된다면 ‘추가세액(top-up tax)을 

징수할 자격이 박탈될 것’”이라고 베트남에 경고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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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베트남 의회는 93퍼센트 넘는 찬성률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글로벌 최저한세)에 부합하는 추가 기업 소득세 실행안을 의결했다.58 이 의결의 시효는 2024년 1월 

1일부터이며, 4년 중 2년 동안의 소득이 7억 5천만 유로(미화 약 8억 달러)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글로벌 

최저세율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 의결에 더하여 베트남 국회의원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게 되는 

외국 투자자 지원 정책 마련에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외국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여 기업 소득세법이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내 독립 노조를 막으려는 삼성의 로비 

베트남에는 정부 주도의 단일 노동조합 연맹인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이 있다. 2023년 5월 말까지 베트남 

노동총연맹에는 11,330,878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 단위, 때로는 회사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59 

그러나 ‘노동자와 노동조합 연구소’의 부꽝토 소장의 표현에 따르면 정부의 통제를 받는 노동조합 시스템은 

“부적절”하며, 노조와 고용주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 조직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60 베트남에서 독립적인 노동조합은 불법이며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노력은 체포와 투옥으로 이어져왔다.61 

노동조합 결성 및 결사의 자유는 ILO 협약 87호 및 98호의 필수 요건이다. 62 63 베트남은 ILO 협약 87호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ILO 협약 98호는 2019년에 비준했다.64 65 

삼성은 베트남의 ILO 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로비를 적극 벌여왔다. 삼성 베트남 임원은 베트남 국회 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구 질서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베트남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66  베트남 주재 ILO 관계자는 〈한겨레〉에 삼성의 반노조 입장문이 “...베트남 국회의원과 

노동부 공무원 등 수백 명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됐다”라고 밝혔다.67

베트남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한 2015년과 2016년 

사이, 베트남은 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ILO 기본협약 비준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성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단체교섭권” 등의 요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준에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은 “8개의 주요 

사진 1.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지난 8월 하노이에서 팜민친 베트남 

총리(오른쪽)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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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 협약은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베트남 노동법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68

베트남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삼성의 우려 중 명백한 한 가지는 복수노조 허용 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게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69 또한 회사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허용되면 고강도 초과 근무라는 삼성의 일반적인 관행에 도전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삼성은 이 문제에 

대해 “첨단 산업에서 노동 시간의 경직성이 높아지면 곧 기업 이전으로 이어져 고용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며 

베트남에게는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위협을 가했다.70 베트남에서 벌인 삼성의 반노조 활동에는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조회하여 잠재적인 집단행동을 막는 것도 있다. 삼성 베트남 박닌 공장의 노동자들은 “회사에 

비판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관리자들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71

베트남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2024년에 ILO 협약 

87호를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과의 무역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는 캐나다에서 베트남 

노동법이 노동자 권리에 관한 CPTPP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72 

줄리앙 게리에 주베트남 유럽연합 대사는 ILO 협약 87호 비준과 관련 법률 개정이 현행 무역협정들의 준수에 

“결정적”이라고 했다.73

2020년 베트남은 노동권 조항이 포함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다.74 또한 이듬해에는 개정 

노동법이 발효되었다.75 이 두 가지 변화는 베트남 노동 정책이 이제 노동자 대표 조직(workers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WRO)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WRO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다. WRO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만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업종별 또는 지역별 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 

또한 WRO의 등록 및 규제 방법을 규율하는 법률은 2020년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았다.76

한국에서 노동조합 탄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 경영진 

한국에서 삼성은 “노동조합이 필요 없는 경영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해 왔다.77 삼성 내부 문서에는 노조를 조직하려 할 것 같은 노동자를 식별하는 방법, 감시하는 방법,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이들을 고립시키는 방법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회사의 대책들이 적혀 있다.78 

2019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20여 명이 넘는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 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79 2021년 대법원은 증거 수집의 

불법성을 이유로 이상훈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유죄 판결은 유지했다.80

삼성은 인도네시아,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거나 노동법을 위반한 광범위한 

전력을 갖고 있다.81 인도네시아에서는 삼성이 조직적인 “위협, 설득, 감시, 폭력”을 통해 약 40일 만에 최초의 

해외 노동조합을 파괴했다.82 인도에서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삼성 직원이 정부 당국을 사칭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83 삼성의 노동조합 약화 시도는 독일, 헝가리, 말레이시아, 태국에도 존재한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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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겨레에 실린 삼성의 노동법 위반 사례

베트남 전자 산업의 간략한 타임라인

산업통상부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전자 산업의 설립 및 발전 과정은 다음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85

1975-1990년:1975-1990년: 베트남에서 전자 산업을 구축하는 단계. 1975년 이후 북베트남의 기존 전자 기업과 남부에서 

새로 인수한 전자 기업이 결합하여 전자 산업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1984년 국가 관리 기관(각료회의 산하)과 

지역 회원 조직(생산 기업, 서비스, 공급, 보증 기업 포함), 개발 연구소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베트남 

전자정보총국이 설립되었다. 1980년대 후반 베트남 전자 산업은 이미 현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전자 제품 

일부를 조립할 수 있게 되었다. 1988년, 총국이 해체되고 중공업부에 합병되었다.86

1991-1995년:1991-1995년: 베트남 전자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이전에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부분 국영 

기업이었다. 1990년대에 혁신 정책을 통해 중앙 계획 경제에서 국가 관리 시장 경제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부분이 해산되거나 운영 형태를 변경했다.

1996-2000년:1996-2000년: 이 시기에 베트남은 시장 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로 베트남 전자 산업은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기존에 전자 산업이 발달해있던 국가들에서 유명 전자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진행하거나 생산 라인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제품을 조립하는 데 주력했다. 부품 제조에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은 단 두 곳뿐이었으며,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했다: 1) 한국의 오리온은 하노이 전자회사(HANEL)와 합작투자를 체결하고 투자 

자본금 1억7천 800만 달러, 연간 160만 대 생산 규모의 음극선관(CRT) 공장 건설에 투자해 연간 1억 달러를 

벌어들였다.87 생산품 중 일부는 현지 TV 조립 공장에 공급되었고 더 많은 양은 수출되었다. 2008년 시장 

수요를 충족할 LCD 제조 신기술을 도입할 여력이 없어 파산을 선언하고 15년 만에 생산을 중단했다. 2) 일본의 

후지쯔(Fujitsu)는 1996년 동나이성 비엔호아 공업지구에 약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컴퓨터 마더보드와 하드 

드라이브용 인쇄회로기판 전문 공장을 건설했다. 이 첨단 공장은 14층 인쇄 회로기판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모든 

제품은 수출용이었으며 연간 수출액은 5억 달러에 달했다.

2001-2005년:2001-2005년: 이 단계에서는 가전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 수요가 크지 않아 가전제품 조립의 수익성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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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과 정부의 현지화 정책으로 가전제품 조립 기업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1990년대 말 100개에 달하던 가전제품 조립 기업은 2005년에는 소니, JVC, 도시바, 파나소닉, 삼성, 

LG, 대우 등 일본과 한국의 주요 전자기업과 중국의 TCL, 그리고 VTB, 하넬, 벨코, 티엔닷 등 몇몇 유명 베트남 

기업을 합쳐 단 12개 기업만 남았다.88

2006-2010년:2006-2010년: 200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지대(AFTA) 로드맵에 

따라 ASEAN 국가로부터 완제품 단위로 수입되는 전자제품 및 전기 제품에 대한 수입세를 30~40%에서 0~5%로 

인하해야 했다. 2007년 1월 1일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 정회원이 된 후 베트남의 WTO 가입 조건으로 

전자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특혜도 삭제되었다. 일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은 파산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상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삼성전자(한국), 인텔(미국), 니덱(일본), 

폭스콘(대만), 메이콤(일본), 노키아(핀란드) 등 대기업의 주요 전자 산업 투자를 포함해 새로운 외국인 투자 

물결이 베트남에 유입되었다. 이들 그룹의 투자로 베트남 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액이 증가하여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1년-현재:2011년-현재: 2011년은 사회경제개발 10개년 전략(2011~2020년)과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시행한 첫 해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 모델 재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광업 비중을 점차 

줄이고 가공업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베트남은 또한 전자 부품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왔다. 2016~2020년 사이 전자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자제품과 컴퓨터 및 부품 수출이 연평균 23.8%씩 증가하여 2001년 세계 47위였던 베트남의 

전자제품 수출 순위는 세계 12위, 아세안 지역 3위로 올라섰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베트남 전자 산업은 

이제 에어컨, 텔레비전, 세탁기, 전화기, 프린터 등 대부분의 필수 전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자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주로 전자 부품 제조 분야에서 한국 및 일본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 수출액의 최대 95%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속한다는 판매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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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의 삼성전자 직업병 이슈

이 부록의 핵심내용 

1. �2007년 22세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노동자 황유미 씨의 사례는 한국 반도체 업계 최초의 직업병 

산재 신청이었다.

2. �2021년 7월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전자 산업 직업병 사례는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700건을 넘는다.

3. �반올림은 산재 노동자 측의 과도한 입증 부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여 입증 부담을 낮추는 법원 판결 

및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전자 산업 및 다른 업종에서 직업성 암의 가시성을 높이고 산재 보상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4. �2017년 한국 대법원은 삼성 LCD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 소송에서 업무 관련성 입증 기준을 낮춰야 하고,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관계 기관의 조사 지연으로 질병의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증거로 여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5. �2014년 삼성과 반올림 간에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삼성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대화 방식을 변경했지만, 정작 2015년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대화를 

중단했다. 이에 반올림은 삼성의 사회적 대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삼성 본사 앞에서 1,023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6. �농성 결과 반올림은 2016년 삼성으로부터 예방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2018년에는 마침내 직업병에 

대한 사과와 보상 계획에 합의할 수 있었다.

7. �2018년 삼성은 반도체 및 LCD 공장의 잠재적 건강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8. �삼성과 반올림이 합의한 보상제도는 사내 하청업체를 포함하여 1984년 이후 한국에서 반도체 및 LCD 생산에 

종사한 모든 전·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상은 위험성 평가에 종속되지 않으며, 보상 대상 질환에는 

희귀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 생식 질환, 자녀의 질환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최대한 많은 노동자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9. �반올림은 전자 산업 노동자의 생식 건강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12월 한국 

국회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일명 “태아 산재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개정안에는 노동자 자녀의 건강 손상을 

산업재해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10. �현재 반올림은 산재보험제도의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화학물질 규제 강화, 소규모 사업장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문제의 해결 등 노동과 환경 안전보건 분야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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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의 시작

2007년,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22살의 여성 노동자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같은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딸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기관에 산재 보상을 신청하고자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최초의 직업병 산재 

신청이었다. 

노동, 인권,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황상기씨의 산재 신청을 도우면서 고 황유미 사례가 유일한 반도체 노동자 

중증 질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2007년 11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는 이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라는 한국 최초의 첨단 전자 

산업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공익 단체가 되었다.  

반올림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건강 피해에 대해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권리, 

노동환경에 대한 알 권리, 노동환경 조성에 참여할 권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피해 노동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고, 이들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자 산업의 유해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삼성 및 여러 전자 산업 기업들이 단결권 등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점, 

유해위험작업을 하청업체나 해외 등 취약한 곳으로 이전해온 점 등 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다양한 국내외 시민사회운동과 연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 없이는 노동자 권리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올림의 주요 활동 영역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 1.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황유미씨와 그 아버지 황상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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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들의 질병을 법적인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

2007년 황유미 씨의 사례가 한국 반도체 산업 최초의 산재신청이었을 정도로 반올림 이전까지 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는 사회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반올림은 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를 드러내고 산재보험제도 상 공식적으로 업무상 질환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첫걸음은 실제 피해자와 사례를 찾아내고, 그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반올림은 활동 초기부터 

꾸준히 피해 제보를 모아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그 내용을 사회적으로 알려왔다. 200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반올림은 200여 건의 사망을 포함하여 총 700건이 넘는 직업병 피해 사례를 제보 받아 기록했다. 피해 

노동자나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반올림에 알려온 것이므로 실제 직업병 규모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첨단 

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던 당시에는 매우 큰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반올림의 제보 사례 발표를 본 뒤 비슷한 질병을 경험한 다른 노동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려왔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미처 몰랐던 첨단 전자 산업의 내재된 위험에 새롭게 눈뜰 수 있었다.

2019년 한국 정부 소속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암 

질환 중심)〉 결과에 따르면, 국내 6개 반도체 회사 9개 사업장에서 1998~2015년 사이 근무한 노동자 197,641명 중 

3,442명이 암에 걸렸고 1998~2016년 사이 근무한 200,997명 중 1,178명이 암으로 사망하였다.1 이 연구의 범위가 

전체 전자 산업 중 반도체 제조업, 그 중에서도 자료 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6개 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여러 

잠재적 직업병들 중 암으로 한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 결과조차 빙산의 일각일 뿐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해온 사례들만 담긴 반올림의 피해 제보 통계에 비하면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통계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반올림은 2021년부터는 반올림에 제보해온 직업병 및 사망 피해자 수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중단하였다. 물론 지금도 피해 제보를 받고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은 지속하고 있다. 

반올림은 2023년 7월까지 삼성전자 반도체와 삼성 디스플레이(118명), SK하이닉스(13명), LG 디스플레이와 

사진 2. 첨단 전자 산업의 다양한 직업병 피해 사례를 담은 다큐멘터리 〈클린룸 이야기〉의 

한 장면. IPEN의 지원으로 반올림이 제작하여 한국 국회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상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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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5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5명) 등 다양한 기업의 노동자 179명의 총 38개 종류의 질병에 대한 

산재 보상 청구를 지원했다. 이 179명 중 2023년 7월 현재까지 총 98명의 노동자들이 23개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았다. 대부분 한국에서 최초로 전자 산업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질병들로 림프조혈기계 암(38명;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유방암(16명), 뇌종양(13명), 폐암(6명), 난소암(3명), 

그리고 대세포신경내분비암, 흑색종, 췌장암, 골육종(각 1명) 등 직업성 암이 가장 많다. 루푸스(3명), 다발성 

경화증(3명), 파킨슨병(2명), 전신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신경섬유종(각 1명) 등 희귀난치성 질환도 있다. 

그밖에 신부전증(2명), 방사선 노출(2명), 우울증, 피부질환, 그리고 생식건강문제(불임)도 산재로 인정받았다.

반올림은 해당 피해 노동자 개인의 보상을 넘어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에도 기여했다. 특히 산재 보상을 판정할 

때 피해 노동자에게 지나친 입증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사회 의제화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2 

산재보상을 위한 입증 부담은 매우 오래되고 흔한 문제인데 첨단 전자 산업에서 발생한 직업성 암과 희귀 

질환에서는 특히 심각하다. 암이나 희귀 질환들은 직업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고, 첨단 전자 산업의 

작업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전통적인 측정 방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평가 가능한 일부 

유해 요인들이 있더라도 사업주들의 정보 제공 거부 때문에 이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해 노동자들이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반올림은 피해 노동자들을 도와 수년이 걸리는 행정소송을 수행하여 이런 한계를 돌파하는 판결을 여럿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 LCD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에 대하여 질환의 희귀성과 첨단 전자 산업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입증의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2017년 대법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이 특히 

중요한 점은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관련 기관의 조사 지연 등으로 입증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이를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3.

입증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들이 반복되자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산재 판정 절차의 

개선책4을 발표했다. 2018년 8월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5 또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상병들과 다른 업종에서의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전자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직업성 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직업성 암의 산재 청구 수가 늘고 산재 인정률이 개선되었다.

2) 전자 산업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보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첨단 전자 산업의 노동 환경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연구, 특히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지식과 정보의 부재는 노동자 건강권과 산재 보상권에 심각한 제약과 위협이 된다.

이에 반올림은 초기부터 한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사용과 노동자 건강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전현직 노동자들의 제보를 직접 수집하여 노동자들의 질병과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연구자들과 함께 분석하기도 했다. 국내외 노동보건 관련 행사나 학술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첨단 전자 

산업 노동보건 문제를 알리고, 국내외 산업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기업, 학계가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해왔다.6 7 

이와 같은 활동의 성과로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반도체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 및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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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노동자의 암에 대한 역학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8 9 10 11 대학교 및 독립 연구단체 소속의 학자들도 

산업보건 전문 학술지를 통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첨단 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과 

희귀질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거나12 기존 연구들을 종합 검토하여 반도체 노동자의 생식건강과 암 위험을 

경고하는13 14 등 노동자들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논문들이 있다. 반올림에 제보된 질병 사례들의 작업환경 상 

특징을 탐색하거나15 반도체 공장 사용 화학물질 내에 함유된 발암물질의 존재16와 노출위험17, 기존 유해 화학물질 

노출 관리18 및 노출평가 방식의 한계19 등을 확인하고 경고하는 연구 논문들도 다수 발표되었다.

반올림은 노동자와 사회 구성원들의 정보 접근권을 위해서도 적극 활동해왔다. 노동 환경의 안전보건 정보 공개 

청구와 소송,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운동,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운동 등 다각도에서 

노력해왔다(부록 3 참조).

3) 전자 산업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실천을 촉진하는 활동

반올림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험제도 등 법, 제도, 정책의 개선뿐 아니라 첨단 전자 산업 각 기업의 책임과 

노력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 피해 노동자와 가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조직하였다.

전자 산업 기업을 상대로 한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23일 동안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벌인 노숙 농성이 있다. 이 농성의 발단은 2012년 말 삼성이 반올림에 대화를 제안한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황유미 씨 등 백혈병 피해자 5명의 

산재 보상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삼성은 원고들이 소송을 포기하면 회사가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법정 밖에서 사건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피해 가족들은 토론을 

통해 정부의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포기할 수 

없고 삼성이 소송과 별개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의향이 있다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하여 삼성에 전했다.

이후 10개월간의 실무 협상을 거쳐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세 개의 의제를 정하고 

2014년에 마침내 반올림과 삼성의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삼성은 약속했던 의제의 

논의를 거부하고 대화를 중단시킨 후 외부 인사들로 

‘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런데 정작 2015년 7월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삼성은 권고안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스스로 만든 보상 기준을 발표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올림은 삼성의 

사회적 대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본사 

앞 노숙 농성을 벌였고 이를 거점 삼아 수많은 피해 

노동자와 가족, 활동가,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를 

모아나갔다. 

사진 3. 서울의 삼성전자 본사 앞 반올림 노숙 농성장 앞에 강인한 

반도체 노동자를 상징하는 조형물(나규환 작)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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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투쟁의 성과로 반올림은 2016년에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2018년에는 마침내 직업병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체계에 대해 삼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20 21 합의의 내용은 조정위원회가 만들었으며 반올림의 

최초 요구안에 담겨있던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반영되었다. 전현직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한 보상 시스템은 

2019년 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0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반올림과 삼성이 합의한 주요 내용

2016년과 2018년에 반올림과 삼성이 합의한 재발방지대책, 직업병 피해에 대한 사과, 그리고 보상 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재해예방대책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재해예방대책의 두 축은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와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만 위원회의 확인과 점검 시스템 구축’이었다.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에는 삼성의 ‘보건관리팀’ 조직과 규모 및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존 시스템 중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외부 기구인 옴부즈만 위원회는 총 3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한 뒤 몇 

가지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긴 채 종료되었다. 옴부즈만 위원회 활동의 한계로 가장 주목할 점은 삼성의 비밀주의 

때문에 조사 활동부터 개선안의 이행까지 다각도로 제약을 받은 점이다. 그럼에도 독립적인 외부 기구를 통한 

사회적 감시를 한사코 거부했던 삼성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나마 외부 전문가들의 감시를 받도록 한 것은 값진 

성과였다22. 실제로 다음과 같이 삼성의 안전보건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다.

•	 중대유해물질을 선정하여 공급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

사진 4.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왼쪽),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가운데),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2018년 프레스센터에서 중재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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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

•	 직무-노출 매트릭스(Job-Exposure Matrix) 구축 방안

옴부즈만 위원회가 발간한 종합진단 보고서, 이행점검 보고서, 활동 백서는 현재 옴부즈만 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ombuds.org/)에 공개되어 있다.

2018년 보상에 대한 합의 당시, 조정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삼성은 정부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500억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하기로 하였다.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이 기부금의 목적은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취약한 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b. 삼성의 사과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서울에서 반올림과 삼성의 공식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23 김 사장의 발언에는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는 공식 사과도 포함되었다.24

황상기 씨는 이에 대하여 “오늘 삼성 대표이사가 한 사과는 솔직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사실, [삼성이] 반올림에 가한 수많은 기만과 모욕, 직업병의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생각하면 그 

어떤 사과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의 사과를 삼성의 다짐으로 보고 받아들이려 한다”라고 

평가했다.25 또한 그는 “직업병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노동자가 무슨 화학물질을 

쓰는지 알 수 있게 노동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6 또한 한국의 다른 삼성 계열사들과 다른 국가의 삼성 공장에서도 직업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회사에 촉구했다. 황상기 씨는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기억할 것을 촉구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딸 유미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우리 가족과 유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잊을 수가 없다. 무척 많은 

사진 5.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2018년 프레스센터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허리 

숙여 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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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기금을 관리하는 모든 분들이 이것[고통]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국의 주요 영자 신문인 코리아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삼성은 질병과 유해한 작업 환경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잠재적인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썼다.27

c. 건강피해에 대한 보상

삼성과 반올림이 합의한 보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보상의 대상은 반올림과 함께 활동한 피해자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대신 1984년 이후 한국에서 반도체 및 

LCD 생산에 종사한 모든 전현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2)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되어 삼성 사업장에서 삼성의 장비를 이용해 일하는 단기간 노동자 등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흔히 가장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가장 적게 보호받는다.

3) �보상이 위험성 평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암과 희귀질환은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65세 이전에 해당 

질병에 걸린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진단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질병에 따라 퇴사 후 진단까지 5년, 10년 

또는 15년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생식 질환과 자녀 질환도 기준은 다르지만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 �보상위원회는 독립적인 법률 법인이 운영한다.

5) �보상 대상 질병은 반올림의 노력을 통해 알려진 반도체 및 LCD 제조 노동자의 중증 질환 상당수를 포함하였다. 

혈액암(혹은 림프조혈기계암), 22종의 희귀암, 희귀질환(다발성 경화증, 루푸스 등), 생식기 질환(유산, 

사산), 자녀의 질환(종양, 각종 선천성 기형)이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업무와 관련 있는지 결론내릴 수 없는 질병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정위원회는 특정 질병들의 업무 관련성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최대한 많은 노동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전예방적 보상 방식을 고안했다. 이는 

유엔의 화학물질 협약들에서 사전 예방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과 유사하다.

2018년 이후 반올림의 주요 활동

2018년 이후로도 반올림은 직업병 피해자 지원, 전자 산업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 알 권리 운동 

등 기존 활동들을 지속하면서, 몇 가지 영역으로 확장했다.

1.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이른바 생식독성 피해의 예방과 보상을 위한 활동

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생식독성 피해와 그 자녀들의 건강 피해는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던 문제였다. 

반올림은 첨단 전자 산업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의 자녀가 입은 건강 피해 문제를 토론회, 기자회견, 산재보상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화했다.

반올림의 이러한 노력이 주요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면서28 노동자뿐 아니라 그 자녀의 건강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러일으켰고, 2021년 12월 노동자의 자녀 건강 손상도 직업병으로 인정하도록 추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일명 ‘태아산재법’의 국회 통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29 논픽션 작가 희정은 이 법 

개정 과정에 동참한 여러 사람들의 사연들과 함께 여성 노동권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부제: 우리 아이는 왜 아프게 태어났을까)〉를 출판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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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활동

2021년 1월 한국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것을 말함)’가 발생하였을 때 그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반올림은 여러 해 동안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왔다.

반올림은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오랜 노력 끝에 

산재보상을 위해 필요한 입증의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이끌어냈지만, 한국의 산재보험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가령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조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피해 노동자들이 몇 년씩 치료와 생계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반올림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직하여 제도의 문제를 폭로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해왔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정부 정책이 전반적으로 노동권을 억압하는 방향을 취했다.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법과 제도에서도 기존 개선 조치들을 되돌리거나 훼손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반올림은 안전보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악을 막기 위한 여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에도 함께하고 

있다.

3. 인간과 환경을 위한 화학물질 규제 운동

한국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법들을 ‘킬러 규제’라 비난하며 

화학물질 등록 대상 범위 축소 등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를 시도했다. 반올림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화학물질 

규제의 후퇴를 막고, 더 나아가 유해 화학물질들 뿐 아니라 유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과 화학물질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1

사진 6. 2022년, 반올림이 기획하고 작가 희정이 쓴 책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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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현장 안전보건운동

최근 몇 년 사이에 삼성 그룹 내 전기 전자 분야 계열사들에서 노동조합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반올림은 2021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협약을 맺고 직업병 대응 등에서 협력해왔다. 2023년 7월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삼성전자 제품을 제조, 판매, 수리하는 계열사 9개 노동조합들이 연대체를 꾸리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3무(無) 삼성’을 만들기 위한 현장 안전보건운동을 선포하였다.32 반올림은 

이 노동조합들과 함께 실태 조사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5. 작은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과 위험의 외주화 대응 활동

작은 사업장은 구조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나 권한이 부족하다. 위험하고 유해한 공정이 대기업에서 작은 

협력업체로 이전되어 더욱 위험해지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은 전자 산업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생산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공장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처럼 그 노동 실태와 피해가 대중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올림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안전보건 

운동 단체들과 다각도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7. 2023년 7월, 삼성 전자계열사 노조연대 9개 노동조합의 3무 삼성 운동 선포에 반올림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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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삼성

이 부록의 핵심내용

1. �알 권리란 지역사회와 작업장의 위험에 대한 정보에 관한 대중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화학물질 

안전 및 인권 원칙이다.

2.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정보 제공 의무는 

제한된 양의 정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다. 노동자는 일부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별 노동자가 ‘근로자 대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한국의 전자 산업 기업들과 정부는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며 화학물질 사용과 노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차단하여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아왔다.

4.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현장 내 화학물질 및 그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5.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써 보고서의 공개가 결정되었다.

6. �2018년 삼성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판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수용하여 정보공개를 막았다. 

7. �2019년 한국 국회는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한다는 예외 

조항이 없다.

들어가며

이 부록에서는 한국의 알 권리를 소개한다. 알 권리에 관련된 노동안전보건 이슈들, 알 권리 증진을 위한 반올림의 

활동들, 그리고 이 기본적인 화학물질 안전과 인권 원칙을 삼성이 어떻게 공격하고 훼손해왔는지를 다룬다.

알 권리란 무엇인가?

알 권리란 지역사회와 작업장의 위험에 대한 정보에 관한 대중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화학물질 

안전 및 인권 원칙이다. 알 권리는 국제 조약과 협약의 일부이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핵심 요소이다. 유엔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적하였듯 “유해물질 및 폐기물 노출로 인한 인권 침해 예방에는 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을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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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는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완화하고, 더 안전한 대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고, 치료 

및 구제를 제공하고, 의사 결정 및 정책 결정의 투명성, 참여 및 동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1

환경 및 지역사회 차원의 알 권리는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국제 사회가 합의한 내용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리우 원칙 10조는 “각 개인은 지역사회의 유해물질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 기관이 보유한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은 리우 원칙 10조를 기초로 2018년에 에스콰수(Escazú) 협정을 맺었다.3 이 협정은 건강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권리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권, 대중의 환경 의사결정 과정 

참여, 환경 관련 정의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4

알 권리는 산업 보건과 안전에도 필수적이다. 1990년 국제노동기구는 화학물질협약(제170호)을 확정했고, 

한국은 2003년에 이를 비준했다.5 6 이 협약 제18조는 노동자와 그 대표자들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정체, 유해성, 예방 조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유엔 독성물질과 인권 특별보고관은 노동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업무 중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있어 공중보건 상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7 알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나 기업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특히 이윤이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건강 및 안전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톡홀름 협약과 미나마타 협약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에 알 권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2019년 유엔 독성물질과 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 원칙과 노동자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8 이 중 제8 

원칙은 “모든 노동자는 알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도 포함된다”이다. 이 원칙에 

명시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정보에 대한 권리는 독성 노출에 관한 모든 노동자 권리 실현의 근간이다.

•	� 모든 노동자는 독성 및 기타 유해 물질에 대한 실제 노출 및 잠재적 노출에 대한 현재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 산업 보건 안전 정보는 노동자의 기술, 언어 능력 및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형태로, 사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교육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	� 국가는 노동자가 처하는 유해 및 위험에 대한 정보 및 직업병과 장애에 대한 역학 및 기타 증거를 생성, 

수집, 평가 및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다.

•	� 기업은 공급망과 자체 활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독성 물질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노출을 파악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	� 노동자는 산업 보건 위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리, 그 권리와 관련된 국가 

및 기업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자신의 권리가 악용 또는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있다.

한국의 노동자 알 권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2023년 8월 8일 일부 개정)에서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직접 정의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9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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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제29조)

•	� 법령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제34조)

•	� 유해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37조)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제42, 45조)

•	�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함(제53조)

•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대상물질 관리요령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제114조)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제115조)

•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려야 함(제125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제125, 132조).

이처럼 노동자의 알 권리를 직접 명시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장하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

1.  법에 열거된 정보들은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이나, 실제로는 노동자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 

한계로 작용한다. 노동자는 자신이나 동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안전보건에 중요한 정보라 해도, 법에 

나열된 것이 아닌 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그것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는 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에 따라 제한된다.

2.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들이 노동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 

제공자인 사업주 쪽에서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사업장에 갖추어 놓을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할 뿐이다. 노동자는 

그런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령 그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이를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다. 정보 전달의 부실함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사업주의 

‘게시나 공지’ 의무를 ‘노동자가 알게 할’ 의무로 강화하자는 대안10이 제기되었다. 그렇게 하면 사업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소통하게 할 것이다.

3. 노동자가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용자일 뿐이므로 노동자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 매우 제한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자 대표’가 참여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제 125, 132조).

4. ‘근로자 대표’를 통해서 제한적인 항목이나마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조차 실효성이 매우 낮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2021년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는 14.2%에 불과하며 노동조합 수는 총 7,105개11로 전체 사업장 

199만여 개12 중 0.36%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동조합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 다수의 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는 이 조항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근로자 대표’가 존재하더라도 정보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무용지물이다.  

오랫동안 반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왔기에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근로자 대표’가 존재할 수 없었고 최근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아직 과반수를 대표할 만큼 힘을 갖지 못한 상황인 삼성전자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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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재 보상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산재보험제도 상 노동자는 자신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할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노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뒤늦게 발병하는, 종종 퇴직 후 발병하곤 하는 

암 등의 질병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과거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퇴직 노동자는 사업주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대상으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경우, 산재 인정에 필요한 입증의 수준을 완화하여 판정하는 등 산재보험제도 운영을 개선하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환경 속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미래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일은 여전히 

사업주의 선의와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남는다. 

독성을 모르는 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삼성 노동자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 일하고 있다.  

만성 노출로 서서히 병들게 하는 발암성이나 생식독성물질, 심지어 단 한 번의 노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독성물질에 대해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 사례로서,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가 있다. 불산 저장 탱크의 밸브 고장으로 시작된 소규모 노출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결국 이를 수습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하기도 했다.

위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모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들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종합진단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2013년 4월에 실시한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종합진단 보고서에서는 불산 누출 

사고가 “실제 화학물질을 사용 및 취급하는 현장 라인(작업자, 관리자) 및 안전보건 스탭(Staff), 경영층 등 

모두에서 불산에 대한 독성, 취급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1차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한 노동자와 관리자들이 전체적으로 불산 뿐 아니라 사용 화학물질들에 대한 중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13

•	� 노동자들은 어떤 물질이 유해한가, 필요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등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에 관하여 질문받았을 때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하였음.

•	� 노동자들은 해당 물질 취급 경력이나 사용물질의 수와 관련 없이 전체적인 이해도가 낮았음. 예를 들어, 

취급물질 5개 내외인 원료공급 업무 담당자 또는 현장의 장비 담당자의 이해 수준이나 수십 가지 물질을 

관리하는 환경 안전 담당자의 이해 수준이 모두 낮았음.

•	�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 영업비밀이 포함된 물질들 중에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는 법적 관리대상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파악하고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 노동자들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은 2011년, 

2012년에 이미 다른 보고서들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아직 개선이 충분치 않음.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삼성의 전자 관련 계열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조사연구 결과,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하다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화학물질과 그 위험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였다. 이는 안전보건교육에서 이런 정보를 다루지 않아 노동자들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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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를 둘러싼 공방,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펼쳐지다

직업병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유가족이나 생존자들은 그들의 질병이 업무에 관련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 때 과거 취급 화학물질이나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삼성은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정부에 제출되어 공공 정보가 된 자료조차 접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해 왔다. 삼성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산재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매우 공격적으로 방해해온 것이다.

2014년,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20년 넘게 일한 이아무개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15 이씨의 가족들은 

소송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삼성은 이를 막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7년에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3년간 근무한 김아무개 씨가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16 김씨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노동부의 정보 공개 결정을 취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비극적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알 권리를 둘러싼 지난한 공방을 촉발했다. 두 사례 모두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일터에서의 화학물질 사용과 노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알 권리를 훼손하는 영업 비밀

여러 해 동안 전자 업계와 한국 정부는 화학물질 사용 및 노동자 노출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 

주장하며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가로막아 왔다.17 한국에서 최초로 알려진 전자 산업 직업병 피해자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이러한 삼성의 입장에 대하여 “처음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안전한 화학물질만 사용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18 삼성의 정보 차단은 화학물질 안전의 기본 원칙인 알 권리와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유엔 독성물질과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해 물질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정보를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19

사진 1. 황유미 씨 기일인 2018년 3월 6일, 황상기 씨가 앞장서 반올림과 지지자들이 

농성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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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보고서

한국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생산 공정 중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작업환경을 

평가하여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보고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 실태

•	�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정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	�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	� 단위 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

•	� 측정결과의 평가(노출기준 초과여부)

•	� 측정 방법(측정기기 및 분석기기)

•	� 대책 – 공학적, 관리적, 개인위생적 측면

•	�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삼성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제조 공정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는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독점적인 레시피나 절차를 적지 않는다. 대신,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작업장 내 화학물질과 그 수준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화학물질 정보를 요구한 소송,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다

이아무개 씨의 질병과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이 씨의 유족과 반올림은 2014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20 이 소송은 이 씨의 질병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독성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이었다.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고용노동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8년 

대전고등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고서 공개를 명령했다.21 법원 판결에 따라 제3자도 

안전보건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

이에 김아무개 씨와 반올림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청원과 소송을 제기했다. 22 고용노동부는 이에 동의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산재보험 보상을 청구한 노동자에게 작업환경측정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은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에서도 

강조했다. 2018년 4월 발간된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종합진단 보고서에서는 ‘공정별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작업환경측정 결과(유해인자와 그 측정치), 안전보건진단보고서의 주요 결과,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자료는 해당물질에 대한 노출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재직 및 퇴직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유족,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산재신청을 하거나 산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유족의 대리인 등에게는 근무 당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23 

삼성의 반격

삼성은 고용노동부가 공개를 명령한 정보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며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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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4 삼성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25 2018년 삼성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화학물질에 

대한 보건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가 국가 안보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었다. 언론은 이 정보가 공개되면 중국 

경쟁업체에 이익이 되고 한국 경제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면서 앞 다투어 삼성의 입장을 홍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공개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삼성의 주장을 수용했다.26 삼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통한 정보 공개를 차단해달라는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27 그 결과,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이름, 사용량, 사용용도, 측정 장소 등 주요 정보를 숨긴 채 심하게 편집된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었다. 이 결정은 사실상 노동자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것...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영업비밀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 상황을 요약했다.28

알 권리 차단을 입법하다

2019년 국회는 삼성의 주장을 반영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했다.29 개정법은 금방 ‘삼성 보호법’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불투명한 의사결정: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지정, 변경 및 관련 정보의 공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은 비공개로 

구성된다. (제9조, 제9조의22, 제7조)

기존 법률과의 충돌: 개정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취지와 상충된다.30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정보공개 요건과 달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없다. (제9조의2)

모호한 범위: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된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정보이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9조의2)

정보사용 제한: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금지 범위가 극도로 광범위하다. 산업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예외로 두지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산업기술’의 범위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보다 훨씬 넓다. (제14조의8).

정보기관에 사법 절차를 초월한 권한 부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에는 “필요한 조치”에 대한 요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정보수사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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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정보 공개 금지 사례 

경향신문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금지될 고용노동부의 정보 공개 사례를 보도했다:31

•	� 2009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사용된 감광제 50종 가운데 6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벤젠이 검출된 사실.

•	� 2010년에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벤젠이 계속 사용되었지만,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	� 2009년 6개월 동안 삼성 기흥사업장에서 고농도 유독가스를 알리는 가스감지기 경보가 총 46회 

울렸지만 노동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사실.

•	� 2013년 삼성 기흥사업장에서 가스 감지기가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유독가스 누출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	� 2013년 삼성 화성사업장에서 2,0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한 사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이러한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32 33 산업기술보호법의 영향으로 현재 다음과 같은 방대한 정보가 비밀로 주장되고 

있다:

•	� 작업장 내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유해성

•	� 질병과 작업 환경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역학 조사 보고서

•	� 이미 논문과 서적에 공개된 클린룸의 개략적인 구조

•	� 해당 기술과 무관한 청소노동자가 노출된 유해환경 정보

•	� 산재 신청 노동자의 근무 시간

111페이지에 달하는 〈2022 삼성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는 알 권리를 단 한 번 언급하고 있지만, 

국가핵심기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삼성이 어떻게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34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인하여 아픈 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삼성은 이를 은폐하고 그 대신 보안 관련 ‘지속가능성’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 2.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반올림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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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의 사과, 반복되는 법 개악 시도

2020년 2월, 15명의 국회의원이 산업기술보호법을 ‘삼성 보호법’으로 만든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35 8개월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더욱 악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의 개정안은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산업기술을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아픈 노동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우선 삼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명했다.36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추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1년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37

첨단산업을 위한 법 제정과 알권리 악화

2022년, 국회의원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규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38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반도체 기술도 

국가 첨단기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국가핵심기술로도 정의된다. 즉, 새로운 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대한 모든 정보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존재하는 

알 권리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알 권리 제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알 권리 법안 발의

2022년 9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세 법률에 알 

권리 조항을 강화하는 알 권리 법안을 발의하였다.39 40 발의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었다:

•	� 사업주에게 전·현직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데이터 공개 의무 부여

•	� 무분별한 정보 은폐 방지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공개 범위 개선

•	�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와 관련한 국가핵심기술 연계 조항 삭제

발의된 법안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악법의 악화

2022년 12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41 기존의 법은 외국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법은 외국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의 이유로 국가 안보가 

언급되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알 권리 훼손의 심화에 대한 조치는 개정된 법에 들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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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전자 산업의 특성과 화학물질 안전

이 부록의 핵심내용

1. �전자 산업은 화학물질 집약적인 산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수백 가지의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를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시키며, 전자 폐기물이 되어 독성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2. �전자 산업은 화학물질 강도가 높고 여성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과 화학물질 안전은 깊은 관련이 있다. 

3. �여성 화학물질 안전의 핵심 요소에는 정보의 부족, 성별 측면을 무시한 환경 평가, 노출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학적 차이, 화학물질 고 감수성 시기의 고유성, 직업적 노출 유형의 차이, 소비재 노출 유형의 차이, 

화학물질 안전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의 불평등 등이 있다.

4. �전자 산업 여성 노동자 건강 문제에는 신장암, 림프종, 백혈병, 자연 유산, 유방암, 생식계 암, 자궁내막증, 월경 

이상 등이 있다. 

5. �1990년대 미국 반도체 업계는 에틸렌글리콜에테르 사용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의 유산율이 일반 인구의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아시아에 그 문제를 외주화했다.

6. �전자제품 생산은 사전 주의(precaution), 예방(prevention), 알 권리, 오염원 부담, 대체, 책임 및 보상 등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의 핵심 원칙들을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7. �2019년 유엔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은 직업상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15개 원칙을 제시했다.

전자 산업은 화학 집약적이다.

전자제품은 블록버스터급 소비재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과 기타 물질들에 의존하고 있다.1 2 3  

이들 중 상당수는 유해하나 규제가 취약하여 종합적인 보건 안전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생산 과정의 

위해가 발생하고, 소비자는 사용 중에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며, 제품이 전자 폐기물이 될 때 독성 화학물질이 

방출된다. 전자제품의 유해 화학물질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도하는 글로벌 정책 협약에서도 국제적 

우려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부록 5 참조).

유감스럽게도 유해 화학물질의 인체 건강 피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노동자의 질병과 사망에서 얻어졌다. 

2017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278만 명의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불건강한 노동 조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4 유엔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은 “노동자 사망 중 80퍼센트 

이상은 직업병에 의한 것이다. 이 중 약 절반이 독성 화학물질, 살충제, 방사선 등 유해 물질에 의한 것이며, 

그 규모는 과소 추정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5 유엔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은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 원칙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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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 보호에 관한 인권 의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은 위기에 처해있다. 

30초마다 한 명의 노동자가 독성 화학물질, 살충제, 방사선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다.6 2021년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서는 “매년 십억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 상의 

오염물질, 먼지, 증기, 흄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라고도 지적하고 있다.7 학술 문헌들도 전자제품 생산 시 

인체 건강에 대한 위협을 기록해 왔다.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 위치한 제조 시설에서 암, 폐 질환, 생식 장애, 

자녀의 선천성 이상, 근골격계 문제 등 심각한 질병들이 확인된 바 있다.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사회도 전자제품 제조로 인한 오염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생산의 원조 격인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오염 지역(슈퍼펀드 구역)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17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방에도 유사한 오염 지역들이 존재한다. 전자 산업의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로 인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고 접근하기 어렵다. 업계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려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강력하고, 투명성 

향상과 건강 보호 옹호에 나설 수 있는 진정한 독립적 노동조합에 대한 업계의 반대가 격렬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 산업의 실제 비용이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취약 계층인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 세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전자 산업이 해외 및 자국 내에서 환경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례 연구 1: 삼성의 미국 수질 오염

최근 삼성전자에서는 수질 오염 이슈가 있었다. 삼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크게 부각된 바 있다. 2021년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약 25만 리터의 유독성 

폐수를 강 지류에 유출한 것이다.18 규제 당국은 이 방류가 불가피한 ‘천재지변’이라는 삼성의 주장에 동의했고, 

삼성은 벌금 한 푼 내지 않았다.

2022년에도 같은 삼성 공장에서 300만 리터 이상의 독성 폐수를 같은 강 지류에 방류했고, 유출은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19 규제 당국은 “전체 지류에서 살아남은 수생 생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20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삼성은 텍사스 주 환경상을 받았고 주지사는 삼성과 다른 수상자들이 “텍사스 주의 

천연자원 보호라는 높은 소명에 바친 시간과 재능, 재화”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21 이 사건은 아직 규제 

당국에서 조사 중이다.

 

사진 1. 미국 텍사스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된 삼성반도체 누출 사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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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박닌 공장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매우 많은 양의 독성 폐수를 환경으로 방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례 연구 2: RCA의 대만 지하수 오염

미국 회사인 RCA는 1960년대에 대만에서 텔레비전 생산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1992년 공장을 폐쇄했다. 2년 후, 공장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과 기타 독성 

물질들이 발견되었다.22 23 이 공장에서 일했던 대부분의 노동자는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대만 산업재해 피해자 

협회(TAVOI)의 도움으로 수백 명의 전직 노동자들이 각종 암, 유산 및 기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회사 경영진이 독성 화학물질 오염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1992년 부지를 매각할 때 이 정보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1998년 대만 환경청은 이전 RCA 공장을 “영구 오염” 지역으로 지정했다.24 과학자들과 변호사들은 공장에서 

사용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 독성 물질 31종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과 벤젠이 포함되어 

있었다. 노동자들은 환기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였으며 보호 효과가 없는 종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아무런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회사 경영진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공장의 독성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하수를 노동자의 식수, 개인위생, 요리 용도로 사용했다. 노동자들이 사용한 물 속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는 식수 제한 기준보다 1,000배 이상 높았다. 반면 공장 관리자들은 조용히 병에 든 생수를 마셨다.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4개 외국 기업들이 소송에 연루되었고 이들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고 보상을 회피하려 

노심초사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수십 년에 걸친 법정 소송이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승소 판결들이 

하나둘씩 나왔다. 2017년, 외국 기업들 모두의 책임이 확정되었다. 2018년에는 대법원이 노출과 암 등 중증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에는 노동자들의 두 번째 집단 소송이 승소했고, 이를 통해 

아직 암에 걸리지 않은 노동자들도 비가역적인 DNA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들의 불안감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2022년에는 대법원이 전직 노동자들에게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독성 화학물질 노출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25

사진 2. 재판이 진행 중인 대만 고등법원 앞에서 전직 RCA 노동자들이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절대 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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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값싼 노동력과 화학물질 규제 기반이 부족한 국가에 자리 잡은 외국 기업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RCA 등의 기업들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외부화했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염에 대한 비밀 유지에 있었다.

사례 연구 3: 한국 삼성전자 인근의 물고기 폐사

2014년 10월 31일, 대한민국 수원시 삼성전자 옆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26 환경단체27, 

인권단체28및 지역 단체들이 함께 삼성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을 구성했다.29 하천의 물을 채취해 실험실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가 검사한 샘플에서 시안화물(청산가리)와 클로로포름 등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30 그러나 삼성이 실시한 검사에서는 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31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사 결과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삼성에게 사용 화학물질 목록 공개를 요구했다. 

수원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삼성은 조사 협조를 거부했다.

조사 과정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전문가들은 물고기 폐사가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32 이들은 

수원시에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는 국내 최초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했다.33 이 조례는 크고 작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수원시, 기업 등이 화학사고 위험과 대응,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화학사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34 이 위원회의 활동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립해 인근 시설의 

화학물질 목록과 배출량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35

사진 3. 활동가들이 삼성의 물고기 학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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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화학물질 안전

여성과 화학물질 안전의 관계는 정책 결정에서 대개 무시되어왔지만,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전자 산업 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36 37 화학물질 안전을 달성하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여성은 일반적으로 독성 물질과 폐기물로 더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더 적다. 

여성 화학물질 안전의 기본 요소들과 각각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젠더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젠더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 성별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노출 경로나 화학물질 노출이 여성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 

결과, 현행 노출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평균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여성과 어린이 

보호에 취약하다. 또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 등 젠더와 관련된 데이터와 연결할 수 없다면 

해당 직업의 여성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할 수가 없다. 성별에 따른 유해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보호 및 예방 조치의 설계와 실행을 개선할 수 있다.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환경 평가 등의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성별 측면을 무시한다: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환경 평가 등의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성별 측면을 무시한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감수성의 성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화학물질 관리 조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활동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다루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워크숍에는 여성이 제일 먼저 정보를 얻는 것이 이상적일 

때가 많은데도 남성 가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많은 권장 사항(예: 폐기물 취급)이 

가정에서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 및 폐기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성별 평가를 

실시하고, 성 인지적 지표 및 활동을 수립하며, 종료 후에도 성별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생리학적 차이로 노출과 그 영향이 다르다:생리학적 차이로 노출과 그 영향이 다르다: 여성과 남성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사진 4.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경 삼성전자 본사 폐수처리시설에서 유독성 폐수가 

방류되어 물고기들이 폐사했다. 폐수는 삼성중앙교 상류 우수관을 통해 원천리 하천으로 

방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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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신체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체계가 다르다. 일생 동안 여성들은 태아가 

발달하는 동안 태반을 통해 그리고 수유 중인 아기에게 모유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여성의 체지방 함량이 높은 경향을 고려하면, 지용성 화학물질 노출은 특히 

성별과 관련이 크다. 태아 발달 중 노출은 평생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조산, 선천적 결함, 소아 및 성인 

질환과 같은 유해한 영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악영향이 여러 세대에 걸쳐 미칠 수도 있다. 

점점 더 많은 화학물질이 다세대 및 세대 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노출은 자손(F1)뿐만 아니라 그 자손(F2), 심지어 그 다음 세대(F3)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별에 따라 고유한 고 감수성 시기가 있다:성별에 따라 고유한 고 감수성 시기가 있다: 남성과 여성은 화학물질 노출의 영향이 특히 클 수 있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 여성의 경우 청소년기, 임신, 수유기, 폐경기가 이러한 시기에 포함된다.

성별에 따라 직업적 노출 유형이 다르다:성별에 따라 직업적 노출 유형이 다르다: 여성과 남성 모두 직업상 화학물질 노출을 경험하지만 

지역, 직업, 정보 접근성에 따라 노출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살충제 살포에 관여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농작물을 심기 전 작물의 그루터기와 폐기물을 태우는 전통적인 관행으로 

인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미용실 종사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취급하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가정에서도 청소용제, 가정용 살충제, 농약에 

오염된 의류 세탁, 주방에 보관 중인 살충제나 스프레이 장비, 쓰레기 처리 등을 통해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베트남 전자 산업에서는 노동자의 60%가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이다.38 베트남 규제 

당국이 지적했듯 “여성은 대부분 기술직이나 관리직을 맡지 않는다. 그리고 업계의 고위 관리직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39 여성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생산 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직급에서 

일한다.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로 인해 여성은 독성 화학물질 노출에 더 민감하고 취약해지며 건강 

위험에 처하게 된다.

성별에 따라 소비재 노출 유형이 다르다:성별에 따라 소비재 노출 유형이 다르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범위의 소비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 위생용품을 사용하며 화학물질이 포함된 청소용제를 

사용하여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종류의 제품 사용까지 함께 고려하면, 노출되는 

화학물질 유형에도 차이가 생긴다.  

환경 및 화학물질 안전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이 불평등하다: 환경 및 화학물질 안전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이 불평등하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권이 더 

제한적이며, 이는 가정 내 의사 결정뿐 아니라 의회와 정부 고위직을 통한 대표성도 적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화학물질 및 폐기물 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자, 훈련자, 의사결정권자로서 여성의 역할은 

저평가, 저활용되고 있다. 교육, 자원, 사회적 보호, 자금 조달, 역량 강화 및 훈련, 전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 이는 노출 시나리오의 차이를 만들고,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성 인지적 대응 정책의 개발을 저해한다.

여성과 화학물질 안전이라는 주제는 전자 산업과 매우 관련이 깊은데, 그 이유는 여성들이 20세기 초부터 

전자 제품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저임금으로 인해 전자 산업이 대량 생산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한 엔지니어링 위키에 따르면 “전자 산업은 1960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을 고용한 

산업”이었다.40

미국에서는 1969년부터 2001년까지 IBM에서 사망한 노동자 32,000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 생산직 노동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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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종과 함께 뇌암, 신장암, 췌장암이 과다하게 발견되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신장암, 림프종,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기대치보다 높았다.”41 이후 회사는 이 연구 결과의 출판을 막으려 했다. 몇 년 후 다른 

연구에서는 임신 초기에 전자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솔벤트 노출이 자연 유산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42

이후 수십 년 동안 전자 산업은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로 이전하면서 대기업보다 화학물질 관리 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수많은 소규모 하청업체와 복잡한 공급망을 사용하여 급성장했다. 아시아에서는 여성이 주요 노동력을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이 값싸고 인내심이 강하며 순종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젊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생활하는 데 익숙하고 권위 앞에 공손하도록 이미 배웠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43 197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에서 전자제품 조립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100만 명이었으며, 그중 

90%가 여성이었다.44 그 이후로 전자 산업은 크게 성장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들이 받은 영향을 보여주는 두 

곳이 대만과 대한민국이다(위의 사례 연구 2번과 아래의 미국에서 아시아로의 외주화 피해를 참고 바람).  

1970년대에 많은 초국적 기업들이 대만에서 전자 제품 제조를 시작했다. 젊은 여성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였고 

그로 인한 직업병으로 고통받았다. 여기에는 필코-포드(Philco-Ford)와 미츠미(Mitsumi) 공장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로 사망한 여성들도 포함된다.45 1990년대에 규제 당국은 RCA가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및 기타 독성 화학물질로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직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암과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6  

한국에서는 역학 자료 분석을 통해 반도체 가공 업무에 종사한 여성들에서 자연유산, 선천성 기형, 생식 능력 저하 

등 생식 위험을 시사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47 이후 20~39세에 해당하는 첨단 전자 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생식 

위험을 조사한 결과 자연유산과 월경 이상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8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기흥 공장의 백혈병 및 비호지킨 림프종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 17명의 환자들 중 11명이 여성이었으며 모두 

30세 이하였다.49

여성 및 화학물질 안전 문제는 전자제품 수명 주기 상 폐기 단계(전자 폐기물)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년 약 5,400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하며, 현재의 관행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그 양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50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전자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작업에는 

케이블을 태우고, 산성 욕조에 넣고, 장비를 부수고, 납땜된 부품을 분해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의 비공식적이고 원시적인 전자 폐기물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납, 카드뮴, 크롬,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폴리염화비페닐,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에 대한 환경 노출이 임신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고농도로 만연해 있다”라고 한다.51  전자 폐기물에 포함된 독성 

물질에 노출된 여성은 “빈혈, 태아 독성, 호르몬 영향, 생리 주기 불규칙, 자궁내막증, 자가 면역 장애, 생식계 암에 

걸릴 수 있다.”52

화학물질 피해, 미국에서 아시아로 외주화되다

전자 산업 화학물질 피해가 미국에서 아시아로 외주화된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여성 노동자의 

유산율이 일반 인구의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데이터 분석 결과, 

에틸렌글리콜에테르(EGEs)가 유력한 자연유산 원인물질로 지목되었다. 이 물질은 값이 싸며 반도체 제조 공정 

중 감광제 및 칩 세정제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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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미국 산업안전보건국은 EGEs에 대한 노출허용기준을 낮추자고 제안했고, 결국 미국 기업들은 이 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켜야 했다. 그러자 미국 기업들은 칩 공급을 위해 한국으로 눈을 돌렸고, 삼성 및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와 계약을 맺었다. 2009년 이 두 기업에서 채취한 샘플로 데이터를 시험 분석한 결과 반 이상의 

샘플에서 EGEs가 발견되었다. 2015년 후속 검사 결과, 두 대기업의 샘플에서는 EGEs가 음성으로 나왔으나 

규모가 작은 한국 기업의 샘플에서는 EGEs가 발견되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 

업계는 “사실상 미국 노동자의 노출과 해외 여성의 노출을 맞바꾼 셈이다.”53 2015년에 발표된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첨단 전자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유산 및 월경 이상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4 저자들은 

이 데이터가 “생식계 유해요인에 대한 지속적 노출”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한국 정부는 전직 여성 반도체 노동자의 불임이 직업병이라고 최초로 인정했다. 김 씨는 삼성반도체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며 유산과 기타 건강 문제를 겪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결정문에서 김 씨가 “에틸렌글리콜과 같은 

유기 화합물에 노출되었다”라고 했다.55

전자 산업은 화학 안전 및 인권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전자제품 생산 과정에서는 사전 주의(precaution), 예방(prevention), 알 권리, 오염자 부담, 대체, 책임 및 

보상 등과 같은 주요 화학물질 안전 원칙의 위반이 일상적이다. 인권 분야의 화학물질 안전 핵심 원칙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을 승인했다.56 2022년 유엔 

총회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편적 인권으로 선언했다.57 또한 202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이자 권리로 포함시켰다.58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기업은 “반드시” 기업 활동을 통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피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은 이러한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운영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해야 한다.59

사진 5. 딸과 함께 집에 있는 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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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은 직업상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15개 원칙을 발표했다.60 이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2. �국가는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3. �기업은 직업적으로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4. �직업적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요인 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5. �노동자가 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 확장된다. 

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증거를 왜곡하거나 프로세스를 조작하는 것과 지속적인 노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7. �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동자를  보호하면 가족, 지역사회,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8.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알 권리를 포함하여 알 권리가 있다. 

9. �독성 물질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정보는 절대로 기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10.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분리할 수 없다.

11. �모든 노동자, 노동자 대표, 공익제보자 및 권리 옹호자는 협박, 위협 및 기타 형태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12.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는 노출 시점부터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노동자나 그 가족이 효과적인 수제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

 

14.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범죄다. 

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국경을 넘는 사례에 대한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4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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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전자 산업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우려

이 부록의 핵심내용

1. �2009년, 전기전자제품 생애주기의 유해 화학물질이 세계적인 우려 사안이라는 데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동의했다.

2. �2011년 32개국 정부, 산업계, 공익 NGO 대표들로 구성된 유엔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중요한 

정책 권고안이 나왔다. 이 권고안은 설계, 생산 및 사용, 폐기를 아우른다.

3. �2012년 미공중보건학회(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에서는 알 권리와 독성 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옹호하는 “세계 전자 산업 노동환경보건 개선(Improving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in 

the global electronics industry)”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4. �제3차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3)에서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괄하는 유엔 협약의 〈글로벌 행동 

계획(Global Plan of Action)〉에 전자제품의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5. �2015년 제4차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4)에서 100개 이상의 국가들은 전자 산업 노동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 산업에 대한 2011년 권고사항〉 및 다른 조치들을 실행할 것을 재차 권장했다.

6. �2023년 제5차 화학물질관리국제회의(ICCM5)에서는 10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화학물질에 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Global Framework on Chemicals)〉를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따라 

전자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및 기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제6차 회의(ICCM6)에서 이에 대한 

추가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들어가며

부록5에서는 전기 및 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이 어떻게 국제 이슈가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유엔 협약에 

따른 주요 결정 및 권고 사항과 보건 전문가 단체의 중요한 권고안과 결의안도 포함되어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유엔 협약

〈국제적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AICM)〉은 화학물질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엔 환경 단위에서 

주도한 국제 정책 협약이다. 2006년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s 

Management, ICCM)에서 SAICM을 채택하며 각국 정부들과 다른 참가자들은 아동, 임신한 여성, 가임기 

인구, 노인, 빈민, 노동자, 그리고 다른 취약 집단들의 건강과 환경에 화학물질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더 나은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1 이들은 화학물질 관리가 어느 정도 진보하기는 하였으나 

세계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며 여전히 전 세계 환경은 수백만 명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공기, 물, 토양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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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자 산업 유해 화학물질을 국제 이슈로 인정

2009년 제2차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2)에서 아프리카 지역과 페루는 전기전자제품 생애주기의 유해 

화학물질을 신규국제정책 이슈로 삼자고 제안하였고 100개국 이상이 동의하였다. 2 이 회의 결정문에서는 

전자폐기물 문제와 전자제품 생애주기 모든 단계에 대한 고려 및 유해 화학물질 단계적 제거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이 회의 참가자들은 “전기전자제품의 생애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고 평가하기 위한” 워크샵을 열어 그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권고를 만들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워크샵이 열렸다.

2011년, 실천을 위한 중요한 정책 권고

2011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바젤협약 사무국, 스톡홀름협약 사무국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전자제품 생애주기에 대한 워크샵을 열었다. 베트남을 포함한 32개국 정부*와 기업, 공익 NGO들이 비엔나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 참가국들이 전자제품의 디자인, 생산, 폐기물 투기 발생 국가들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의 권고는 유난히 확고했다. 비엔나 회의를 통해 전자 산업 화학물질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종합적 

국제정책 권고가 만들어졌다.3  이 권고는 전자제품 생애주기에 따라 업스트림(설계), 미드스트림(생산과 사용), 

다운스트림(폐기물)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전자제품 생산 분야에 대한 핵심 권고 중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 정부, 정부 간 기구, 민간 부문을 포함한 비정부 기구들과 여타 주체들은 더 청정한 생산 기술의 사용과 

폐기물 최소화, 더 안전한 대체물질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과 

공해 예방을 독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	� 생산자와 제조업자들은 화학물질 노출의 저감을 우선시해야 하며, 그 일차적인 방법은 가장 유해한 

물질과 생산공정-특히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SoC(우려물질, substances of concern)에 노출시킬 

수 있는 공정-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PBT(잔류성, 생체축적성, 독성 물질),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 및 발달독성 물질), 신경독성물질, 신경발달독성물질, 호흡독성물질, 

면역독성물질, (특정)장기나 계통 독성 물질, EDC(내분비교란물질) 등이 SoC에 포함된다. 

•	� 구체적 보호 및 예방 대책4  

	 -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위험(risk)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 �이 때 대체(substitution)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즉, 사업주는 해당 (물질이나 공정의) 사용 

조건 하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화학물질이나 공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성이 덜한 화학물질이나 공정으로 대체하여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회피해야 한다.

	 - �해당 활동의 특성 상 위험의 제거나 대체가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와 예방 대책을 적용하여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작업 공정과 기술적 제어의 적절한 설계, 적합한 설비와 물질의 사용을 통해 업무 공간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발생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 적용;

*	 �이 회의에는 전자제품 제조 국가(중국, 체코,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와 전자 폐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중국,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페루, 필리핀, 
탄자니아, 태국, 베트남, 잠비아)의 정부 대표 32명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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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절한 환기나 조직적인 대책 등 위험이 발생하는 원천 수준에서 일괄적인 보호대책을 

실행하는 조치 적용; 

		  ◦ �다른 방법으로는 노출을 예방할 수 없는 경우, 개인 보호구 등 개별적인 보호 대책을 실행하는 

방법

•	� 환경적으로 적절치 못한 기술과 제품으로서 금지되거나, 심각한 환경 훼손을 초래하거나, 인간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른 국가로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5 

•	�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들과 제품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인간과 환경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 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하청업체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들이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기업들은 

하청업체가 노동자와 주변 지역사회를 보호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 생산업자와 제조업자들은 정부의 감독과 노동자 및 지역사회 대표자들의 전적인 참여 하에 다음을 

확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적절한 관련 정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 �해당 업체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종합적인 직업 관련 건강 조사;

	 - �제조와 생산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해물질의 배출과 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산업위생 및 환경 모니터링;

	 - �노동자 건강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역학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자료(와 적절한 재원)에 

대한 접근성;

	 - �이러한 자료들에 기반하여 노동자 건강을 보전 보호하기 위한 실행 계획;

	 - �주변 지역사회에서 전자제품 생산설비로부터의 오염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와 생산업자들은, 특히 

취약 인구층의 보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제어하기 위해, 보건 연구자들 및 조사자들과 

협력해야 함.

•	� 각국 정부들은 세계인권선언(국제연합에서 1948년에 채택; 단체교섭권은 단결권과 노동조합 결성권 

하위에 포괄되어 있음-제20조와 23조)에서 기본 인권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1949년에 채택된 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에서도 명백히 다루고 있다. 이 

두 가지 권리들에 의거하여 전자제품 생산의 생애주기 각 단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기 보호를 위하여 조직할 권리;

	 - �보건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권리; 

	 - �일터의 효과적인 안전보건 보호를 감시하고 강제하기 위한 역량의 개발을 위하여 훈련을 받을 권리; 

	 -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을 거부할 권리 및 이 권리의 실행에 따른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행동할 권리 및 ‘내부고발자’ 보호)(ILO, 1998);6

•	�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독성 노출 피해자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책임을 묻고 보상하는 제도를 각국 

정부가 개발하고 실행할 것을 권한다. 전자 산업에서는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며, 이러한 물질들 

대부분이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검사 및 규제되고 있고, 공정 화학물질들이 자주 교체된다는 특징을 

감안한다면, 이런 노출 때문에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치료와 재활뿐만 아니라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는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공정한 보상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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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도록 보상체계를 고안하고 여기에 사업주가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

전자 산업 노동 건강에 대한 미공중보건학회 결의문 

1872년에 설립된 미공중보건학회(APHA)는 40개국 의사, 간호사, 연구자 등 보건 전문가들의 단체이다. 2012년 

미공중보건학회는 ‘세계 전자 산업 직업환경보건 개선’이라는 결의를 합의로 통과시켰다.7  이 결의는 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동반된 독성물질 사용 증가와 부정적 건강 문제들, 특히 아시아에서의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학회는 결의의 핵심 권고로 다음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	� 공중보건단체들은 전자 산업 연관 위험에 대하여 독립적 연구를 촉진하고 전파해야 한다.

•	�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은 공중보건의 기초 원리인 알 권리에 입각하여 노동자와 주변 지역 사회에 

자신들이 사용하고 배출하는 화학물질과 기타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이나 그 도급업체들이 작성 혹은 보관하고 있는 의무기록 및 노출 

모니터링 방법과 결과에 대한 접근권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은 가장 유해한 화학물질과 생산공정을 없애거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적은 안전한 화학물질이나 비화학적 대체물로 대체하는 설계를 통해서 독성물질 사용을 줄여야 한다. 

•	�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은 기술과 생산공정을 하청업체들에게 이전하기 전에 그들이 노동자와 인근 

지역사회를 보호할 역량이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하청업체 노동자와 지역 사회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 하청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전자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을 SAICM의 글로벌 실행 계획에 포함

2012년 제3차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3) 참가자들은 전자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을 SAICM 글로벌 

실행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8  이를 추진한 것은 아프리카 지역이었고, 다른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녹색 디자인, 환경 친화적 제조, 인식 고취 등의 문제들에 대한 13개 항이 SAICM 글로벌 실행계획에 

추가되었다. ICCM3에서는 비엔나 회의 권고를 사용하라고 장려하기도 했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 

모범사례 자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	� 전기전자제품 생산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없애는 설계 개발을 진전시킬 수단

•	� 전기전자제품 제조, 사용, 제품수명 말기 단계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존재를 추적하고 공개하기 위한 기업 

표준과 실천

•	� 전기전자제품에서 문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대체할 물질에 대한 도구와 정보

•	� 기업과 정부의 녹색 구매 전략

•	� 기업과 정부의 생산자 책임 확대 정책

•	� (유해물질) 제거나 안전한 대체가 가능할 때까지 실행되어야 할 설계와 제조 과정상의 전략과 조치

전자제품 생애주기 유해 화학물질 관련 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

2015년 제4차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4)에서는 100개국 이상이 비엔나 권고를 활용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요점들을 짚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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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 폐기, 재활용에서의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활동을 권한다.

•	� 2016년까지는 취약 집단과 유관자들을 위하여 전자 산업 생산사슬 전 과정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옹호활동, 인식(고취), 정보, 교육, 소통이 개시되어야 한다. 

•	� 주문자 상표 제품을 제조하는 OEM업체들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전기전자제품 회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해야 한다. 

•	� OEM업체들은 그들의 공급사슬 업체들과 함께 산업위생 및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 OEM업체들은 전기전자제품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해야 한다.

•	� 전기전자제품 구매 계획은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제품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향상에 유리하게 수립해야 한다. 

•	� 전기전자제품 생애주기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SAICM의 ‘제품 내 

화학물질’ 프로그램과 협력한다.

새로운 글로벌 협약 만들기

2002년 각국 정상들은 SAICM의 창설을 촉구하면서 2020년까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사용 및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SAICM 이행이 진행됨에 따라 2020년 

이후에도 글로벌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2015년 제4차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에서 대표단은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한 회기 간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기 간 프로세스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22년에 

재개되었으며, 2023년 9월에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완료되었다.

2023년 9월 30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5차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 결과, 〈화학물질에 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10  각국의 장관들과 대표단장들, 이해관계자 대표들은 〈화학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지구를 위한 본(Bonn) 선언문〉도 채택했다.11

본 선언문에서는 “화학물질 오염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누릴 

권리를 저해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 기업, 공익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한 

인권 보호 및 존중”, “가치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양질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노동 장려”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12

제5차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에서는 결의안 V/5를 통해 전자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및 기타 우려 사항들을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진행하고 2026년 제6차 회의 때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13  한편,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조직 간 프로그램(Inter-Organization Programme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관련 조직들이 

제6차 회의 때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2011년에 유엔 전문가 그룹이 전자제품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신중하고도 적절한 일련의 권고를 

마련하였고, 이 권고는 2012년과 2015년에 열린 글로벌 SAICM 회의에서도 환영을 받았다.14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기존 권고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화학물질에 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이 문제에 대한 실행 로드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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